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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자 체 섬 의 

1. 주 의 

안 건 번 호 : 2002자심 1 

언 론 사 : 주식외사 내일신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55 
대표이사 초l 영 의 

주 문 : (주)내일신문사가 발행한 내일신문 2002년 2월 ↑ 4일자 3면 『한니라당 손학규 독주 태 

서 11민주， 임창렬 우위 속에 김영환 도전』 저|하의 기샤에 대하여 「주의」조치힘. 

이 유 : LH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기샤제목을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에 유리한 내 

용으로 처리한 것은 특정 정당 ·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거커간이 아닌 기간에 여론조시결과를 공표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 

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혀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저|↑조(공정성)， 동 키준 저12조(형평성)， 

동 기준 저18조(여론조사) 저1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규칙 제↑ 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 훌둔걸낀는팡역선켜二강기도 • 기 

한나라당 손학규 독주태세 

닝용우 기자 t13woo@naeÎf.corr、

만주， 임창열 우위 속에 김영환 도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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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내용) 

한나라당 손학규 독주태세 

설 연휴를 지나면서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 

이 더욱 분주해졌다. 상향석 공천 · 국민참여 

경선 등 이 전의 선거와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 

서 예선을 치러야 하는 데다 본선까지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다. 경기도는 현재 민주당 대선 주 

자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제 

고문의 본거지인데다. 서울을 능가하는 최대규 

모의 유권자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손학규 의원이 독주태세를 갖 

추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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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큰 차이로 앞서면서 ‘대세론’ 의 

턱을 보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이재창 의원측도 

최근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안상 

수 의원도 원내 총무 경선쪽으로 가 

도넬 잡으면서 손의원은 추대형식으 

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학규 외원의 한 측근은 “경기지 

사 선거는 이인제 대 손학규의 싸 

움”이라며 .. 모든 언론사의 여론조 

사가 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물론 민주당의 4월 전당대회에서 

이인제 고문이 후보가 되는 경우를 

전제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최후의 

승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 

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 

나 손의원측은 민주당 후보가 정해 

지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계획이다. 

민주당은 뚜렷한 주자군이 형성 

되지 않은 가운데 김영환 의원이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당적 

이 없는 임창열 현 지사도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 

이고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2 

언 론 사 : 주식외사 동앙일보사 

충북 협주시 상당구 흩량동 1070 
대표이사 조 휠 호 

임창열 지사측은 민주당 대선주 

자군뜰을 대부분 만나.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 

만 이인제 고문만이 “김영환 의원 

의 경쟁력을 고려해 보자”며 유보 

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 

다.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민 

주당 주자군 중 입εF열 지사가 그 

나마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자군 중의 한명인 남궁 

석 의원은 ‘윤태식 게이트’로 상처 

를 입어 이미 낙마직전인 상태다. 

주 문 : (주)동앙일보사가 발행한 동양일보 2002년 2월 15일자 띠면 『권오창 현 군수 · 한나 

라 공천자 ’2파전’ 예상』 제하의 끼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힘. 

이 유 : 동앙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예산군 저13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여정자들을 소개 

하면서 특정 후보여|정자에 유리한 저1목을 선정하고 그 후보여|정자의 출마의 변， 활약 

상을 비중있게 다룬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여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힐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면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 

사심의기준 저|↑조(공정성)， 동 기준 저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 

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힘. 

(주요 기사내용) 

권오창 현 군수 · 한나라 공천자 

‘2파전’ 예상 

민주당·자민련·한나라당·무소 

속의 4파전이 예상되는 예산군 3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후보 원장) . 이한식 (65 ' 충남도의원) 등 

자들의 인물평을 심층 분석해 본다. 

6. 13 지방선거 출미예상지는 권오 

창(68 . 예ι꾼수)， 김인태 (70 . 전 충 

남도의원)， 박제상(60 . 전 예ιF군부 

군수)， 박종순(66 . 전 예산군수)， 이 

준호(64 . 한나라당 에산지구당부위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박제상. 박 

종순. 이한식. 이준호씨 등 4명은 한 

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고 권오창 현 

군수는 자민련. 김인태씨는 민주당 

소속오로 대권주자인 이 총재의 후광 

을 업은 한나라당과 현직 군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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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 현 군수·한나라 공천자 

l찌기 예산군수 누가 되U ‘2 파젠’ 예상 

박져l상 박종순 01한식 등 

한나라 4명 공천경쟁 관싱 

민주김인태는표다지기 

유한 자민련의 대결구도가 예상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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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과 민주당소속의 경우는 

출마예상자가 l명씩이나 한나라당 

은 4명이 공천경쟁을 벌여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자민련 공천이 확실시 되고 있는 

권오창 현 예산군수는 2선해 갤친 당 

선에 힘입어 법정 3선에 도전장을 내 

고 새로운 각오로 입히고 있다. 3선 

에 성공하띤 지역경제 회생과 함께 

남북부 우회도로를 비롯 진햄종인 현 

안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55회 

도민체전유치로 10~20년을 앞딩긴 

군정을 펄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권 군수는 관선과 민선윌 통뜰어 

7여년을 예산군수로 활동하면서 지 

금껏 군내 전역에 걸쳐 다양한 계 

층에 닦아논 지지기반을 토대로 표 

를쌓고있다. 

자질과 능력면에서 높은 평점을 받 

고 있는 박종순씨는 관선균수를 역임 

하고 민선 1 ~2기에 출마해 고배를 

안 건 번 호 : 2002자심3 

언 론 사 : 주식외사 대구일보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81-2 
마표이사 박범 동 

제4부 심의의결사례 

마신 경험으로 비춰볼때 이번 :37]에 

서는 예산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는 포부를 내세워 출사표를 던졌다. 

3년여 동안 민생을 돌아봤다는 박 

제상씨도 30여년의 오랜 공직경험 

에서 배어난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 

을 내세워 예산군부군수 재임종 닦 

아놓은 지지표와 한나라당 예산지 

구당 수석상임부위원장로서의 입지 

최대한 활용해 크고 작은 행사 

에 빠집없는 참석으로 표밭 일구기 

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이한식씨는 도의원직을 수행히면서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정치적 소신에 따라 입당을 결정했 

다띠 자민련에서 당적을 옮겨 지난 

해 한나라@거} 입당했다. 

김해 김씨 종가로부터 추천을 받 

고있는 김인태씨는 고려대 정치학 

과 출신으료 95년 도의원 당선시 

많은 표를 얻은 데 힘입어 나름대 

로 지지기반을 닦아놓고 현재 (사) 

화함묘보존회장으로 있으면서 헐연， 

학연， 지연을 토대로 표다지기에 발 

빠른 햄보틀 보이고 있다. 

엄태룡(전 군의회의징)‘ 안 

세용 군농협지부장의 출마설은 시기 

상조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조용 

히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군민의 여 

론에 촉각을 모오고 있는 상태다. 

-
수
 

므
”
-

)대구일보사가 발행한 대구일보 2002 년 2월 16 일자 3면 「빅군수 

든 덤벼피~'정군수 경쟁자 」 저!의 ]1 ;\f어j 대하여 「주의」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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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군위 · 의성군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후보여(정자가 특정당에 입당함으로써 당선이 여l상된다며 그의 치적을 

부각 보도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 까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경쟁자 

가 없다며 그의 프로필과 PR성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여|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끼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꺼기시 

심의기준 저|↑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 

관련 특정 

g ” 01 

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힘. 

(주요 기사내용) 

‘f누구든덩벼” 박군수 
군위군수 선거전은 박영언 군수의 

재선이 벌써부터 예상되는 분위기 

이다. 

지난 98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 

선된 박영언 군수(64)가 지난달 2일 

한나라당에 입당함으로써 공천이 

거의 굳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당과 함께 이미 지구당위원장인 

정창화 의원으로부터 공천내락을 

받은 상태이고， 그동안 이뤄놓은 대 

규모 농수산물 유통센터 유치， 안길 

포장， 문화복지사업 등에 대해 지역 

민들이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박 군수의 높은 벽을 의식해선지 

한나라E애1서 박 균수와 경선에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나선 인사는 지 

금으로선 없다. 

다만 5개 읍·떤 조합장을 지낸 

김휘찬 군위농협조합장(53)이 무소 

속 출마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박 군수는 현직의 프리미엄에다 

한나라당 공천권까지 거의 거머쥔 

상태라 지역에선 .. 그의 재선은 따 

논 당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 

한다. 

박 군수는 4년동암 군정을 펼치 

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블 거둔 면콰 탄탄한 

박군수 “누구든 덤벼” 

-~;J까이펀 냥의듣김잔을 펴 나 

까띠 판건 의 즈달을 「비고 
있L 

박영언군수재선분위기 

한나라공천거의굳어져 

김후|찬씨 무소속 저울질 

출미를 신풍히 저을질한고 있 
q 

반 군수는 현 프미엄헤아 

힌당 공ε펀까r 거의 거쉰 

ξ태라 지역에으i 든 ;까 

•• 당냐라고 이구풍성으둔( 

암한다 

던←균수눈동안 

편서 지방자치단펙 

우수한 섬적들둔 
조직강플이위 

을f 상담히고 있C 

또 제이굽(갚공산/ 

E널 즈성서업， 농존핑τF 할상j간 

틀 지역 댄안아엄을 디L우E년 

o. 침 ιε드디낸!극[그있n.4'년간 

。、룬 j、]설)날꺼 토대괴어1 한1단계 ‘김 

군위군수 

쿄의근수 선껴딘은 엠언 ~.수 

의 깨 텅써부터 t예상드j는펀임 

기이다 

지난9현 두소숫Sζ토출야허 당 
쉰주1 딛F응인 둔수q-μ) 7~ 지난날 2 

일 만나라당 입당한으르써 공쉰 
。 ι、의 균C카←으로 암5껴지그 
~， • 1 

;‘νn 
당힘←피] 이 기위원잔 

잉상한윈으르쿠E"1 핑쉰내락 
을 안은 싣터이고， 二등안이루J좋 
은 대규므 농수사룹 유흉선 
낀 길~ .. 장‘ 둔3녁ι λ 업 튿→에 
대하 X 역둡이 딘증거] 

-~ 이하--

수의균은략을으‘H~71 

암던 、 닌} 균 수와 3 닌어 

늘보것 
→、 。이 j 

t기..._.:___:c ，~~ ‘υνr 

가얀 ;개 읍 펀 즈한&텅 이P 
김희찬 안우1농덩조딴상。 

당쩌’장 

“難군수경쟁자업다’ 

의성=김호운기자 

써nhv\ :j; idaegu .CO!ì1 

μ( 

의성군은ζ번이 고향긴 성 긍수 
디F:1주루 

υ 1 •= 
셰렁머’ 

을?영헛ζ ↓ 그는교꽉자였다‘ 

성중 

리더십 · 추진력 높은 평가 

한U라외엔 거론인사 전무 

“무투표 당선 가능성” 여론 

의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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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력을 앞세워 본선에서의 필승 

을장담하고 있다. 

박 군수는 또 제2석굴(팔공산) 

터널 조성사업， 농촌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사진도 마련하고 있다， 4 

년간 이룬 지역발전 토대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균위발전을 꾀 

해 나가겠다며 ‘본선. 의 표밭을 

누비고 있다， (후략) 

“鄭군수 경쟁자 없다” 

의성은 한나라당 후보는 이미 정 

해진 상태이며‘ 다른 당괴 무소속 

등에서 움직이는 인사는 현재로선 

전무하다. 

너무 싱거운 형국이다. 정해걸 

균수 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 

때문에 경북도내에서 가장 단출 

한 경쟁지역으로 기록되지 않을 

까 하는 관측이고. 경우에 따라선 

한나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 

고있다. 

당초에는 3명 가료t이 군수출마를 

위해 움직일 것 같았다. 모두 한나 

라당 소속 인사들이다. 그랬으나 

군위 · 의성지구당위원장인 정창화 

의원이 지난달 초 정해걸 군수를 

한나라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했다 

고선언해 버렸다. 

이때문에 당공천을 기대하던 안 

순덕 경북도의원 (62) 등은 도의원 

선거 공천장을 담보받고 주저앉아 

버렸다. 

정해걸어야 현 의성군수는 여건 

이 이렇게 되자 3선을 향해 신명 

언 론 At : 주식회사 충협매일사 
대전판역시 중구 대흉동 452-3 
대표이사 김 원 식 

저14부 심의의결사례 

나게 줄달음치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달 2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물론 공천을 보장받았다. 

(중략) 

정 군수는 지난 95년 무소속으로 

당선돼 2선의 연임을 하는 중인데 

리더십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 

다는 평가다. 

또한 대과없이 군정을 수행해 왔 

다는소리도듣는다. 

의성군 옥산면이 고효엔 정 군수 

는 의성초등학교와 의성중학교를 

거쳐 경북고， 계명대. 대구대 대학 

원을 졸업했다. 그는 교육자였다. 

의성중·고교 교사 등을 거쳐 의성 

고 교장을 역임했다. 따라서 제자 

들이 많다. 제자둡은 정 군수의 탄 

탄한 기반이다， (후략) 

문 : (주)충청매일사가 발행한 충정매일 2002년 2월 ↑ 8일자 ↑ 5면 『김무환 자민런도지부 사 

무처장 부여군수 출마 “풍요로운 부여건설 위해 주력”』 저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할 

주
 
· 

이 유 : 충청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힘 지밤자치단체장(부여군수) 출마여점자인 

특정인의 출마변을 다루면서 찬사일번도의 주관적인 표현을 인용보도하고， 그에 

대한 주변인물의 지나치게 호의적인 견해를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여타 출마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까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의기준 저|↑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동 기준 저)↑ 0조(인터뷰기사) 각 위반】 공직선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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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 제 2항어| 으|거 주문과 같이 결 

정힘. 

“풍요로운부여 켠설위해 주력” 기하기 위해 

신민주공화당 

을 창당할 당 

시 창당멤버로 

서 정당의 꽃으 

로 볼리우는 초 

대 조직죽장의 

임무를 수행하 

기 초 
t그 o 

L • ~~ 

〈그 ., 
지 

JP외의 

인연을 유지하 

고있다. 

유달리 

사탤이 넘다른 

김사무처장 

발전 

으로 

다. 서울:깅주완기자 

군수직에 도전 

했으나 한번 고 

배를 마신 쓰라 

턴 경힘도 갖고 

있다‘ 그 후 김 

(주요 기사내용) 

“풍요르운 부여 건설위해 주 
력” 

차민련 김무흰 충남도지부 사무 

처장은 김종필 총재를 가장 지근에 

서 보신 핵심 참모료서 JP의 설대 

신임과 사랑을 한몸에 얻고 

있는 사람이다. 

87년 김 총채가 정치를 재 

잉치를 접 ~\1 월고 현사1 까지 뜨 

거운 열정과 특유의 뚝심으로 부여 

열심히 관리하면 서 이번에 다시 

대게 된 ;젓이다-

김 사무처장은 “부여는 

총재께서 태어나싱 τ7하。 

그 어느 지역보다도 깊은 의 

띠가 깃틀아 있는 차'2J현의 성지 

인만콤 01 번판은 나1 가 직접나서 

기필코 맥저1 문화의 중심 도서료 

떤서 “풍요와 번영이 

76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께 넘치는 할기찬 부여건설에 DH 

진하면서 일신뜰 다 바치겠다”고 

확실하게 출마변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이 길만이 김종필 총 

재님에 대한 보답”이라고 덧붙였 

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열악한 

부여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면서 ·‘젊 

정치인으로 항상 군민업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정가가 되 

기 위해 24시간 열런 행정을 지속 

。 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여에서 대전 사무실까지 매일 

자신의 승용차로 직접 출근을 하는 

김 사무처장의 기상시간은 오전 4 

시반 정도‘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감 사뚜처장은 기상하자마자 먼저 

:30여분간 본후 오전 6 

시부터 부여지역을 한 번 순회한 

후 대전으로 향하떤서 그의 공식 

델정은 시잔된다‘ 사무처의 한 국 

장은 “김사무처장과 같이 일을 많 

이 해봤지만 그분짙이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은 처음봤으며 아랫사람 

한테도 참으로 자상하며 

책일자가 되떤 

것이 

김 사무처장은 김 총재의 비서관 

오랫동안 역임했으며 부여 지구 

당 사무국장을 거쳐 운정장화회 초 

대 사무국장과 국회 정책연구실징 

(1급)‘ 김대중 패통령 정권인수위 

똥-일‘ 외교， 안보분과 위원회 자문 

거쳤다‘ 

현채 김 사무처장은 김학원 의 

원(부여)의 보좌역도 겸임하고 있 

[:.1-



안 건 번 호 : 20(끄자삼8 

언 론 사 : 주식외사 월간조선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61 
대표이사 조 갑제 

저14부 심의의결사례 

주 문 : (주)월간조선시까 발행한 월간조선 2002년 3월호 302 - 303면 「한u라당 손학규 의원 여 

론조시 ↑위 짙주 임장릴 지사 민주당 공천 받을지가 관심』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 

의」조치함 

01 유 : 월간조선이 위 심의대상〕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저장(경기도지사) 후보여정자 

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샤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국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 

할 수 있다 힐 것이고， 제목 등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지지율을 부각 보도한 것은 O~타 후보여|정 

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동 법 저1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저14항1 선거끼사심의끼준 저끼조(공정성)， 동 기준 제2 

조〔형평성)， 동 끼준 저18조(여론조시) 저1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징방지법 저18조으13 저 13항， 선거 

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징합. 

<302 ~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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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내용) 

한나라당 孫聽圭 의원 여론조 
사 1우| 질주 

林昌烈 지사 민주당 공천 받 
을지가관심 

경기지사 자리는 「小權」으로 불려 

경기지사 자리는 대통령의 「大權

(대권) j에 빗대 '/J\權(소권 )j으로 

불리기도한다. 

1997년 大權때 李仁濟(이인져]) 

씨가 경기지사직을 발판으로 대선 

주자로 일약 발톤품한 뒤부터 생 

켜난 말이다. 유권자가 650만명에 

이르는데다. 지밤색을 떠나 전국의 

민심을 비교적 고르게 반영하고 

있어. 경기지사 선거를 통해 6개월 

뒤의 대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경기지사 선거 구도는 아직 안개 

에 가리워져 있다. 

지난 선거에서 싸웠던 林昌烈(임 

창렬) 현 지사와 한나라당 孫짧덤圭 

(손학규) 의원의 「再대결설」‘ 「젊은 

후보 공천설」， 「이한동 총리 전격 

출마설」 등 갖가지 시나리오카 쏟 

아쳐 나오지만， 공식 출마를 선언 

한사람은없다. 

林지사는 再출마에 적극적이다. 

지난 4년 간 101억 달러에 이르는 

쩌質(외자) 유치. 경기도 수출 · 무 

역수지 전국 l위 달성 등을 치적으 

로 내세우며 'CEO 도지사論」을 펴 
고 있다， 林(임)지사는 새해 언론 

인터뷰에서 『道民(도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만 말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경기은행 퇴출 

로비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 

林지사는 선거 이전에 몇 가지 

難關(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 

야 하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민주 

당 復黨(복당) 절차를 밝아야 한 

다. 지난 선거 공천과정에서 도움 

을 준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사퇴한 상횡때서 민주당 

공천을 홀로 따내야 한다. 

한나라당의 f系廳圭 의원은 현재 

로선 가장 강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한 여론조사기곤써1 

서 경기도의 20셰 이상 남여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 

지율 23.5%. 올해 초 경기지역 지 

방신문 두 곳이 벌인 조사에서 각 

각 39.7%와 16.7%로 지지율 l위를 

달렸다. 

199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다 

시 지역구인 경기도 光明(광멍)을 

탈환한 그는 최근 주요 도내 행사 

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擔士重

來(권토중래)를 준비 중이다. 한나 

라당 안에 별다른 공천 경합자가 

없다. 

서강大 교수 출신 3選의원인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경력과 

「가장 신사적인 국회의원」으로 선 

정되는 참신한 이미지가 강점이다. 

孫의원 측은 출마 선언 시기를 저 

울질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金榮煥 前 과기부 잠 

관이적극적 

민주당에서는 金榮煥(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南宮합(남궁 

석) . 安東善(안동선) 의원의 출마 

아 있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준비설이 나도는 가문데. 文喜챔 

보고 있다(문희상) 의원. 南宮鎭(남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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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 

된다. 

金榮煥 전 장관은 가장 적극적인 

자세다. 

과학기술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경기지역 주요 지역행사에 꼬박꼬 

박 참여했고， 퇴임 후에는 「세대 

교체」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金 전 장관측은 U"1월 29일 개각으 

로 장관직을 잘 마쳤으니. 조만간 

출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 

라고말했다. 

南宮혐 의원은 경기도 출신 일부 

의원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 

나， 최근 「윤태식 게어트」 연루설 

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 

려졌다. 

경기도지부장을 맡고 있는 文홉 

챔(문희상) 의원은 「말을 란 기 

수(후보)도 중요하지만 말(딩)이 

더 중요하다』며 『黨命이 떨어진 

다면 거역할 수는 없겠지만， 경션 

제에서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161-<게서는 최근 경기도지부 

장을 사퇴한 주훈몹(이재창) 의원 

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던 安商守(안상수) 외원 

이 출마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李

의원은 IT' 1965년 과장부터 1990년 

도지사에 오를 때까지 30년 가까이 

경기도 행정에 몸담아 왔다』며 『官

選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지낸 행 

정 경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예 

측 가능한 행정을 펄치겠다」고 

했다. 

安의원 측은 『부정부패 없는 경 

기도를 만들겠다J며 『설 연휴인 2 

월 10일 전후로 의사 표명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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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번 호 : 2002자심9 

언 론 사 : 주식외사 월간조선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61 
대표이사 조 갑제 

주
 

문 : (주)월간조선사까 발행한 월간조선 2002년 3될호 304~.305먼 「김진선 지사， “누가 나 

와도 상대까 안된다”』 저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합. 

이 유 : 월간조선이 우|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3호| 지방자치단체장(강원도지사) 입후보며정 

자들의 치적， 프로필 등을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발언을 제목으로 부각”시 

킨 것은 여타 후보여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시심의기준 제↑조(공정성)， 동 기준 재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콰 같이 결정할. 

<304~305면 ) i 

흩잊힐입잉11.셰없_.렌훨ιω*킹IilIR빼에톨 강원도 

저사누가 나와도 상태기 안펀E갑 
등거텅 

←←←→」

(주요 기사내용) 李敏燮 · 崔陳圭 . I뤘鍾漢 · 金
榮珍씨 등 거명 
金振셨 現 지사는 한나라당 공천 

이관건 

현잭인 金振 ~1 (김진선 · 한나라 

당 지사. 金지사 아래서 政務

부지사를 지낸 李徵燮(이몬섭 · 

63 . 민주당)씨가 출마 의사털 밝혔 

金振缺 지사， 『누가 나와도 상 
대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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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지 사는 1994년 내가 강원도지사 

를 할 때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했 

고，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 

며 『金지사의 신변에 콘 하자가 없 

는데 내가 숨가투띨 뺏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중략) 

f*~男씨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장을 거치면서 휩J 11 (춘천)과 

鐵명(철원) 등 領댐지역에서 꽤 인 

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민주당 강 

원도지부가 후보로 고려하고 있으 

나.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중략) 

자민련의 「히든까드」로 손꼽히 

는 金榮珍 전 지사는 『내가 자민 

련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겠느 

냐. 그만람 도와줬으면 된 것 아니 

냐』며 출마에 흥미가 없다고 했다. 

1987년 강원도지사를 지낸 金씨는 

자민련은 물론 민주당 내 일각에 

서도 강원도지사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원도는 자민련 간판을 달고나온 

崔陳圭씨를 민선 지사로 뽑을 만 

큼 한때 親자민련 분위기가 강했 

다. (후략) 

강원도로 유치한 것을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꼴고 있다， 金지사의 고 

민은 한나라당의 공천 여부다. 공 

천을 받지 못한다면 무소속으로라 

도 출마한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한 

李徵燮前부지사는 30여 년 간공 

무원 생활 대부분을 束草(속초)시 

장. 原州(원주) 憐歸(낀저])군수. 東

海(동해) 출장소장 등 강원도에서 

일해 왔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원 

도를 잘 알고 있다4며 『민주당 공 

천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중략) 

崔陳圭 중소기업청장은 민주당 

후보로 자주 거론된다. 崔청장은 

『金지사한테 발탁되어 강원도 정무 

부지사를 지낸 게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金지사에 

대항해 말을 몰겠느냐」고 말했다. 

〔중략) 

威鍾漢 덴] 지사 역사 뼈薦으로 

거론되는 경우다‘ J~ 전 지사는 

니
〕
 

」
-
」

씨
 
珍짧

 
體網

저
「
 

漢

극
 

鍾

소
 

R 

적
 
교
 

다. 이밖에 崔模圭(최동규 중 

소기업청장‘ 威種漢(함종한 . 58 . 

한나라당J. 金榮珍(김영전 . 62) 前

강원지사. 孫덤잊男(손은남 . 59) 댄j 

농업경제 대표이사 등이 거론펀다. 

金지사측은 『누가 나서도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거다」라고 꼬집을 만한 콘 失政

(실정)이 없는데다 최근 강원도가 

全北(전북)을 제치고 2010년 동계 

올림픽 王개최지로 선정돼 도민들 

의 지지가 더 굳어졌다는 주장이다. 

自薦(자천 )이든 {1밟뚫(타천)이든 거 

론되는 후보 가운데 領東(영동) 

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접도 金(김)지 

사측에게는 고무적인 점이다. 

東海태생으로 북평高외 동국大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金지사는 지난 지방 

선거에서 鎭西(영서)지역에서는 영 

서 출신 후보들에게 열세 내지 대 

등세를 보였으나. g롭東에서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쉽게 승리했 

다. 

金(김)지사는 강원도 전역을 서 

울에서 두 시간대의 교통권으로 

축하고‘ 수도권의 100여 개 기업을 

‘ ζ그 
--, 

안 건 번 호 : 2002자심 1 1 

사 : 주삭외사 경북매잃사 

경북 포땅시 북구 통빈 1 가 60-14 

대표이사 일 덕 ̂ I 

: (주)경북매잃사가 발헝한 경북m일 2002년 2월 일자 5면 「한나라 공천따라 

당선’」 꾀하으I ~j 1 사써 CH하(찌 「즈의」조치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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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 : 경북매일이 위 심의대상기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청도군수) 입후보여|정자를 

소개하면서 한나라당 공천자까 무투표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 

여|정자어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 

도의무)， 선거기시심의기준 저|↑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 ↑ 2조 저12항어|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힘. 

l·훌& .. 뜸톨뜯를 지난 99년 의 성띄군수를 

33년간 틀직을 마친 뒤 곧 

뜰C사와 선거준비에 뜰잉했다 현지1 한 

었긍 'i하당 경북도연합회 부회장직을 맡고 

명 딛두 한나라당 공천릎 희당하고 았 있는 :블 깨서1워 한나당 공슨을 자 
다 따E↓서 한나타탕의 공천결과이1따라 산하고 있다 한나타당 공천α 공영정 

무투표당선또기대되고었다 대하케이뤄지던경선를외결찌에 

한나E당공천블 흐l암하 요 청도끈수 겠지만 정당젠지 붓할 경S 승펀을 
불마예상자틀은 김상슨 현균스 박 힐수없어 프소손줍각도불사하겠다는 

핑길'F.O 전의성부근수 봐영옥(62 전 의지룹나타내고있다 • 
、「환경극장 장정곤 경추 박영문 전 二 L 디} 이 보사환경국장은 

71 .J.、 L ζ느 
디 。 ι 

χ~ 7::> 二a
。 o ,_ 

공직생휠 년중 년을 청도군에 근 

박 벙 길 

한나라 공천따라 ‘무투표당선’ 
적생활을 경함한 행정관료뿔신들。、다 

청도판스잉 섣꺼의 관심거리능 김군 

스의 3션그끼'XI 점령여브 년 지방선 

거당시 김근수한나라당흐보s.단독 

릎다 ε거전이 싱겁게 끝났던 것0'1는 

달리 별써부터 응해성 비방섬 르피가 

나프하고있각 

츠대 2대 011 이어 

텅의지른 뜰-태우고 있뉴 

드발런과 굽민복지 등잔을블 위하 일할 

수 있는 능혁을 갖춰야 한C: Gi 군수 

콘블뭔히고 군민의 뜻에 

쳐드으 
Q • L_= 

기 위해 겸복도와 중앙강부틀 직접 

토 뛰면서 7건간에 김쳐 많은 여J안를 

확보~， 5 포-앙 확층 ;등 

'1켜 1청도근 지도를 바꿔이 한마)는 여 

본까지 조성되능 등 군민을 휘한 행정 

웰뒀다고자부하고있다 

이 λ」면 펠산， 너L병감 출바여1 덩자는 

드해 둔 정처]름 구석구δf 잘 알고 였다 

는 깃을 누쿠보다도 군민들이 더 질알 

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공천경합에 

띄어들었다 일성박씨 문중의 지지기반 

읍 데탕으로 지연 흐1.\연 청도징선문화 

등 여개의 자생단체룰 플 통할 계 

펙이다 텐니라탕 결산 헝도지회장응을 

닫고 잉근 반씨는 “한L 터 r탕 공천이 

공댐정대하찌 이뤄질 경무 공천은지인 

있다7 며 공천이 띄지 않올 경우 깨끗 

중ε의 짐경곤 경주브이장 

있어 평 .2향에 대 

한 띄깊은 백판근j'"r 없었다는 것이 

띤섣므로 부간띄고 있디 피라서 지난 

브; 모임요j굉과 공학질 등을 이흠 

침드플 찾01와 인맥을 구성하-는 등 그F 

슨한 닐짙합흉꼴 펄치 있다 장루시 

상은 겸패 총학썽호)εe출산2호 안동근 

수 영친 경산루시장 녕복도 문화윤 

국상 등올 친 행정혁을 장정으로 니} 

써우 -

는 4명 모두 한 

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 

당의 공천결과 

에 따라 무투표 

당선도 기대되 

고있다. 

점령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김군수 

는 ’‘청도띨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 

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 

다’며 군수론을 밝히고 “군민의 뜻 

에 따라 행정을 펄줄 아는 행정전 

문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군 

수는 민선초대 군수로 취임하면서 

부터 낙후된 청도를 발전시키기 위 

한나라당 공 해 경북도와 중앙정부를 직접 발로 

천을 희앙하는 뛰면서 7년죠때 걸쳐 많은 예ι띨 

청도군수 출마 확보， 도로망 확충 등 엄청난 발전 

예상자들은 김 을 시켜 ‘청도군 지도를 바꿔야 한 

상순(62) 현 군 다 는 여론까지 조성되는 등 군민 

수， 박명길(60) 

전 의성부균수‘ 

박영욱(62) 전 

구미시 보사환 

경국장. 장경곤 

(57) 경주시부 

시장 등으로 모 

두 30년 안팎의 

공직생활을 경 

험한 행정관료 

출신들이다， 

청도군수의 

선거의 관심거 

리는 김군수의 

3선고지 점령 

여부. 98년 지 

방선거 당시 김 

블 위한 행정을 펄쳤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서면 출신. 박병길 출미예정자 

지난 99년 의성부군수를 마지막 

으로 33년간 공직을 마친 뒤 곧바 

로 고효때1 돌아와 선거준비에 돌입 

했다. 현재 한나라당 경북도연합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을 내세워 

한나라당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이 공명정대하게 이 

뤄지면 경선 등의 결과에 승복하겠 

지만 정당하지 못할 경우 승복을 

할 수 없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 

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 공천따라 ‘무투표 당선’ 

꾼수가 한나라당 후보로 단독출마. 

선거전이 싱겁게 끝났던 것과는 달 

러 벌써부터 음해성， 비방성 루머 

가난무하고있다. 

박영욱 전 구미시 보사환경국장 

은 공직생활 35년중 30년을 청도군 

에 근무해 군 전체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군민 

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내 

서1워 공천경합에 뛰어들었다. 밀성 

박씨 문중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지연‘ 학연， 청도정신문화 등 40여 청도군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 민선 초대‘ 2대에 이어 3선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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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를 찾아와 인맥을 구성하는 등 

꾸준한 물밑활동을 펄치고 있다. 장 

부시장은 경대 총학생회장출신으로 

안동군수. 영천. 경산부시정， 경북 

도 문화체육국장 등을 거친 행정력 

을 장점으로 세우고 있다. 

을 밝히고 있다. 청도읍 출신의 장 

경곤 경주부시장은 현직에 몸담고 

있어 평소 고흔애1 대한 뿌리갚은 

인맥관리가 없었다는 것이 단점으 

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부 

터 토， 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이용. 

개의 자생단체를 풀 가동할 계획이 

다. 한나라당 경산， 청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한나라당 공천 

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경우 공천 

은 자신있다”며 ·‘공천이 되지 않을 

경우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입장 

안 건 번 호 : 2002자심 12 

사 : 주식외사 경북매일사 

경북 포앙시 북구 동빈 1 가 60-14 
대표이사 일 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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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북매일사가 발행한 경북매일 2002년 2월 25일자 5면 『박진규 현 시장 ‘독주채비’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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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영천시장)선거와 

특징 후보여|정자가 단독으로 특정당 

망함에 따라 선거가 싱거운 

이라며 그의 

보여징자대게 

갖춰』 저|하의 끼사에 대해 「주의」 조치합 

유 : 경북매일이 위 심의대상〕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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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딘드그ζ르르 
--，~c:므 

불리한 영향을 

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호1. 

규칙 저|↑ 2조 재2항에 의거 주문괴 같이 결정람. 

(주요 기사내용) 

박진규 현 시장 ‘독주채비’ 갖춰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된 박진규 현 시장 

이 공천잡음을 일시에 해소. 23일 단독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효때1 따라 영천시장 션거는 싱거운 싸움으 

로끝날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둘러싸고 지난 선거에서 낙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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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으궁 보궐선거에 출"f 당선펀 

딩 ι잔규현사장이공천잔뜸은일이어1 해 

소 2:1일 단독으로 한」윈 당 공 천을 선 

첩함에따라영찬사잉 선거는싱거운싸 

음으로끝날전망이다 
한나픽당공천윌 윌퍼씨고 지난선거 

에서 낙선의 고패블 마산 조규제 %‘ 
한나라당 브위원장 김준영씨 62 신협 
이사장 l 이디1완씨 (" 전영천등판서장 

권영성 6(1，상공회의스 회장 낌준호 등 

。 x}깐 (타천으포 한나라당상천 희당자 
박 진 규 

갖춰 

82 

두고 있ι 김이 아장은 2번에 걸친 선 

!를 뜯해 확브히R좋은 아조직 등을 활 

침 탕공천과 관계없이 줄마의 뜻을 포 
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일려지 7. 

t:J 

박진규 현시장 ‘독주채비’ 

· 저1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떠~올랐으나 한깨는 사실상 곧천이 

무안된상태 

단틱으표 공천을 신헝한 브?잔나 ι 잠 

틸선거로 당선된 직후 진소딘원실 

을 설치하고 직제개편을 통허 ι1인올 



배를 마신 조규제 (60) 한나라당 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박진규 

위원장， 김준영씨 (62 신협이사장)‘ 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 직 

이대원씨 (60) 전 영천경찰서장. 권 소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제개편을 

영성 (60)상공회의소 회장， 김준호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펄쳤다는 

등이 자천 타천으로 한나라당 공천 평가를받고 있다. 

희망자로 떠올랐。나 현재는 사실 김준영씨는 지난번 시장보궐선 

상공천이 무산된 상태. 거를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 2번 

안 건 번 호 : 2002자심 13 

언 론 사 : 주식회사 서올동부싣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호2동 427-3 
대표이사 안영 근 

저14부 심의의결사려| 

이나 시장출마에서 낙선을 한 설 

욕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이사 

장은 2번에 걸친 선거를 통해 확 

보해놓은 사조직 딩뜰 활용. 당공 

천과 관계없이 출마의 뜻을 포기 

하지 않고 있는 것。로 알려지고 

있다. 

주 문 : (주)서울동부신문사가 발행한 서울동부신문 2002년 2월 22일자 3면 『여성， 정치참여는 

미래에 대한 투자』 제하의 기샤에 대해 「주의」조치힘. 

이 유 : 서울동부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당 여성 출마여1징자들(10명)의 기자회견내용을 보도하면서 특정인의 치적， 출마의 

변을 사진콰 함께 의도적으로 부각 보도(↑ 0명 중 8멍에 대한 언급은 전무함)한 것은 O~타 출마예정자 

들어|게 불리한 영향을 줄 무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 

정보도 의무)， 선거기샤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동 기준 저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끼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걸정힘. 

‘펴성， 정치참여는 미래에 대한 투자’ 
17일， 민주당'À~에서 여성출마희망자들 “30%이상 여성공천‘’ 요구 

이금라 시의원 “토론통한 시민참여확대”웹 

(주요 기사내용) 

“여성， 정치참여는 미래에 대 

한투자” 

새천년 민주당 여성 기초단체장 

출마 희망자 10여 명은 17일 여의 

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단체장 공천 과정에 

서 여성 30% 할당 조항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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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 리더로서 서울시 칩소정책을 바 에 대해 충분한 식견을 갖추게됐 

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가 한국 로 잡겠다는 일념과 여성정치진출 다“며 ‘·이제 구청장으로서 공익을 

정치사외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도 20%사업에 동참하는 뜻에서 현실 기준。로 이슈에 대한 토론과 상호 

현재 2백 32개 기초단체장에는 여성 정치에 발을 내디댔다”며 “두번의 이해가 일상적 O로 일어나는 지역 

단체장이 한 명에 불과하다면서 국 임기동안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가 정치에 앞장서서 자치구 행정의 모 

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단체장떼 졌던 이념을 현실정치와 행정에 적 든 영역에서 민주적 시민참여를 확 

여성을 30% 이싱 공천할 것을 당 용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정치와 행 대하고자 한다 고 덧붙였다. 

지도부에 요구했다. 정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 한편 이날 김길연 서울송파강동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한 이금 다고밝혔다. 뉴λ 사장 겸 편집인도 송파구청장 

라 시의원 (50 . 강동2)은 강동구청 또 “두번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 에 민주당 공천후보자로 출마를 선 

장출마를 선언하면서 ‘·강동구 소각 해 환경 · 청소 · 소버자문제 · 도시 언했다‘ 

장 대책활동을 이끌면서 주민운동 계획 · 행정조직 개편 등 사정전반 

안 건 번 호 : 2002자심 18 

언 론 사 : 주식외사 경북매일사 

경북 포앙시 북구 동민 1 가 60-14 

대표이사 임 되 ÃI 

즈
 

문 : (주)경북매일사가 발행한 경북매일 2002년 3월 5일자 4면 『 ‘한나라 공천=당선’ 이 

변 없을 듯」 저|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합‘ 

01 유 : 경북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호( 지방자치단체장(울릉군수) 입후보예정자 

소개하면서 제목과 본문을 통해 특정당 공전자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보 

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샤심의기준 제1 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핑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 제2항에 의거 주 

문과 같이 결정힘. 

(주요 기사내용) 선 것과는 달리 정종태 울릉군수의 

구속으로 무주공이 되자 자찬 타 

‘한나라 공천=당선’ 이변 없을듯 천후보가 5명에 이르는 등 후보자 
가 난립하고 있다. 

민선1. 2대 당시 3명의 후보가 니 경북도내 지역정서상 ‘한나리당 

공천=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 

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은 정윤 

열(60) 전 군위부군수. 정경호(67) 

울릉농협장， 최영기 (65) 전 울릉수 

협장， 이종국( 전 민정당연락소 

84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장. 오창근(58) 현 울릉군농촌지도 

소장 등 6명. 

출마의사가 강하게 나돌던 한나 

라당소속 박경동 도의원과 울릉군 

의회의장을 지낸 최수일 의원‘ 이 

상인(60)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은 

현재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 

다. 

1. 2대 선거 당시 전 군수에케 도 

전， 낙선의 고배를 마신 최영기 전 

울릉수협장과 이응빈 현 새마을금 

고이사장이 지난 선거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조직과 지지자들 

의 표심을 업고 명예회복에 나섰 

다. 경북도 관광， 총무과장， 균위부 

군수를 역입한 정윤열씨는 관광울 

릉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가 보다 행 

정경험이 풍부한 군수가 당선돼야 

관광울틀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 

다며 서민들을 중심으로 표밭갈이 

안 건 번 호 : 2002자심 19 

언 론 At : 주식외사 영남일보사 
대구판역시 동구 신천동 111 
대표이사 성 락오 

저14부 심의의결사례 

에 분주하다. 

정경호 울릉농협장은 농민들의 

표를 기반으로 당선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표밭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 전 부군수와 동서지간이 

라는 점에서 주변에서는 서로 양보 

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최종출마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전 민정당 연락소장 출신인 이종 

국씨는 젊은 나이와 정당생활시절 

조직을 재정비，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당조직을 중심으로 표밭 

을 다지고 있다. 21세기 울릉도발 

전전략연구회를 설립 가동에 들어 

갔다. 

공직기간 대부분의 생활을 농업 

기술센터에서 보낸 오창근씨는 농 

민들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경힘 

을 바탕으로 표다지기에 나서고 있 

다. 

즈
 

문 : (주)영남일보사가 발행한 영남일보 2002년 3월 7일자 4면， 3월 8일자 4면， 3월 ↑↑일자 

5면 U"6 . 13 지방선거』 제하의 기시에 대해 「주의」 조치힘. 

이 유 : 영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시를 통해 저1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역정가 

소식을 전하면서 사흘 연속 특정당에 소속한 후보여|정자들의 동향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타정당(혹은 무소속) 후보여1점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꺼끼사심의기준 저j↑조(공정성)， 동 기준 저12 

조(형평성) 동 기준 저15조(정치적 중립)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함， 선거기 

사심의위원회 규친 저}↑ 2조 저12항에 의커 주문과 같이 결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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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보 경쟁률 2~3대 1 

(주요 기사내용) 

野 후보 경쟁률 2~3대 1 

(> ... 한나라당 대구북구 갑 • 을 

지구당과 달서구 갑 • 을 지구당이 

6일 지방선거 후보신청을 마감한 

결과. 현역 대구시의원들의 재출마 

포기가 잇따랐다. 

칠곡지역인 북구 4선거구에 서 이 

전호 칠곡농협조합장이 한나라당 

후보신청을 포기했고‘ 월배지역인 

<2002. 3. 7. 4면〉 

달서구 4선거구의 김용보 약사도 

신청뜰 포기. 신인들의 등용이 가 

능해졌다. 

시의원 선거구별 한나라당 후보 

신정 경쟁률은 2~3 대 1이다. 백 

명희 시의원이 북구청장직 도전으 

로 자리를 비우는 북구 l선거구에 

는 장경훈 구의회 전 의장과 서돈 

구 구의원이 후보 신정을 했다. 북 

구 2선거구는 김석환 시의원에 구 

의원 출신의 구본항 지구당조직부 

장이 도전장을 냈다. 또 북구 3선 

86 . 저1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거구에는 여원기 시의원과 함께 이 

달희 한나라당 경북도지부 여성부 

장， 이재술 구의원이 후보등록했다. 

달서구쪽은 갑지역인 1 . 2선거구 

는 지구당이 후보선정을 연기한 가 

운데 을지역인 3.4선거구의 경쟁 

이 드세다. 달서 3선거구는 정만석 

시의원에 이상기 한나라당 비해대 

표 시의원이 후보선정을 해， 현역 

시의원간 공천경쟁이 불가피해졌 

다. 

북구청장겸선 2파전 

(> ... 한나라당 달서구청장 후보신 

청마감 결과‘ 황대현 현 구청장과 

류광현 구의회 전 의장만 후보등록 

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선가능 

성이 낮아지고 있다. 달서구 북구 

청장을 역임한 이훈 대구시운수연 

수원장은 후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북구청장 후보 신청에는 이 

명규 현 구청장과 백명희 대구시의 

회 전 부의장이 등록， 21일 대구전 

시컨벤션센터에서 640명의 대의원 

이 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 

이원형 의원 활발한 움직임 

。 ... 한나라당 대구시장후보 경선 
에 나선 이원형 국회의원은 대구지 

역 각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는 

등 활발한 여론수렴활동을 하고 있 

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정확 환경운 

동연합 공동대표를 만난 것을 시작 

으로， 노희찬 대구상의 회장. 신상 

철 대구시교육감， 민병오 대구경북 

섬유산업연합회징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파악했다. (줌략) 

경선 완전 배제는 안해 

。 ... 정창화 한나라당경북도지부 
위원장은 6일 ·‘권오을 의원을 제외 



한 나머지 15명의 경북출신 국회의 

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력을 대선에 집중해 

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 

다. 이의근 경북도지사에게 크게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현실 .. 

이라며 거듭 이 도지사 합의추대방 

침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낮 대구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서 "12일 동료의원들의 사전조율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도지사후보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경션을 주장하고 있는 권 

의원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최 

대한 배려할 생각 이라고 강조했 

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운영위 이 

전에 실시하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 당/위원장 안수)은 7일 오후 지 
j 역구뎌 한 음성점에서 지구당 은 
( 영뛰원회를 열고 2명의 당h속 
; 대구시의원 후브플 펀정혔디 

에서 권 의원의 지지율이 30% 이 

상이 나온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 

지 않겠느냐 고 지지율 여부에 따 

른 경선방침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도내전역野후보속속결정 

() ... 한나라당 상주지구당(위원장 

이상배)은 6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상주시 

장 후보로 김근수 시장을 합의추대 

하는 등 경북도내 전역에서 한나라 

당 시장， 군수와 광역의원 후보들 

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이날 이상배 의원과 부위원장 듬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떨린 운영위 

에서 김 시장과 변영주 전 도의원， 

김동진 전 대한매일경북지사장 등 

3명을 두고 2시간 30분에 걸쳐 격 

론을 벌인 끝에 운영위원 39명의 

지구당 운영위원 60멍 증 명 곤 ν의잉 01 길을차의 월공정 ε플 
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운영힘 F룬하면서 니1으)원 침선른 주장 
E들은 북구 31::2거우 대구시의원 이 임있다 
갇i보이1 이λ↑i 술 구의든 tι ，둡 1 프 한 란 속에 은딩위원능을은 

구 4선커그의 대구시의원 추로헤 이닐 ζ 시성일 오윈죠미 /씨사효 
구되원 측선 김 
중환 숭런스프츠 

( 표리?써↑장(41) 
을협으) 츠어혔r.­

한나라딩 패J 서 

구지그 lë" \우)린장 

지구당대회서 대구시장후보 연설戰 

후보 선정 절차불공정 항의로 소동 

들이 침석해 2α〕

명 대의원틀의 

표심잡기를 인한 

알띤 연설E을펀 
재샅 이 r낱 오듣~ τQ 구흐탤잇 

셔 자二L닫 든영의인회윌 열← 

i 60잉으 서구청장 후보아 듀 잔 서 
J 구의회의장릎1 대우/、)의원 투던에 

o ‘대기l동구;(.~1.당이주)인장 
선 ζ일 01틸 39팅의 운영의원 
등이 건r나카탕 날 긴으f 

이의~띤 5텅룹 쥔전탔으나 이 

츠대만(봉구강정 루보에 임대윤 쳤다 

현 구천정 시의은투밤에 이덕천 
걷홍탬 퓨슴벅 현 시의원)과 일 
운영위핀01 자1λ 힌 경서만을 

놓고 111 믿프표펙 늠해 20 디i 
추대안을 가결 1 이같이 흰댁 민주 
르 당는 지망성거 후보필 l~정 
혔다 

이날 인뭔회 결정 되。 도 
이끈 ~ìQi원은 ‘위원잘미 틴 주한 

이남 지구당측은 이잉수 전 껴 
구시의청의장 이원형 곡회의원에 

꺼 5분씩 연설시간을 주되， 순서 
는 01릉의 가니다 순으쿄 하기린 
미근) 항침든 칭하는 등 신경을 썼 
디 ζ:초 참석할 예성이었던 문희 

갑 대 F 샤 장든 힘전시치두장관의 1 

대구시 당분으로 지구당대회어 창 

(2002 ‘ 3. 8. 4면〉 

제4부 심의의결사례 

찬성으로 김 시ε}을 한나라당 후보 

로추대했다. 

경주 1선거구 현역의원 격돌 

。 ... 한나라당 칠곡지구당(위원장 
이인기)은 6일 2차운영위에서 권춘 

택 한나라당 칠곡지구당부위원장 

(59)과 김주연 전 칠곡군농촌지도 

소장(60)을 각각 제 1 . 2선거구의 

한나라당 광역의원후보로 결정했 

다. 

한나라당 경주지구당(위원장 김 

일윤)은 6일 3개 선거구의 도의원 

공천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l선거 

구에는 김진목， 이상효 현 도의원 

이 공천을 신청， 현 의원간 공천경 

함을 벌이게 되었。며. 2선거구에 

는 이달 현 도의원과 박병훈 경주 

미래포럼대표가 신청했다. 

출신의 김총환 송림스포츠 프라자 

부사장(41)을 협의 추대했다. 

한나라당 대구서구지구당(위원장 

강재업)도 이날 오후 대구호텔에서 

지구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소속 

서구청장 후보에 윤진 전 서구의회 

의장을. 대구시의원 후보에 박주영 

구의원과 강성호 · 강황 현 시의원 

을추인했다. 

() ... 대구동구지구당(위원장 강신 

성일)도 이날 39명의 운영위원들이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3명을 결정했으나 이곤 시의 

원이 절차의 불공정성을 거론하면 

서 대의원 경선을 주장해 소란이 

(주요 기사내용) 의원 후보를 결정했다. 일었다. 

지구당 운영위원 60명 중 57평이 이런 소란 속에 운영위원들은 이 

δ ... 한나라당 대구북구을지구당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 날 강신성일 위원εF이 제시한 추대 

(위원장 안택수)은 7일 오후 지역 은 북구 3선거구 대구시의원 후보 안(동구청장 후보에 임대문 현 구 

구내 한 음식점에서 지구당 운영위 에 이재술 구의원 (4 1)을. 북구 4선 청장， 시의원 후보에 이덕천 · 정흥 

원회를 열고. 2명외 당소속 대구시 거구의 대구시의원 후보에 구의원 범 · 류승백 현 시의원)과 일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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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원이 제시한 경선안을 놓고 비 며. 운영위원에 미자격자가 효F여하 

밀투표한 끝에 20대 19로 추대안을 등 공정하게 선출이 이뤄지지 

가결， 이같이 현역 위주로 당소속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지방선거 후보를 결정했다‘ (> ... 8일 오후 한국관 웨딩부페에 

이날 운영위원회 결정 뒤에도 이 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수성갑 지구 

곤 시의원은 “위원장이 민주방식인 당(위원장 김만제) 정기대회에는 

경선을 택하지 않았고， 운영위에서 한나라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이 

도 시의원 후보를 미리 지목해 운 참석해 200여 명 대의원들의 표심 

영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 잡기를 위한 열띤 연설전을 펼쳤다. 

대구 시장후보 

알려지고있 
9일 오후 
열린 한나 

지구당 정기대 
재선출 

출마의사를 

을 돌아오는대구 경 
북’ 으로 만들기 위해 송두리째 몸 
을 던지겠다” ‘마지막으로 몸 던 

쳐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 
겠다”는필로일관했다 

윌 가능섣이 높아졌다 그려나 대 
구시의원 후보는 경쟁자까 말아 
겸션을 풍해 걸정될 것으로 보인 
τL 

이감은 기류는 박근해 의;권의 
탈당이후 잇달아 열린 달성지구딩 
의 읍 면 협의회장1 부위원장단 
모입에서 확인됐다 이들 당직자 

들은 후보신청자틀에 패한 심사와 

ð}G• 

<> ’블공정 시디1~ 시장후날 
경선투표가 증만됐던 한나라당 
김천시 지구당(위원장 잉인태)이 

9일 오전 둔영위원회를 열이 조준 
현 천 걷북도사화뜩지과징(611룹 

김랜사장루보르전격 상천했다 
이날 후l브로 확정펀 조씨늠 ‘당 

직자뜰Oil 의해 결정됐으므르 부 

당은 없다”면서 “한나라당 5천 

시장 휴브가 띈 만듬 시천 공무원 
틀이 선거해 볼법 7~쉰하면 좌시 

하지 않을 것”이리고 밝혔다 
이에대해 만달용 김진시징은 

?객관적인 지지율 즈사 등 납득할 

윤 의원은 
인사말 밀미 
에“주변에서 

대구시장 선 
거에 나가라 

고하는데 나 

만히 조치가 

공천탈락 박팔용시장 “李총재와 싸울것” 깅편책 

朴군수 한나라 달성군수 후보 협의추대 껍헐펀라싫 
갈 걸심을 했으면 굳이 선언할 힐 
요가 있느냐”면서 u지역유지와 원 

로1 언론과 협의해서 해보려고 한 
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출마선 
언에 앞서 “누가 대통형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되느냐 히는 것브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지표상으로 나 
타난 대구경제의 집체상을 열거하 
고 자신이 공직에 있을 패 국토개 
발과 교통행정에 쏟은 실적을 홍 
보했다 한편 지구당 당직자들은 
이같은 윤 의원의 발언을 놓고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고 주장혔 
다 

<) ι한나라당 대구 달성군수 루 

보는 박경호 현 군수가 협의추대 

다 
경선여부를 경정할 지그당 운영위 <) 한나라당 칠픽균/， 후브경 

원으로， 이들이 박 균수틀 한나라 낀에서 고배를 마산 이성수 경필 
당 달성군수 후띤토 츠패하기드 
뜻윌 묘음에 따라 이펀 01 없뉴 한 

닫성군수 경션은 열리지 않게 됐 
G}. 

12일 신청자 접수를 Df감하는 
대구시의원은 1섣거구1화원 다시 

하빈 가창)에는 정테일 현 시의 
원 권세전 지구당사무극장 송패 

준 가창면 협의회장 표명찬 전 군 
의원， 전성배 자유총연맹 달성군 
지부 사무국장이 신청할 움직딩 
이다 또논공 옥.';'. 현풍 유가 구 
지의 2산거구에는 박성터 현 시의 
원에 서병호 꾼의희 의장이 도전 
장올 내밀고 있역 경선이 블까되 

도의원은 9일 “블공정경산의 경 
꾀 승복할 수 없다i며 지구당에 

칠당계를 제출 무소속 술마틀 선 

인했다 
이어따라 칠곡군수 선거전은 

한나라당 후인 버상도씨와 j딩 

!.:슨는의 이 상수 녁중보 정북도의 

원 장영백 칠픽균의원， 장세호써 
등의 5파전이 윌 전망이다 

<> 신영곤 화나라당 여)찬 문 
경시지구틸위원장븐 김휠문 문 
경시장잇 를출마를 선언험에 따 
라 무공쉰방침_9_s_ 한나라당 분 

컴시장 후보룹 공천힐 것으로 알 
려졌디 정치부 

<2002. 3. 11. 5면〉 

이날 지구당측은 이성수 전 대구 

시의회의장， 이원형 국회의원에게 

5분씩 연설시간을 주되， 순서는 이 

름의 가나다 순。로 하기로 미리 

방침을 정하는 등 신경을 썼다. 당 

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문희갑 대꾸 

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대구시 

방문。로 지구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는데 나갈 결심을 했으면 굳이 선 

언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지역유 

지와 원로. 언론과 협의해서 해보 

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출마선언에 앞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되느냐 하는 것 

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 

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지표상으로 

나타난 대구경제의 침체상을 열거 

하고 자신이 공직에 있을 때 국토 

개발과 교통행정에 쏟은 실적을 홍 

보했다. 한편 지구당 당직자뜰은 

이같은 윤 의원의 발언을 놓고 “사 

실상 출마 선언이다 고 주장했다. 

(> ...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수 후 

보는 박경호 현 군수가 혐의추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대구시 

의원 후보는 경쟁자가 많아 경션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류는 박근혜 의원의 탈 

당 이후 잇달아 열린 달성지구당외 

읍 · 면 협의회장. 부위원장단 모입 

(주요 기사내용)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출마하겠다 에서 확인됐다. 이들 당직자들은 

。 .. ，한나라당 대구 시장후보경선 
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윤 

영탁 국회의원은 9일 오후 코리아 

나 여1식징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 

수성을 지구당 정기대회에서 지구 

당위원ε써 재선출된 뒤 인사말을 

통해 출마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 

는 .공식선언’ 은 하지 않고， “사람 

들이 ‘떠나는 대구 • 경북. 뜰 ‘돌아 

오는 대구·경북으로 만들기 위해 

송두리째 봄을 던지겠다”‘ ·‘마지막 

으로 몸 던져 봉사할 기회가 주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 말미에 “주변 

에 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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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신청자들에 대힌 심사와 경선 

여부를 결정할 지구당 운영위원으 

로! 이들이 박 군수를 한나라당 달 

성군수 후보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 

음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달성군 

수 경선은 열리지 않게 됐다. 

12일 신청자 접수를 마감하는 대 

구서외원은 1선거구(화원 · 다사 • 



저14부 심의의결사례 

하빈 · 가창)에는 정태일 현 시의 도사회복지과장(61)을 김천시장 후 원은 9일 “불공정경선의 결과에 승 

원， 권세전 지구당 사무국장， 송태 보로전격 공천했다. 복할 수 없다 며 지구E배 탈당계를 

준 가창면 협의회장 표명찬 전 군 이날 후보로 확정된 조씨는 ‘·당 제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의원， 전성배 자유총연맹 달성군지 직자들에 의해 결정됐으므로 부담 이에따라 칠곡군수 선거전 S 한 
부 사무국장이 신청할 움직임이다. 은 없다.，면서 “한나라당 김천시장 나라당 후보인 배상도써와 무소속 

또 논공·옥포·현풍·유가·구지 후보가 펀 만큼 시청 공무원들이 의 이상수 · 박종보 경북도의원， 장 

의 2선거구에는 박성태 현 시의원 선거에 불법개입하면 좌시하지 않 영백 칠곡군의원‘ 장세호씨 등의 5 

에 서병호 군의회 의장이 도전장 을것 이라고밝혔다. 파전이 될 전망이다. 

을 내밀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하 이에대해 박팔용 김천시장은 “객 <:> ... 신영국 한나라당 예천-문경 

다‘ 관적인 지지율 조사 등 납득할 만 시지구당위원장은 김흐뭔 문경시장 

<:> ... 불공정 시비로 시장후보경선 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회창 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무공천 

투표가 중단됐던 한나라당 김천시 총재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침 O로 한나라당 문경시장 후보 

지구당(위원장 입인배)이 9일 오전 <:> ... 한나라당 칠곡군수 후보경선 를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준현 전 경북 에서 고배를 마신 이상수 경북도의 

안 건 번 호 : 2002자심20 

언 론 사 : 주식외사 수도뀐일보사 

결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앙7동 196-32 
대표이사 정 복 면 

주
 

문 : (주)수도권일보사가 발행한 수도권일보 2002년 3월 8일자 2면 『경기광역의원 선거 풍 

향』 저1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힐. 

01 유 : 수도권일보가 위 심의대싱키사를 통해 저13회 광역 · 키초의원(안성시) 선저관런， 선 

거구빌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인의 독주(무혈입성) . 우위(무투표짙댐. 확고한 우|치 선점)를 

점치는 등 편파적으필 보도한 것은 여타 출마여|정자들어|케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까 있다 할 것이어 

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기준 저12조(형평성) 킥 위반】 공진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꺼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 

1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 

(주요 기사내용) 시 · 의원을 선꿇하는 광역 · 기초의 석상한 대다수 유권자블의 ’품갈이 

원선거애서는 그동안 일부 현직의 극약처방 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 

경기 광역의원 선거 풍향 

2명의 경기도의원과 16멍의 안섬 

원플에 대한 자질튼튼 등이 끊임없이 

저171되어돈 가운데 선거용 공략에 

이 지배적이디. 

먼저 2평의 경 。--z 

저1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 89 



게 될 안성시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l선거구 무헐입 성. 2선거구 피말리 

는 소모전으로 요약되는 극한 대조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1 

선거구와 달리 2선꺼구에서는 모두 

3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경동R게 나 

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 1선거구에서는 현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 

는 김학용(한나라당) 현 도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2선 의원으 

로 왕성한 홀L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 의원파 대적할만한 상대자가 없 

다는 평이다. (중략) 

기초의원 출마예상자 

제4대 기초의원 선거는 내 고장 

안 건 번 호 : 2002 자심 22 

언 론 사 : 주식외사 시민일보사 

서올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80-43 
대표이사 죄 용 선 

발전을 이끌 보다 역량 있고 참신한 

사} 일꾼을 찾아야 한다는 현직 의원 

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견해 

가 평배해 짐에 따라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모두 15명의 안성시의원을 선출 

하게 되는 이번 선거에서 안성 1동 

과 3동. 대덕면과 일죽면 현직 의 

원들의 불출마가 예상되고 있어 이 

들 선거구에서 정치 초년생들의 대 

거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자칫 흔탁한 금전선거 양상 

으로 흐룰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략) 

안성 3동에서는 오랜 정치 면륜 

과 풍부한 경힘을 바탕으로 무장한 

민주당 조희웅(63)씨가 확고한 위 

치를 점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으로 견흥기씨. 이수영 (40) 씨 

등 몇몇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 

고는 있으나 현재 민주당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줍한 잭무를 맡고 있 

는 조희웅씨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 

다， (후략) 

문 : (주)시민일보사까 발행한 시민일보 2002년 3월 ↑ 2일자 3면 「서울시민 정당지지 

한나라3↑ .8%， 민주 23.6% 흥사덕 의원 무소속 출마땐 2, 3위권에 머물듯」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주
 

i 

이 유 :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 입후보며정자와 

정당에 대한 O~론조사(서울시민대상)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 당시 입후던여{정자들의 

지지율이 모두 표본오차율 한겨1(95%신뢰수준 수4‘2포인트， 01명박29%， 김민석26%， 흥사덕23%)L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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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부 심의의결사례 

포하고 있음머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여|정자가 2, 3위권어| 머물 것이라고 순위매김 한 것은 특정 흑보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잘못 관단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조(공정성)， 동 끼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커기시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때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힘. 

「鍵R}정도 한나라 31.80/0, 민추짧60/0←7 
홍사덕의원 우소속 출마땐 2, 3위권에 머물풋 

(주요 기사내용) 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11일 실시한 여론조 

사에 의하떤 서울시민의 정당 지지 

도는 한나라당(3 1. 8%)이 민주당 

(23.6%)에 비해 8.2Ü;()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10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 

하면 한나라당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20.9%)과 민주당 후보에 대 

한 지지율(20.7%)이 비슷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0.2C!/o 앞서고 있다. 

또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의원과 

민주당의 후보로 유력시되는 김민 

한나라 31.8%, 민주 23.6% 

흥사덕 의원 무소속 출마땐 2, 3 

위권에 머물듯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어떤 형태로든 출마할 것으 

로 예상되는 흥사덕 의원이 무소속 

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2위. 3위권 

안 건 번 호 : 2002자심24 

언 론 사 : 주식회사 호남신문사 

팡주판역시 서구 암촌동 948-7 
대표이사 박영 휠 

석 의원이 출마，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한나라당 후보 이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 김 의원보다 4.2% 앞 

서는것으로나타났다 . 

• 조선일보=조선띨보에서 실시 

한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맞대결을 벌일 경우， 이 전 의원 

(38.2%)이 김 의원(34%)을 근소한 

차이로앞섰다， 

연령별로 김 의원은 20대에서 압 

도적 우세(43.1% 대 27.0c;，이. 30대에 

서 우세(43.6% 대 33.9%)를 보였고. 

이 전 의 원은 40대 C43.7 0;() 대 

27.3%)와 50셰 이 상 (50.2% 대 

20.4%)에서 압도적 우세를 나타냈 

다. 

흥사덕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 

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3자 대결이 

벌어지고， 민주당 후보로 김민석 

의원이 나설 경우. 한나라당 이 전 

의원 29%. 민주당 김 의원 26.1%1. 

무소속 홍 의원 23% 순으로 나타 

났다. (후략) 

주
 

문 : (주)호남신문사가 빌헝한 호남신문 2002년 3월 ↑ 1 일자 3면 『허지사 오늘 경선출마 

공식선언 정동년청장 12일 출판끼덤호 5면 「지역차빌 · 지방분권 소신 밝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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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자 3면 『광주시장 출마 사실상 선언』 저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힘. 

통해 저13호| 지방자치단체장(광주시장) 입후보예정 

연이틀에 걸쳐 3개면(가십1 인물똥정， 스트레이트) 

하커나 유리하게 힐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시심의기준 저(↑조(공정성)， 동 꺼준 저 

유 : 호남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자인 특정인의 책자 발칸사실을 

어| 부각 보도한 것은 특징 후보여1점자를 불리하게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으| 

01 

저j ↑ 2조 저12 2조(형핑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끼사심의위원회 

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 

許지사 오늘 경선출마 공식선언 

정동년 청장 12잃 출판71념회 

받
 
의
 
야
 

민
 
페
이
 

서
 

파
 

도
므
 

뒀
 

며
」
 

잉
。
 

<2002. 3. 1 Î ‘ 5면〉 

(주요 기사배용} 

정f처사 오늘 정션출Ur 공식션연 

정동년청장 12앙 출판71냄회 

선거사무소현판식도 

선님‘도지시는 II 
} 일 오전 1ùi、;3ü문 도창 3층 상 
j 홍L실에서 까 칸닫회를 갖고 
딘주당 전낱사 청성 출플 

「 갇익선언하고 이어 선거사뚜 
1 개소식을 갖는 능 3선고치를 향 
한 북2늑씩이 착브잉 픔임한 여) 
A" 
。

서1계깐남호(닝수유f둔 

위한 슨회교섭찰등차 란윌 강 
뜬↑ 끗한 하지사늠 

간탄회에서 

씨 낀선 37; 도AI사 산이) 흔 
마히는 각오얀 

항향등탈늙힐 예정 
허지사는 이어 등二; 급、「토 1 
샅우빌딩 4층찌 마련한 ε거 

사무소 현민식달 갖인되 :ι j、 L

?ι1λ :‘ 
。\.....，，--...::

닐 것으로 잔당 
/김상훈기자 J 

시민 신뢰받는 시징샤를 

논 시윌 μ 이둔늠 암주 

λ1ε 선거C가 출끼할 ;낀;ε 정 

Il역혔가 
뺑뺑뺑뺨뺨뺑뺨 

<200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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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정 첩장이 보는 

광주시장론이 담겨있다. 

특히 정 천장과 떼 

수 없는 5. 18 민 

중항쟁과 광주정신. 청 

장직을 수행하떤서 느 

낀 일뜰도수록돼 있다. 

또 정 첩εF이 일iJ때1 

서 느낀 점을 수필형식 

o r--:~ 여 」으 二L드::=..c 드Lι1 
__ .::c.. •" ζ 근 己 _L_ E프 ~I 

있다. 

정 청장은 이 책자-011 

서 「광주시장론」과 관 

대통령을배출한지 

역이 됐지만 여전히 

「지역차별」이 엄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강력한 

시장론을 외치고 있다. 

또예산과관련， 중앙정 

부가 전체 예산의 80(/0 

를 독과점하고 있는 현 

실도 강력한 시장만이 

지땅정부로 공정한 예 

산 배분을 가젝올 

있다고강조하고있다. 

또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예속괴 

련.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 

하고 강한 시장묘써 정부기관의 등;μF 

01전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동년 

광주셔장출따 

샤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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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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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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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년 남구청장 ‘광주시장론’ 

책자발간 

지역차별 • 지방분권 소신 밝혀 

광주시장 출마를 선 

언한 정동년 남구청장이 〈광주시장 

론)c티엠써 깐)달 펴냈다. 

피 책윤 1부 「역사의 한j벌판k께 서 

더볼이」로 

Ef 건 번 호 : 2002자섬25 

남구청장 ‘깡주시장흰’ 

!념회 

언 론 사 : 추쇠휠사 낱빽뉴스사 

경날 낱때군 날때을 E륙병려 257-2 
대흘α|차 를 징 규 

주
 

제4부 심의의결사례 

광주시장 출마 사실상 선언 

정동년 광주남구청장은 12일 오 

광주사 동구 KT 3층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 

광주시장 뚫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정 청장은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광주시기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술자가 아닌 성실하고 참신하며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이 핑주-시장으로 적힘하 

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감접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 왔던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화세력이 앞으로는 

없다』며 『이제는 사핀들의 절대적 

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광주시εF이 

시민의 힘을 모아서 묘}국적 지역감 

정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와 합께 r앞으로 광 

주시잡은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온 

품을 던껴 일히는 헌신성.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디 

고밝혔다‘ 

한편 이날 핸사에는 민주당 노무 

현 • 김끈태 상임고문과 점동채 · 김 

비롯하1 고재유 광주시 

송병태 

남해군수‘ 이 

미 시실상 ζ)!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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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펀가르기 등 심각한 후유증 여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으IJ조치할. 

이 유 : 남해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남해군수)선거와 관련해 

특정당내 경선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피조사 

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표본오차율 등의 여론조사결콰 공표시 준수요건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j ↑ 08조 

(여론조시의 결과공표금지등) 저14항， 선거기사심의키준 저18조(여론조사보도) 저1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호1 규칙 제↑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힘. 

I댈빼E세 운영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변수 

조직 약화와 민주정 치 부합 두고 고민 

후보들 자체 여론조λ} 돌업 결과는 함구 

(2002 ‘ 3. 7. 4면〉 

(주요 기사내용) 

운영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변수 

최근 군수 후보들이 앞 다튀 여 

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 

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두 

러나고 있을 뿐. 정작 여론조사를 

벌였던 후보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군민들은 여론조사 결 

과가 당사자들껴1게 불리하기 때문 

으로 풀이하고 있다 만약 여론조 

사 결과가 유리한 쪽으로 나타났다 

면 렐써 공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의 족근에 따르면. 자신 

들이 조사힌 전화 설문 결과는 두 

사함 정도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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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도 

비숫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현태씨는 하영제씨를 근 

소한 차로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순위 

가 뒤바뀔 수 있어 여론조사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물론 여론 

조사 순위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상 

황도배제할수 없다. 

상황 변화는 여러 가지 측떤에서 

분석되고 있다. 순위변동의 가장 

콘 변수는 한나라당 후보군들의 움 

직임으로 들고 있다. (중략) 

한나라당 중앙 밤칩은 오는 3월 

발끼지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후보 

를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한나 

라당 경상남도 지부는 오는 9일까 

지 후반기 지구당 개편대회를 끌낸 

다는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중략) 

운영위원회는 지구당 위원장이 

선입하고 소집하는 것이 중앙당 규 

약으로 정해쳐 있어 박희태 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경선 방식과 일정이 이 운영위 

원회의 손에 달려 있다. 운영위원 

은 30~60명으로， 균수 도의원 선 

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눈 셈 

이다. 한시적 조직이지딴 의결기구 

의 성격이 강하다. 

운영위원회는 군수 도의원 후보 



선출 방식에서부터 일정까지 모두 

정하게 되어 있어 권한이 막강하 

다. 이들이 어떤 선택으로 경선 국 

면을 받아틀일 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한나라당 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 

는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후보 

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 분열과 민주정치 부합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여기에 경남 

도내 한나라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 

고‘ 중앙당 지침도 경선 원칙을 내 

세우고 있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각 지구당에 밑기고 있는 실정이 

다. (중략) 

이같은 분위기와 때를 같이 해 

박한경씨 측근들은 ”하영제씨가 지 

난 l월 15일 퇴임한 후 다음날인 16 

일 입당을 하고 17일 부위원장 임 

명장을 주었다 며 ”이처럼 일사천 

리로 하영제씨를 끌어들인 것은 이 

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도내 전반적인 분위기 

와 남해 하동 지구당에서 보인 일 

련의 움직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는 주장이다. 

힌 당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최 

-~iì{f.íL!J~L!l~~l!_ 

) 편가르기 등 심각한 후유증 예상 
일부 후보， 무소속 출마도 불사 

3월말 군수 · 도의원 후보 마우리 방침 

(2002. 3. 7. 5면〉 

편가르기 등 심각한 후유증 예상 

(4면에서 이어짐〉 

이같은 제충국씨 시각을두고 

한 당직자는 .. 엄청난 착각 속에서 

군수 선거털 바라보고 있다 며 ‘·여 

론조사께서 하위를 맴돌고 있는 제 

충콕써가 어떻게 균수선거를 이길 

제4부 심의의결사례 

소 단위의 경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 며 “이는 당 조직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가 

아니겠냐”고말했다. 

그러나 제충국씨는 상관 않겠다 

는 분위기다. 한 측근은 “읍내 소 

문과 달리 경선을 할 경우 그 뚜껑 

을 열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 이라며 자신하고 있다. 

제충국씨의 자신감과 달리 여론 

조사 결과 그의 지지도는 현재 바 

닥세를 면치 뜻하고 있다. 

그러나 제충국씨 측은 경선을 할 

경우 이길 자신이 있고， 공천만 받 

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수있겠냐고반문했다. 

그는 또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면서 장답하고 다니는 이유를 모르 

겠다.고 말하기도 해 항간의 금품 

선거와 무관하지 않음을 내비췄다. 

그러나 제충국씨 측은 “전혀 무 

관한 헛소문일 뿐 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선을 하기도 전에 벌써 내부에 

서부터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고민이 있 

다. 이 고민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고민은 

산 너머 산이다. 

현실적인 고민에도 불구하고 

나라당 후보 결정은 앞으로 20여 

일 남아 있을 뿐이다. 만약 박희태 

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뜻에 따라 경선 

방식과 일정이 사실상 결정될 전망 

이다. (중략) 

오는 4월 13일자 

도지사 출마에 

3월 말로 예정 

김두관 군수는 

로 남해군을 떠나 

나서게 된다. 이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 95 



된 한나라당 군수 후보 확정과 시 

기적으로 맞물리며 서로 맞바람 역 

할을 할것으로보인다. 

한나라당은 현재 분열 조짐을 보 

이고 있는 조직을 어떻게 추스리고 

단합된 모습으로 군수 선거에 임하 

느냐에 따라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역풍도 만 

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 대표되는 정현태씨는 

김두관 균수가 본격 도지사 선거에 

뛰어드는 4월 중순부터 함께 바람 

몰아에 나설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 

안 건 번 호 : 2002자심26 

이다. 

특히 하영제씨 촉큰들은 이에 대 

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영제씨는 읍 사 

거리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선거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 

로확인되고있다. 

하영제씨 측근은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현8(게서 군민들만 만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여론 

조사 여부에 대해 “하영제 측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후보들이 조사한 

언 론 사 ; 주식외사 대구일보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헌3통 81-2 
대표이사 박꾼 흩 

설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 

식을 들었다 며 “1위를 선거때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말했다. 

정현태씨는 얼마 전 상주 정월대 

보릅 축제에서 ‘필승’ 을 다짐하는 

글귀를 태우기도 했다. 이번 군수 

선거는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정현태 후보 

의 부담감도적지 않다. 

이래저래 바람몰이와 역풍이 예 

상되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 

고있다. 

주 문 : (주)대구일보사가 발행한 대구일보 2002년 3월 (• 4, •5, • 6, •8, • 9, 20일)자 3먼 [1'6 . • 3 

지방선거 마당』 저하의 기사에 대해 r 주의」 조치함. 

01 
g
” 대구일보가 위 심의대상〕 통해 저1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역정가 소 

식을 전하면서 연일 특정당과 그 당소속 후보여|정자들의 동향만을 집중적으로 보도 

한 것은 타 정당(혹은 무소속) 후보예정자에꺼1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 

(형평성)， 동 기준 저15조(정치적 중립)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벽정방지법 저18조의3 제3항， 선거끼사심 

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끄{ 같이 결정힘. 

(주요 기사내용) 무소에서 경북도의원 봉화군 제2션 

거구 후보경선을 실서해 강영서써 

도의원 봉화후보 강영서씨 (57 . 지구당부위원장 · 건설립)를 

·…한나라당 울진 · 형화지구당 선뚫했다. 

r위원장 김광원 )은 13일 춘양면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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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기씨 공천탈락불만 

0 …대구 시의원 북구 제 3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여 

원기 핸 시의원은 공천 털락된데 대 

해 1:3일- “아직또 이해가 만띈디”떤 



도의원 봉화후보 강영서씨 

• 한나라당 울진 봉화 
지구당(위원장 김팡왼)은 13 
일 춘요건면사딘소아샤 정룩도 

의원 봉화군제2선거구 후보경 

션을 실시해 강영서씨 1:37 지 
구당부위원장 건살업)틀 선 

출행다 

이날 대의원 ].j51덩이 참석 

한 가운데 실시된 투표에서 강 

씨는 써표를 얻어 당선됐으이 

권영만씨는 ι%표를 얻는대 그 

줬다‘ 

여원기씨공천탈락불만 

대구 시의원 북구 제3 

선거구 한니라텅 후브 공친에 
서 을댄릭F한 여원기 현 시의원은 
공천 틸g된데 대허 13일 니아 

직도 이허가 안된다’던서 “솥 

직ε 후보 공천 결정 고냉 01 

션연치 않다고 볼딩털 표풀혔 

다. 

여 의원은 “분을 친구등이 

이달묘벼1 하키로 행던 후보선 

정을 김자기 초로 앞당기는 
등 &댄어] 공천대락을 한 듯 

한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다” 

면서 ”무소속출미여부는 현재 

는 결정하지 ?용k으며 다만 어 

떻게 허야할지 마음을 정리하 

고있다그밝형다 

여원71 의원은 ‘지구당위원 

ε엔 인택수 의원이 후보 결징 
후 만L찌尼 체의가 있었지만 

않9상냐’고말하 안의 

섭섭한감정이 있음을 

(2002. 3. 14. 3면〉 

비쳤아. 

시의원남구공천오늘마감 

한나.i.'J당 대구 닫구지 

구당은 지난 12일부fj 14일까 

지 시의원 후보 공천신청 서를 

받고있다 

13잎 현깨 구청장 후보로 당 
선된 이신화의원의 1션거구엔 

징핵진 전 구의회 의장， 김성 

명 구의원， ~p영화전 구잉원， 

박일환 전 대동은행 지점εk이 
접수혔다‘ 2선거구엔 조진해 

전 시의원， 샤상택 전 대구시 

감샤과장， 흥뚜연 금은방 대 

표등이 신청서를냈다. 
한편 구청장 경선에λJ 뜯힘 

한허종호현시의원과 운언자 

씨 등도 공천신청을 할 것으검 
일씹졌다. 
남구지구당은 16일 뜸영위 

원회를 열어 후보자틀 결정한 
다 

달성군수후보오늄결정 

효따리당 달성-;r.치구 

당은 박근혀] 의원의 탈당무쿄 

지구당위원'ðk이 없는 상태임 
에도 불구하고 14일 운영위원 
회를 열어 달싱군수후보와 대 

구시의원 후보를 결정커로 했 

n. 
현재 군수에는박경흐 현군 

수와국무총리실 산하숙무쪼 

정실 부이시관을 지낸 이원태 

씨 물이 후보공천 신칩올 했 
다 

시의원 1싣거구에는 정태일 

현 서의원， 송태준 전성대씨 

등 3멍이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2선거 구는 박성태 시 

의원 흔자 후보공천을 신청한 
상횡{)l다， 

제4부 심의의결사례 

6.13 01-'루전에공개5판등 

지방선거마당 
를 편파적으로 밀었다”고 

ιT 

• 한나라당 이에대해 지구당 

닫낌군지구당은 다 영위원들이 경선보단 
14일옥3 농협강 김일윤의원올믿원장으로허간 을원했그 표질전정; 

딩하서 운영위원 읍 면 동협의회장등으로구성 분한 λ1즈」을 췄다1면서 

호、틀 월 박겸호 띈 은영위원회 52영의 위원가운데 일 공천신청 접수후 지금까지 많 

사진)현 균 령이참석한이날운영위회의는 은 시간이있었던민큼불공정 선 

수를 날성군수 후 끽 씨를 만장일숫1로 합의추대혔 출은 말도 9펴며 이들은 당공한 
보문걸정컸다 ι{ 도의회의원 l선거구에는 김진 도도 별로 없는 샤힘들”이아그 일 

원앙위는이원õP 전 극두3:정실 똑씨와이상효씨가정힘했고 1 에2 즉했다 

부이사핀이 공천신청을 했으나 션켜二h!IZ'는 이 달 씨와 박명흔 

‘공천신청 4개월 전에 입딩해야한 경주미래포렁 대표7ι 맞붙었다 18일 영주시장 후보경선 
다1는 당규의 조깐을 갖추치 못함 

어 ↓라박 군수를 후브로 합의 추 수성올시의원 2명선훌 。 한나입당 영주시지구당(위 

τH렀다‘ 원장 탁시균) 은 오는 18일 오후 3 
• 한나라당 수성을지그당(우、 λ 「 영주시 근로지복지회핀에서 % 

경주시장혹보백상승씨 원장윤경탁)은 14일오후운영위 명의 운영위원이 참가한 기운데 영 

원 ￡명이 침석한 가은데 회의를 주시장후브경선을실시한다고 13 

열어 대구시 의원 제3선거구 후궁 일 밝혔다 

로 김재우 현 구의완을， 4선거구 지그당에 따르면 공천신칭을한 
호보로 김창은 현 서의원을 각각 4렁은 지구당사어서 기흐추첩을 

결정했다， 한 결과 1번 김창언(현 정를도잉 
하지만 이날 틸g형} 박상현 양 원) 앙번 뭔영창(그려케0'콘대표) 

은환 이재화씨 틈 3영은 성명이를 3번 최영섭 (중앙정년위원회 부뷔 

내고운영의의 후보선출은특정후 원장)뻗강은구씨(영광교육재단 

보톨 편파적으토 밀기위한 형석적 이사장/로 각각 결정됐다 

인 것이라며 특정후보 시전내락 지구당은 냥초 대의원 300여텅 

설을주장‘ E펠üH는바량까 지구 으토 션꺼인단을그성해 강선을예 
딩"1 시끄러웠다 점이었으나 1핵섬당직자인 운영위 

0'들은끼 구당위원징이 잉흥업 원회에서경선하자는 

을행사할수있는당윈위즈로운 의 ε의를받이들여 

영위를 구성했으며 무영위 멍탄도 다 

(2002. 3. 15. 3면〉 

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달성군수후보와 대구 

시외원 후보를 결정키 

로했다. 

원)와 이달씨 (58 . 도의원)를 각각 

선출했다. 제3선거구 후보는 단독 

공천신청한 최원벙씨 (55 . 도의원) 

가됐다. 

(후략) 

달성군수 후보 박경 

호씨 

.... 한나라당 달성군지 

(중략) 

수성을 시의원 2명 선출 

서 “솔직히 후보 공천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구당은 14일 옥포 농협강 

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경호 

(53 . 사진) 현 군수를 달성군수 후 

보로결정했다. 

.... 한나라당 수성을지구당(위원 

장 윤영탁)은 14일 오후 운영위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대구시 의원 제3선거구 후보로 김재 

우 현 구의원을， 제4선거구 후보로 

김창은 현 시의원을 각각 결정했다. 

(중략) 

시의원 남구공천 오늘 마감 

0 ... 한나라당 대구 남구지구당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시의원 후 

보 공천신청서를 받고 있다. 

(중략) 

달성군수 후보 오늘 결정 

0 ... 한나라당 달성꾼지구당은 박 

근혜 의원의 탈당으로 지구당위원 

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4 

(중략) 

경주시장후보 백상승씨 

....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위원 

장 김일윤)은 14일 오전 지구당회 

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주 

시장 후보에 맥상승씨 (66 . 전 서울 

시 부사장 · 사진)를 합의추대했다. 

경북도의회의원 1 . 2선거구 후보는 

경션을 실시. 이싱효씨 (52 ’ 도의 

(중략) 

18일 영주시장 후보경선 

0 .. '한나라당 영주시지구당(위원 

장 박시균)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60명의 

운영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영주시 

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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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 ·구의원넷공천신청 

C 두명의 시의원을 선출하 

는한지역에현죄 이의원두영파 

구의원두평이나한히 후보꽁천 

신침을 한 곳이 있이 눈갚을 달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 달써쓸 

지역’ 

꺼) 의걷 I1전윤 등을론，자기 소재판 

ðr는 기호)조치; 딩여치 않고 잎방 

전으로 특징인을 추대한 것은 사 
전 딛Q니아jlr다른 잉사”라그 주，~~하 

며 공챈선침자와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해명을 요구하고나 

섰다‘ 또 조동훈씨도 “시민틀의 
요구와 서대적 요칭은 경선이고” 
이어ltEl년J 대구 도항 안동을 비롯 

한 AI역에서 영선월통o!! 성공 

적으{로 후보:\H틀 선출하고 있다” 
끄 지적하그 “그렁에도 지구딩이 

왜 정신을 회ILl했는~，I 그 01유틀 

밝혀야할것’이i'~껴 15일김일윤 
위원강써1거~)끼항의 공개설의서 

를면냈다 

• ?椰군수혐정 歡l해!lt덤 때 
3{j거구는 정만석 현 시의원 

시역누→이나 난네없이 이상기 한 

나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용” 
공천신청접수를하면서 혼전양상 
이 빚어지고 있고， 4선거구엠 최 
문찬현달시구의회부의장과달 
서구의왼인 김인호씨가맞대결을 
펼치고있다 

이장우써 Af전 좌)등， 그힘 
수 후보루 。 칭 핏수 시 

징우)윌 잉혔다 

김천도gi원후보확징 

달서을 지구당은 16일 오후 ,y] 

지구당사에서 때명의 운영위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우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효l다， 

박헌오씨와정덕희씨 등도 ι사 

펀 /、1"'2-1ξ어1 의해 비민죠적으 

로 합의추대함으로써 추r~된 백 

써를 제외한나머지 6령을 묘뚜 

허수。페로 묘털었다 띠 볼배김} 

을 표솔했다 특히 김씨와 조시 

는 김일윤의원이 납득할만한설 
명을 않을 경우탈당， 무소속으로 
시장선거에 ι1는 a반도 선중 
하게 3려하고 있다고 밝h혀 합의 
추대로 인한 파징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있다‘ 

한나리님구시잉원선훌 

정 의원은 “(씬거구에 진을 두 

고있는 현 의원이 엄연히 있는데 
도 후보접수를 한 것은이히가 가 
지 않는다’며 불묘띨 표사였고， 
이의원은 “같이 의정활동을 혔던 
원으로서 검연쩍지만 나름대로 

운영위원들을 묘}l-H三 등 열심히 
활등했다n며 한치도 불굉서치 않 

았다 

한나라 님구 오늘시의원 선훌 

u 한나라당 남구지구당유 
16일- 오후 2시 지구딩에선 32생 
의 문영위원들이 창식한 가운터 

위윈회를 열고 2명의 시의원후보 
를 선출한파 

14일 후린접수 결과 1선거구엔 
ε니팩진 전 구의회 의장， 김 선명 

구의원‘ 앙병화전구의원‘브밭환 
전 대동은행지점 Sìo~ 칠수를 '" 
감했고 2섣거구엔 5까용호 현 '1 
의원， 조진해 전 시의윈， 써삼택 
전 대구시 감사고댄 횡두연 금은 
방 대표 등이 칭합을 별이고 
있다， 구정장 선거에서 느π L한띈 

떤자 자벙원 간호차장 공찬신 
청을포기했다 

경주시장후보선훌잡음 

예천군수후보공천마찰 

。 한나라당 예젠군수 흐보 

공천분제를 뜰러싸고문감 예천 

지구당 우]윈장인 신영국 의원과 

장원들 간의 마힘이 본걱호던l고 
있다 공찬싱침서를 내려던 권삼 
극씨와 김주일씨，그리고 이들을 

돕는 당원 및 예천 주민 %여평은 
]5일 한나라당 경북도지브틀 땅 

문，신 의원이 자딘련 소속이던 김 
수남 현 군수플 입당λ}샘 공천하 

려는데 대해 강련01 힘의했다 
이들은 신 의원이 두킴써 아 

한 여론조샤를 하면 서 김 "수까 「
지 포함하딩1 뎌해 ”우 당 사갇 1 

5ε 아닌데 。1，덩까 二흔 여론조아 

를할수있느냐”며“이는신으1원 

01 김 궁수에꺼 등천을 즈기위허 

서는고스룹이라고 

지부의 대책ζ무릅 축구챈다 

전날 저녁 싱 으!펀과 씬호동호L 

릉등 했이는 한 주씬은 ‘신 의원0" 

게 딩에서 두분이나공천ε딩을 
했는머 김수남 균수에 낀1음을 두 

있C꺼니 이제 느슨 일이냐 고 

탈있다펀서 “그랬더니 신 의원 

0 한나라당 경주서지구당 c! 아직 결정도 깐돼지 않았 
(위윈장 김일윤)이 지난14일 운 느냐?는 등닐} 했다‘고 딸혔다 
영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장 후핀 한편 신 의원은 14일 지역 기자 
로 백상승씨를 힘의추대 혔으나 뜰헤꺼 “u1디아í' l서치애 김 군수 
일부공천신청자활기합의추대가 와상극김주펴씨등 3덩에개한 
。씬 샤전 띨Qμ헤 의한 일방전 후 여론조사쉴 으l뭔했는데 결으는 
보지평0년}띠 반응길 나서 심 두사랑 포두 김 군수에 러해 한잉 
간한 후유증을 않간 있다 히 지지까떨어꼈다”편시“이렇다 
경심을 신청혔던 김경오씨는 련 김 문수가입당하떤 그혜제 공 

“공한 신청; 띔이 운웅의원들어1 천을끌수투ì에 없다”그 달다‘ 

<2002. 3. 16. 3면〉 

청송영덕영앙군수후얹확정 

현 시 · 구의원 넷 공천 신청 

0 ... 두 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한 지역에 현직 시의원 두 명과 

구의원 두 멍이 나란히 후보 공천 

신청을 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 달서을 지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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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18. 3면〉 

한나라 남구 오늘 시의원 선출 

0 ... 한나라당 남구지구당은 16일 

오후 2시 지구16k게서 32명의 운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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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영덕 영앙군수 후보확정 

.... 한나라당 정송 · 영양 · 영덕 

꾼지구당(위원장 김찬우)은 16일 

오전 삼사마린부페에서 운영위원회 

를 열어 청송군수와 영덕군수후보 

로 박종갑 현 청송군수(사진 위)와 

김우연 영덕군수(사진 중)를 각각 

결정했다. 또 영양군수 후보는 김 

용암 현 경북도의원(사진 아래)으 

로 확정했다. 운영위는 “각 지역별 

로 1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 

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취합한 여론 등에 따라 이 

갇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중략) 

한나라 남구시의원 선출 

.... 한나라당 남구지구당은 16일 

오후 지구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의원 l선거구에 양병화 

전 남구의원. 2선거구에 조진해 전 

시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서 

는 구청장 경선에 도전했던 하종호 

현 시의원이 탈락하는 파란이 일어 

났다. 

(후략) 

달서을시의원 2명 선출 

.... 현직 시의원 두 명과 구의원 

뚜 멍이 나란히 공천을 신청한 한 

나라당 달서을 지구당 시의원 후보 

공천에 이상기 한나라당 비례대표 

시의원과 최문찬 현 달서구 의회부 

의장이 각각 선출되면서 회비가 엇 

갈렸다. 

(중략) 

.... 한나라당 성주 • 

고령지구당(위원장 주 

전우)은 지난 16일 운영 

위원회를 열고 성주군수 

후보로 이창우씨 (65 . 사진 좌)를， 

고령군수 후보로 이태근 현 군수 

(55 . 사진 우)를 확정했다. 

(중략) 0 …한나라당 경주시 

지구당(위원장 김일윤) 

이 지난 14일 운영위원 

회를 열고 경주시장후 

보로 백상승씨를 합의 

추대했으나 일부 공천 

신청자들이 합의추대가 

아닌 사전 밀ι애1 의한 

일방적 후보지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심각한 

후유증을앓고있다， 

(중략) 

0 ... 한나라당 예천군 

수 후보공천문제를 둘 

러싸고 문경 ·예천지구 

당 위원장인 신영국 의 

원과 당원들 간의 마찰 

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천신청서를 내려던 

권상국씨와 김주일써. 

그리고 이들을 돕는 당 

원 및 여1천 주민 50여 

명은 15일 한나라당 경 

북도지부를 방문， 신 

의원이 자민련 소속이 

던 김수남 현 군수를 

입당시켜 공천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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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예천군수 후보 공천 

마찰 

밝청τt. 

00천:텍MI영 기자 

pa~sm â id3egu ∞m 

성주고형훨확자집단훨당 

E령성구71);，1 

잉esg g'idaegu .co rη 

<2002. 3. 19. 3면〉 

김천 도의원후보 확정 

.... 한나라당 김천지구당은 17일 

경북도의원 선거 김천 1 . 2선거구 

열고 2평의 시의원후보를 선출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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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후보 선출 잡음 



6. 13 수성갑시의원 좋보선훌 

지방선거마당 한민L:r F성김τ、주당\" 
→1장 김간인온 으~f，t ι 황;→ 

등 같"1히1 외셔서 완ss우딩 

수성구청장 후보 김규택시I (， 1 석한 가운터 위원흐 룹 열←ι 
던거↑ 현 수성구의호; 

.ιJ↓낭 수 ε →그계 슨영을 현 (;으1원늠 

성갑 당r 구당은 성출 I 인거:그:서 

l~원 띨제 단뜩 흐그 한치추대펀고 

딘향R 서 양 지;당 ~'.i 샤는속의윈。! 흐‘ 1‘ 
블영왼 100앙 )1 뇨늘섣은강사닐 후브흘씌아능 

혼f여한 ‘ 수영 _:1 J흐보흐 섣촬깅 

그정장후믿경쉰 투표름 실 A 챙이 
개표결과 김 7빽 한 구장상시 윤영획씨 대구시장꽁천접수 

진)이 7Y표의 갑도석 득표륜 해 흐 3 판잉릭 국'::;J의원 (이구 소성 

j 보7 됐으며 김혐혈경둔도지부 ? 쐐떼구λ 장 
딩꾀삼는 12，'cõ룹 엎있다 후보공천 싱침서를 깅 였다 

한견 공션신창을 했딘 정는:슨 E 이로써 。‘남 한 새τ 침 P룰 
수성구ε상은 일 오후 신청~을 칠 킹수한 곰천회당자는 。 성수 시 

f 흐1했으며 슨병천씨는이딛소견빌 굉 .0]윈현 국)흥으j윈 즘 。、

if픔 한뒤 곧바도 ’ 권 앙지주 렀다 

} 담 은경위윈틀은 이에따'l:~ 김 구 푼희감 깨 ;-:1.， 1 장은 æ써 71자j 

l 장파김 새냥처장똘을종고우명 견을가진딩 신청침~할예장이r이 

• 팩어] 훨가 깅 구찬딸후 역뭔 녁쐐꾀의원은 λ 칩젠펙1 
브로 션출헌c다{‘ 21일 신ε/셔틀 제출할 계좋이C‘ 

L ••••••••••• ••---••}•---••••••• 

북갑시의원선훌 

한L..}?]."당 흔갑λ 구당 우 윈 

길 9.J?컨 1센 5 센 
C↑!\I 의￡ 사까영이 참석한 가딛 

딩1 시잉윈 호.s.:..경선 십시했다‘ 

t~의판 fÅ;)D중 7l::~ 113표 
무흐표(평을 π1외한 응 :):24딩 유 

효득표수 2&3표 를 한븐 구 

은핫 지그당조직부_:S10 1 2iJl표를 잊 

싣석한 손 서의원을 2표치르 끼: 

르二 E 선됐다 깐편 1선거구 흐보 
아1는 장낌흔 현 그의원이 단도 ε수 

òl]투표 상선생、n 

청도군수후보공천마감 

한냐eJ당경산 성느지二당 

↑워잎잔 1 니께원은 18일 오흐 3시 

잉「그 A 순 ;"";，_':'_'T.' 、J ‘ 이-←T→ •=•: ττr 

도걷수j쩌)달 려롯 안공늑 강νt 

E당 검특:c연함킹1장 t61) ‘ 

한“1즈}역 중앙펀 경t 
< 킹 상10갯 정ε수 한나당 

ιμ) 등 4님이 ~，!성랐다 

창드꾼 낀l씨 씨 

는이철요한 c:으1흐 부으1장(여;， t'? 
힌 도의왼 1、.ro，ì 뜯<;1 까 

구에:김기등한」라당경 

도지구당 뿌위원장{G4ì ， 훌익r성 현 
x，의완(()2) , 양해깐 경산 칭도l、1 

구당 투위원장Iffi 등이 신침혔다 

정도=닝동해기자 

naπldh@ìdaegu.com 

경신청도합의추대키로 

ι\<J당 3산 장도::<1 二딩} 

장 각일)은 일 

단체상 낯 강역의윈 F펴등록을 0\ 
감하」 으는 강까치‘ 은영위잉호1 

심 를 설의추기로했다 

칭산서장':$:~， ðT세싱참τ 윤 

녕J:’ (58 도쿄육유원최 의용」 ‘ 

경산=채석규기자 

sκ ~ae@jdaegu.com 

예천군수후보공천접수 

C 한~';...:-?딴 에깐:-，1수 후1:듭 

건은무소속김수남현 둔수c ， 1~ 밀 l 
냐과힘께 ιε셔휠성 ;-1， 1낀 것 1 
둡룻잉상곡시 김주일셔’ 퉁 3딩 ; 

이날 띤 ι녕폐다‘ 또한 경 ( 
A냐날도의윈 t디까→허ì 01현즌씨 j 

(47 터널 운영)잉 받재훈씨 J 

(64 갚흔깅당소 운등 가， 2안F구 l 
에정상김씨 147 농업 와김틴(경ι 

(57 한나E딴손 ξJ누니) 등 
평。" 강서를 7.,-:,,::,• l 

예천二빅세딩 키자 1 

parhsrr빼떼 com j 

후보로 김정기 전 김천시의회장. 

김응규 현 도의원을 각각 확정했 

다-

며， 권씨가 가장 많은 20표를 획득 

해 후보로 당선됐다. 

<2002. 3. 20. 3면〉 

.예천사태 의 파장이 마침내 서울 

까지 퍼지게 됐다. 

(중략) 

북구청장 경선 공정성 논란 

0 ... 이명규 북구청ε}이 16일 기 

자회견을 갖고 오는 21일 실시될 

한나라당 북구청장 후보경선에 대 

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청장은 이날 지구당의 

선거인단이 경쟁지헤 유리하게 구 

성됐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를 시정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택하 

겠다고으름장을놨다. 

(후략) 

영주시장후보권영창씨 

.... 한나라당 영주시장 후보로 

권영창씨(고려 레미콘 대표 사진) 

가 선출됐다. 

한나라당 영주시지구당(위원잠 

박시균)은 18일 오후 3시 영주근로 

복지회관때서 60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을 신청한 4병 

의 후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으 

(중략) 

이원형씨 시장공천 접수 

0 ...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8 

일 오전 대구시지부에 대구시장 후 

보공천 신청서를 접수했다. 17일 

이성수 시의원의 접수에 이어 두번 

째로냈다. 

(중략) 

영암군수 후보 공천 잡음 

0."영양군수 후보로 김용암 경 

북도의원을 결정한 한나라당 첩 

송 • 영턱 · 영양지구당(위원장 김찬 

우)이 영양의 읍 · 편 협의회 회장 

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 시키는 등 

잡음에 휩써였다. 

(중략) 

당공천 내정설 말또 안돼 

0 …선영국 의원이 무d:속 

남 예천군수를 지방선거 군수후보 

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후 볼 

거전 한나라당 

100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중략) 

성주고령탈락자 집단탈당 

0 ... 한나라당 성주 • 고령군수 및 

경북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 

틀이 18일 집단으로 탈당계룹 찌출 

키로 하는 등 성주와 고령도 공천 

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다， 

(후략) 

수성구청장 후보 김규택씨 

.... 한나라당 수성갑 · 을지구딩 

은 19일 오젠 엘리제웨딩홀에서 양 

지구당 운영위원 100멍이 참여한 

가운데 수성구청징 후보경선 투표 

플 실시했다. 

개표결과 김규택 현 구청장(사 

전 )이 79표의 앞도적인 득표를 해 

후보가 됐으띠， 김형렬 경북도지부 

사무처장은 12표를 얻었다. 

(중략) 

수섬갑시외원 후보선출 

。.



장 김만제 )은 19일 오후 2시 황금 

동 엘리제 웨딩에서 운영위원 50멍 

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l 

선거구에 마학관 현 수성구의회 의 

장. 2선거구에 손병윤 현 시의원을 

선출했다. 

(중략) 

됐다. 

(후략) 

북갑시의원 선출 

0 .. '한나라당 북갑지구당(위원장 

박승국)은 19일 오후 컨벤션센터에 

서 대의원 6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14부 심의의결시례 

경산청도 합의추대키로 

0 ... 한나라당 경산 · 청도지구당 

(위원장 박재묵)은 19일 기초자치 

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27일까지 운영위원 

회 심사를 거쳐 합의추대하기로 

했다， 

시의원 후보경선을 실시했다(중략) 

윤영탁씨 대구시장 공천접수 (중략) 

0 ... 윤영탁 국회의원(대구 수성 

을)이 19일 오후 한나라당 대구시 

장 후보공천 신청서를 접수시컸 

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공천희망자는 이성수 시 

의원. 이원형 국회의원 등 3명이 

청도군수후보공천 마감 

0 ... 한나라당 경산 · 청도지구당 

(위원장 박재욱)은 19일 오후 5시 

청도군수 후보와 경북도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중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27 

언 론 사 : 주식회사 영남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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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성 략오 

예천군수 후보공천접수 

0 ...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공천 

은 무소속 김수남 현 군수가 19일 

입당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 

을 비롯 권상국씨， 김주일씨 등 3 

명이 이날 연이어 신정했다. 

(후략) 

주 문 : (주)영남일보사가 발행한 영남일보 2002년 3월 (• 3, • 5, • 6, • 8, ↑ 9 일)자 4면 116 . • 3 

지방선거』 저|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힘. 

이 유 : 시덴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역정가 소 

식을 전하면서 연일 특정당꾀 그 담소속 후보예정자들의 동향만을 집중적으로 보도 

한 것은 타 정당(혹은 무소속) 후보여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 

심)， 동 기준 저15조(정치적 중립) 각 우|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규칙 저l ↑ 2조 저12항대|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힘. 

(주요 기사내용) 

V"‘이/선한 

힌나라당 대구남구청장 후보-로 선 라당 대구남구청장 후보 경선대회 

출됐다‘ 이 시의원은 12일 오후 대 에 서 211표를 얻어‘ 하종호 대구시 
-, 
I 별곤씨1서 열린 한나 표)과 윤언자 여성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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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꿇 대구 남구청장 후보에 이신학씨 
철곡군수 경선 패배자들 연대 모색 

<) 이사학 
μ1의원1、사 

진)이한나만당 

쩌→，1는그청장 

후브로 산혈됐 
다 이 시의권 

든 12늘 2~ 
1써구 三린스호웰 별Plσ서 일린 튿r 
나라강 다구낡二l정장 후보 경선대정| 
게서 2E표툴 얻어 히종호 대구시 
뢰완 116표)j]~ 윤먼지 여성차병원 
간힌치장 43표)을 따돌혔다 
투표결과 반표 후 경선참여 자 3갱 

은 시로 선전월 축하하면서 나타히 
6.':.을 잘고 개의원듭에게 인ι， 결파 

승복하는 ‘아름다응 경선ι 꾀 칩­
딛습을보여줬디 

시의월경쟁도치열할듯 

판펀 2명틀 댐 남그지역 대구시 
이원 추트 경셈도 치열황 한망이 
지구당위원장인 현숭잊 의쉰이 ‘구 
칭장 흐브 경선)이서 선릅 샤림s: 
구시의는 루면씨 지잡힐 ζR 있드 

섣 E을 열아웠다F二 이ul 선안 혔기 

폐문이다 꽉 시의원의 재w꺼 
、η 장택[ 구의회 전 의장괴 김 

선핑 구의넌 양병 전 그의 
져 q;핑은행 기침장잉 팍처을 

ι 

r칭찬 정선C써서는 미했으나 시의 
채출석가 이상뇌는 하종호 시의 

년의 지선끼그씨는 쓰 ’、 시 

원 서상간 싱 뎌누이 감사과상 능 
여 E 딩디 도찬장을 필 
있 Ã 二L상즈 12닐니일까λ 

<2002. 3. î3. 4면〉 

16등오후 

르 ~보틀 검침힐 방침이다 

박경호현군수단독신청 
<;"';2일 t펴읍마감학한나라당 
달성꾼수후보oi 한경호 현 균수기 

단뜩신장혔다 
시꾀원 흐보는 1선거구1화원 다 

사 하빈 7~칭)에 성타원 현 시으1원↑ 
송태준 7r창면 협의호장， 전성비) 자 
유총연맹 달성지딩 사므드극장이 이정 
했고‘ 2선거1에뇨 닐}펀태 현 사꾀 
원이깐독신청했다 
날성균지구당'" . ‘일 오전 뜩c5'.농 

협C이서 핵심당2잉자 영도;르 구성된 
우영민원강틀 끄1 다독ε칭한 박 
경흐 문수으; 빅상래 시의핀은 협의 
후대ε」ι 3명이 시천텅 ]서기구 시 

의원 흐보늠 자? 심냐로 곰천자들 
결정힐예정이띠 〈닫성〉 

() 학나타당 침곡운수 호잉 경션 
에 나섰다끼 고배휠 까선 이상ι 경 
북도의원과 박수둥 전 흘픽부둔 뉴 
하ε택 잔 약드가 한당5 
천2석 장당 견마를 토끽하고 있얀 한 
나라당이 ζ g하뇌 녔다 
하인택써늠 ]。일 J경선과정o 

가 있어 설당을 댔다a펀시 “3월란 
까;;1 명 ~ 학렁 으토; 흐5:1를 단 
화。q 한、」닝}탕 5흐브져r 서)잔 갓’이라 

J_I. 링혔L‘ 
만나라당 판잉 Áf근 이α 깨패 “경 

서겉과에 ξ념하겠ζγ튼 r각까지 하 

」 념복C'::: 것은 칭지선 노익흘 저 
커던 힘입”필 ι1 …약속을 현신저 

펑 늑 샤캄‘날3‘ 깐수 ., S'~ 년는 

인펀t:+"그비난썼다 
일부이서는 이틀이 

리 등Ci 추진E뚜 시 

면이어학류혀 출마할 

딘잉스있고 

「←→활휴꿇쳤천 01짧빽획과첼기 
j 예천군수 공천내정 시사에 상대측 반발 

박경호 달성군수 협의추대 

대구달성군수 후브모 빅경 
르현란수가추대랬다 

한나타당 달성지구당 운영위원 12명은 11 
원 전 칩}띈의 옥포농협에서 운영일원회를 

단독으르 후E신청한 박 군스의} 박성태 
시의윈을 걱각 학나라닫 달성군수 브와 지 
서거구 대구사의원 건보르 협의츠패했다 3명 
이 르보신청한 제〕선거구의 rB구시의원 후보 
에는 정태일 현 시의원이 재선출폈다 

김재우·김창은씨 후보선정 

한나라앙 대구수섬뜰치고딩(위원장 판 
명탁)도 이날 특 지구낭사에서 .16명의 핵심 
핑직자뜰르 구싱돈 운영위슨 뜯표펀 룰해 김 
재우 구댁원(저]:3선거구)과 김창은 현 사의원 
/제4선거구)을 각각 대구시의원 후년5으 서장 
댔다 

野북구갑 2선거구경선 

i . () 한나당 대구북구갑 지구당1 인윈장 
j 느4승극)은 H일 운영위윈회뜰 열고 단족 신 
청한 장경파 구의홉 전 의장뜰 저、 1 산 J! 듀의 

대구시의원 후브프 확정탔다 백던희 현 λ 의 
윈이 ~.칩장 도신에 나선 이 선거에서는 당 
조 서뜬수 구되 815드 칭천은 희방헛i으나 막판 
O!! 양3 ， 장 전 의장만 시칙했C 

지규 낭은 김식한 허 시의원과 F펀헝 지구딩 
조직각1.~]"01 신칭한 제2선까구의 뎌구시의윈 힐 
보둔 오는 )[원 오전 10시 다구전시컨버셔장i!êl 
에시 대으l 뭔 1i45명의 컴신으로 결정할 망침이 
다 등L나i.'l당 북김 글 지구당은 일 천얀 
구청장 경선어 나산 이텅그 힌 그정장과 백명희 
시의윈딜 놓고길은장소에서 갑 을지각 선시 
01단 ，.10펑(김 지역 3(X)텅， 을 지연 μ ↓의 \~~ 

표르 북구청징흔브를선출한다 

구청장후보 운영위서 결정 

() 한나리당 대구달人「갑 자구당(위원장 
박종끈)은 14일 운잉딛원회띔 열고 달서구칭 
장 루보와 2명의 필서갑지역 사믹원 후브 선 
정 문제들 논의했다 이날 ~l~)명의 운영위원들 
은 닫서구청장 후년 결정을 위한 갑 들 지구 
당의 퉁합둔영위원회될 오는 일 오후 일꾀 
앙 혜석장어서 열기르 짐장 결정했디 

“공천신청 하지 말라” 통보 

() 싣잉팍 한나라당 여1천 문겸지구당위 
원장은 14열 예천안수 흐보 공천5과 관흰 1 ι여 
론조사에서 지지드가 높게 나온 김수님 현 눈 
수가 한나라ε께 잉탐하면 공천급 줍 수밖에 
없다’면서 ‘[사라서 권상곡 잔 여)치군수와 김 

주일 정 외교뜯상부 븐ζ1대사에게 공천신창 
서등내지 말라 i 튿브했다”고안혔다 
선 위원장닫 이 여친균칭 기자실에 선화 

틀 검어 “최근 서는i의 미디이E시치 여 
조사털 의뢰힌 결과 여)미후띄 3병훈 긴 수 
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고 필하떤서 김 
꾼수를 한나라낭 예천군 F 흥도L펴 검낌헐 예 
정딩을시사힌다-
。l이 다i해 권 전 깐수는 “한나라딩 당써뜰 
매제하긴 당원이 아닌 현 관수에게 긍친월 ̂ 

깃은 ε치도의상 있판 수 없는 꾀”이티P 
서 ‘ 일 한나라당 원꽉도지부른 방문↑ 캉력 
히 항의헐 깃 。(므김l 빌했더 

경주시장野후보 백상승씨 

() 히나라당 겸주시지구당{위윈징 
윤 1은 1 ~l잉 린L↓당 경주시당 운영우J원 

회뜸 열어 한나리당 캉쑤니징 주보문 돼산승 
전 시를 '1 부시장털 환;-.2)1::.패했다 
한니라E 영주시Ã'구닫은 굉연의원 한브펴는 
경선블 !맏해 이상효 이달 혀 영꽉도의치를 1 2 
선 ;1구 흐5던 각각 서증찬고 씬거구넉 
선정단 쉰병 현 경뜩도의원을 

<2002. 3. î5. 4면〉 

간호차장(43표)을 따돌렸다. 

(중략) 

<> ... 12일 신청을 마감한 한나라당 달성군수후보에 박경 

호 현 군수가 단독 신청했다. 

(중략) 

δ ... 한나라당 칠곡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고배룹 

마신 이상수 경북도의원과 박수웅 전 칠곡부군수. 하전택 

전 약목면장이 한나라당을 전격 탈당‘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긴장하고 있다. 

(후략) 

박경호 달성군수 협의추대 

정7;:，1:프 2사호!E 

<> ... 한나라당의 대구달성군수 후보로 박경호 현 군수가 

추대됐다. 

<2002. 3. î6. 4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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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심의의결사례 

일t끼격C나 

野 대구 북구청장 경선 ‘불공정’ 공방 
지구당판껴}자는 잃 
℃역이즘아경친이나홍 

분열사원 7닐성이 
은 λ 구닫일굉장(조항남 을릉) 

이 특정후괴원 지명하는 것이 

김재우 • 김칭은씨 후보선정 

0'"한나라당 대구수성을지구당 

(위원장 윤영탁)도 이날 오후 지구 

당사에서 46명의 핵심당직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 투표콜 통해 김재 

우 구의원(제3선거구)과 김창은 현 

시의원(제4선거구)을 각각 대구시 

의원 후보로 선정했다. 

(중략) 

野북구갑 2선거구경선 

0 ... 한나라당 대구북구갑 지구 

당(위원장 박승국)은 14일 운영 

위원회룰 열고. 단독 신청한 장경 

훈 구의회 전 의장을 제 l선거구 

의 대구시의원 후보로 확정했다， 

맥명희 현 시의원이 구청장 도전 

에 나선 이 선거구에서는 당초 서 

돈수 구의원도 공천을 희망했으 

나 막판에 양보， 장 전 의장만 신 

침했다. 

(중략) 

구청장후보 운영위서 결정 

。 ... 한나라당 대구달서갑 지구당 
(위원장 박종곤)은 14일 운영위원 

회를 열고， 달서구청장 후보와 2평 

의 달서갑지역 시의원 후보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45명의 운 

영위원들은 달서구청장 후보 결정 

을 위한 갑 • 을 지구당의 통합운영 

위원회를 오는 25띨 오후 알리앙스 

예석ε벼1 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중략) 

“공천시장 하지말라” 통보 

0 ... 신영국 한나라당 예천二문경 

지구당위원장은 14일 예천군수 후 

보 공천과 관련 .. 여론조사에서 지 

지도가 높게 나온 김수남 현 군수 

가 한나라EL에 입당하면 공천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권상국 

전 예천군수와 김주일 전 외교통상 

부 본부대사에게 공천신청서를 내 

지 맏라고 통보했다 고 밝혔다， 

(중략) 

는 여펀C 많다”고 당Lι 

셔한다 까 월;즘은 
i악 ι 도 공ε샅디자 대루툰이 

쿠소약으프 춤마힐 것으도， 김여， 

사 닌구도가 될 전낀다 

구미시장후보 2명신청 

c) 한거터당 구미지구당t쥐용1ε 
김성조 은 설 시장J)l. 도으l된후브 
공천을 깅하 결과 λ‘장:7-，20약느 
김관앙 @ 시장다 이까건 전 감사원 
서7 펀C] ~득록틀 했으 핑5싱천 

i할 객이던 상경한 E 구b 측협 
조합장은 “짜고 치논 :J1._:，::헌(케 이용 

당힐 검요"없다 二맑히틴서 무소 
속출다롤걱코중이다 
캉럭도의왼 후드씨는 i선거꾸어l 

이용: 현 iζ01으끽 이제학 깅팍뜩 
김기훈이가선거 는 정보호 
박천통 현 드꾀원 31년거 F。、 깅 

샤흐 옥정입써 등。 킥각심 

갇했다 

이상기，최문찬씨선훌 

( 한나라낭 녀 • L 

(쥐뜬장 이해원 도 
녁 이상기 

、[의원펴 
끽각 감서를 지억 

펀 김출했다 

<2002. 3. 18. 4면〉 

경주시장 野후보 백상승씨 

0 ...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위원 

장 김일윤)은 14일 한나라당 경주 

시지구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나 

라당 경주시장 후보로 백상승 전 

서울시 부시장을 합의추대했다. 

(후략) 

‘공천내정’격렬 항의 

。 ...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경선 
에 나설 예정이던 권상국 전 예천 

군수와 김주일 전 외교통상부 본부 

대사 등 30여 명은 15일 한나라당 

경북도지부를 방문. “지구당위원장 

인 신영국 의원이 입딩도 하지 않 

은 김수남 현 꾼수를 공천하려고 

한다”면서 신의원을 비난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중략) 

이명규 북구청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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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찮F원/횟4젠 
북구청장경선무산전망 

V" 오는 일 1 씌자는 한니라당 
대구 씌구청장 ξl브 경신의 월상징 
성설 ;;;~l기하뇌 갔는 이영규 현 

이 뭔짐(겨눈 중잉탕으j 기성정낀 각} 

여확개룹 위해 경상력있성후브 

;’} 신청할 경우‘ 여성 잊i능브콩 
천학다’고 왜 %다”고 성야히고 중앙 
상 추낀 늪정장 후보뜨 백!견히 쉰 

써구시의원이 런긍됐다3 주장혔 

쩡할예장이ι 

쩔저조사’ 李 총재에 탄원 
ν 한ι라는L 예전 ε 

영장。 한나타당 중? 당이서 
장 후연보 여성을 마정혔ι“뎌 

정 엔잉， 정인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 구청징낱 으전 자회견 
올 자칭 “ \8필 한나라당 증앙당 
총재단 칩의?서 대구 특구정장 
봐콜 여성 1 로 내정이으 ζ 

사심을 북구 2깨 τ1구당 위원장에 
세 통보한 것을 향01 했[，_.-c 며 강편 

“이는 경싱의 상 

것이고 신꺼딘단 

<) ... 대구 북구청장 한나라당 후 

보 경선에 나선 이명규 현 북구청 

장이 선거인단 선정 등에 불공정성 

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김정배씨 “무소속 출마” 

<) ... 한나라당 김천시지구당(위원 

장 임인배)은 오는 17일쯤 한나라 

당 경북도의원 후보로 1선거구에 

김정기 시의원(56). 2선거구에 김 

응규 현 도의원 (47)을 공천할 것으 

로 알려졌다. 

(중략) 

신현국씨 공천 내정 

<) ... 한나라당 신영국 문경-예천 

지구당 위원장은 15일 “한나라당 

문경시장공천자로 신현국 전 대구 

지방환경청장(50)을 내정하고， 제 1 

선거구 경북도의원 후보에 채희영 

현 도의원(61). 제2선거구에 김병진 

전 새재신문 대표(48)를 각각 내정. 

오는 23일 지구당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탁 의원 등 “접수 준비” 

게 

이명규북구청장무소속출마사사 

野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경선 2파전 

<) ... 17일 이성수 대구시의회 전 

의εF이 대구시장 후보 추천 신청서 

를 가장 먼저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에 냈다. 이원형 국회의원(전국구) 

도 18일 오전 시장후보 추천 신청서 

를 직접 내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중략) 

앙병화 · 조진해씨 후보에 

。 ... 한나라당 대구 남구지구당 
(위원장 현승일)은 16일 오후 지구 

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양병 

화 전 구의원과 조진해 전 대구시 

의원을 대구시의원 후보로 선출했 

다. 

(중략) 

“규정 잘못 알고 시비” 반박 

<) ... 한나라당 대구 북갑지구당 

(위원장 박승국)은 18일 북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명규 현 정 

장이 지난 16일 지구당의 대의원 

선정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 

견을 한 것과 관련， “구청장이 선 

정규정을 잘못 알고 시비를 걸었 

다’며 반박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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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길환씨 “무소속 고려” 

<) ... 한나라당 고령-성주 지구당 

(위원장 주진우)은 16일 성주 그런 

빌리지에서 지구당운영위원회를 열 

어 한나라당 성주군수후보로 이창 

우 전 경분도의원을， 고령군수후보 

로 이태근 현 군수를 각각 공천했 

다. 

(중략) 

울릉군수 후보 5명 등록 

<) ... 한나라당 월륜군수후보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최영기 전 울 

릉수협장과 쟁경호 전 울릉농협장， 

오창근 전 울릉군농존기술센터장‘ 

정윤열 전 군위부군수， 이종국 전 

국회입법보좌관 등 5명이 등록을 

한 가운데 경선이 아닌‘ 지명방식 

으로 군수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구미시장후보 2명 신청 

<) ... 한나라당 구미지구당(위원 

장 김 성조)은 16일 시장과 도의원 

후보공천을 마감한 결괴， 시장후 

보에는 김관용 현 시장과 이규건 



전 감사원서기관이 등록을 했으 

며， 공천신청을 할 예정이던 장경 

환 전 구미 축협조합장은 .. 짜고 치 

고스톱에 이용당할 필요가 없 

다고 밝히 

토중이다. 

(중략) 

무소속출마를 접 

이상기 ·최문찬씨 선출 

<> ... 한나라당 대구 달서을지구당 

(위원장 이해봉)도 16일 오후 열던 

운영위원회에서 이상기 한나리당 

비례대표 시의원과 최문찬 구의원 

을 각각 달서올 지역‘ 대구시의원 

후보르선출했다. 

북구청장경선 무산 전망 

<> ... 오는 21일 치러지는 한나라 

당 대구 북구청장 후보 경션의 

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펌규 현 

북구청장이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북구청장 후보로 여성을 내정했다” 

며 강력 반발， 경선이 무산뀔 전망 

이다. 

(중략) 

자체심사로후보 결정 

<> ... 한나라당 대구 달서갑지구당 

과 달서을지구당도 25일 오후 3시 

달서구의 웨딩알리앙스에서 달서구 

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양 치구당 

통합운영위원회활 연다. 

(중학) 

‘철저조사 李총재에 탄원‘ 

<> ... 한나라당 예천군수 

이} 나설 예정이던 권 

와 지지자 30여 멍은 18일 한나라 

당 중앙당사를 방문. “신영국 의원 

이 당원도 아닌 현 군수를 여론조 

사 결과만으로 공천을 내정한 것은 

뭔설공천의 전형 이라며 사정을 촉 

구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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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한나라당 대구 

통합 운염위 〈셔 71 .• Qτ1 
-ï~d 님 린/、 1 

원회가 19일 오전 수성구의 엘리 

제웨딩에서 월혔다1 이닐 통합운영 

안 건 범 효 : 2002자실29 

언 론 사 : 주식회사 국제심톰사 

부얀광역시 연져I구 거저i홈 76-2 
대표이사 。l 증 

체4부 삼의의결사려| 

위원회에는 수성갑지구당(위원장 

김만제)과 수성을지구당(위원장 

윤영탁)에서 선임된 뜯영위원 100 

평이 참석， 구청장 후보추천 신청 

자 2평을 놓고 선출빔식 등을 논 

01 õn ,-.1 
t카 λλν 1. 

권영창씨 영주서장후보 

φ ... 한나타당 영주시지구당(위 

원장 빅시 

하당등 

18일 오후 영주시 

복지회관에서 한나 

라당 영주시장후보 선출대회를 열 

어. 권영창 고려헤피콘대 

한나라당 영주시징후보로 확정했 

며 f<。보 。 IÃf 과며 승닙근 
C그 ííc그 -1<깅 ζ그 -, -r-l....-L-

<> ... 한니라당 평화 울진지구당 

(위원장 김광원)은 18일 평해읍 

회관에서 운명위띈회룹 

광역의원 

방유봉 울진군의회 의장을 

-;x「: 문 : (주)국제신문시기 월탱한 국저신문 2002넌 3월 일자 O~ 섣 장김 

올〕가』 처|허의 JI사에 대하여 

01 유 : 국저(신문사까 위 심의딘」상저사를 저13칩 지 

트정당01 대 1 서 

저13힘 섣거끼사싣의 105 



중앙당에서 정하기로 할아{ 따라 여성 입후보예정자인 특정인Ol 공천대상 O순위로 꼽히고 있다는 출처 

불명의 막연한 지역정가 소식을 그의 얼굴사진과 함꺼j 박스끼사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출마여1정자 

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무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펌성) 각 위반】 공직선꺼및선거부정방지 

법 저18조의3 제3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힘‘ 

분잔철연성구청장 나올깐 
부산에서도 첫 여성구청징써 탄 

생합까. 

6.13 지방선거틀 앞두고 전 
상수(여 .64.전 국제신문 논설주간· 

사진)써가 한나라당 부산 남구청 

장 후보 핑-천해 도전장을 펀지고 
나섰다. 

후보공천을신청한이기 
광 시의원， 허묘댄즘 부정대 
탁환용 전 만자당사무국장 등 3명 
과 함께 현재 중앙당 공천심사위 
원회에 복수 공천후보자로 올려져 
당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한싸라탕 남구지구당(위원 
장 김무성·金武星)이 지난 16일 지 
구당운영위원 

이같은 중앙 

당의 분위기를 

김지한 지역절 

기어}서는 4명 

의 후보신청자 

중전씨를공천 
대상 ‘0순위’ 

있는것으로전해섰다， 

남구지구당은구청장 
및 서임원 후보를 지구당 대의원 

들어 참여한 겨연떼 

통해 성출켜로 했다가 시의원 

보만 경선에 부처고 구청장 
공천윌중앙댐 념건 

뒷받칩하는 것으로 보연다， 

회에서 구청장 전상수씨 野 낱구청장 후보 공천 또천 
공천자외 선출 

방법올 논의한 졸앓활30%활당공약 “우선순위” 관측 
끝에 중앙당외 

여성 30%할당원칙을 
차원에서 처구당에서 공천짜를 결 
정하지 않고 중앙당어 일임하기로 
결정한데따른것이디. 

중앙당은 공적후보 꽁천 여성 
30% 활당이딴 당 꽁iL닥을 부산자역 
에서 적용해 결실이 맺어지길 강 

혁히희망하고있다‘ 
이와함께 부스}에서 

。1 단생할 경우 ￡늪 12월 대성여l 

서 여성계와 젊윤총올 상대로 여 

홍보， 선거전을유 

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뜰 하 

고 있는 것으로 일간껴졌다‘ 

중앙당공천심사위에 

서 전씨까 남구청장 후보로 공천 
을 할게 된다떤 여성계의 
지지속에 남녀대결 구도의 구청장 
선거전이 예상돼 공천결과어1 관심 
이집중되고있다. 

경남지역어써 

여성 구청장 1호는 울산 똥구 어형 
(40) 구청장으로 이 구청장은 치 

난 99년 10월 납편 김창현 ;구청장 
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 
을 받자 보궐선거때 뛰어틀어 
편올이어 당선됐다. 

남차우기자 nam@kookí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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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내용) 

부산 첫 여성구청장 나올까 

부i}어1서도 첫 여성구청εF이 탄 

생할까. 

오는 6 . 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상수(여 . 64 . 전 국제신문 논설주 

간 · 사진)씨가 한나라당 부산 남구 

청장 후보 공천에 도전장을 던지고 

나섰다. 

전씨는 후보공천을 신청한 이기 

광 시의원. 허만동 부경대 교수! 

탁환용 전 민자당사무국장 등 3명 

과 함께 현재 중앙당 공천심사위 

원회에 복수 공천후보자로 올려져 

당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남구지구당(위원 

장 김무성 • 金武뭘)이 지난 16일자 

지구당 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공 

천자의 선출방법을 논의한 끝에 중 

앙당의 여성 30% 할당원칙을 중시 

차원에서 지구당에서 공천 

자를 결정하지 않고 중앙당에 일입 

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당은 공직후보 공천 여성 

30 l;{J 할당이란 당 공약을 부산지역 

에서 적용해 결실이 맺어지길 강력 

히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 여성구청장 

이 탄생할 경우 오는 12윌 때선에 

서 여 성겨]와 젊은층뜰 상대로 이틀 

적극적으로 홍보‘ 선거전달 

케 이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 



는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중앙당의 분위기를 감지 

한 지역정가에서는 4명의 후보신청 

자 중 전씨를 공천대상 ‘0순위’ 로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남구지구당은 구청장 후보 

안 건 번 호 : 2002자심30 

및 시의원 후보를 지구당 대의원들 

이 호l여한 가운데 자유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했다가 시의원 후보만 경 

선에 부치고 구청장 후보공천을 중 

앙당에 넘긴 것은 이뜰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 론 사 : 주식외사 충남일보사 

대전판역시 중구 오휴동 154-4 
대표이사 송 주 영 

제4부 심의의결사례 

오는 4월초 중앙g공천심사위에 

서 전씨가 남구청장 후보로 꽁천을 

받게 된다면 여성계의 전폭적 지지 

속에 남녀대결 구도의 구청장 선거 

전이 예상돼 공천결과에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후략) 

주
 

문 : (주)충남일보사가 발행한 충남일보 2002년 3월 27일자 3면 『아산시장 후보 2파전 압축」 

저1하의 기시에 대하여 「주의」조치합. 

01 충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저장(아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얘정자가 5~6명 정도 거론되고 있으나 객관적 근거 저시없이 ‘특정인들의 2파 

전으로 압축된 앙상’이라는 관측성 판세분석을 하면서 선거에 임하는 이들의 전략을 얼굴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여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 

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호] 규칙 저112조 저12항에 의거 

으
 
” 

주문과 같이 결정힘. 

(주요 기사내용) 

O~산시장 후보 2파전 압축 

(아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 

고 그동안 정당공정을 둘러싼 교통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본션을 앞둔 

후보자들의 초반 기세싸움이 서서 

히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윤픽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천이 확정되거나 확실시 

되는 후보자로는 자민련의 박진서 

(57) 전 아산시행정국장과 한나타 

당의 강희복(61) 전 아산군수를 비 

롯 민주당의 박문호(55) 시의원 등 

ε드L ε드L λ 。 lrl
르 근 ←「 λλ아 

이밖에 중앙관료 풀신과 기업가 

출신의 군수후보 2-3멍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대세에는 역부 

족으로분석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측에 따르면 이길영 

시장의 ‘낙바 로 현재 가장 유리한 

고지틀 점렁하고 있는 후보로는 이 

시장과 두차떼에 걸쳐 ‘전검승부 

둡 벌인 강회복씨를 꼽고 있다. 

지병도는 물론 그동안 두차례 선 

거를 치르며 개인 사조직은 물론 

아슬아슬한 표차로 고배를 마셔 동 

정표까지 감안한다면 어찌됐든 현 

재까지는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 전 군수 역사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켜가며 읍‘ 면단위는 물론 

각종단체 및 모임에 꾸준히 얼굴을 

내밀며 지지기반확{]써1 주력해오며 

와신상담해 오고 있다. 

게다가 ‘숙명의 라이벌’ 이라 할 

수 있는 이시장이 뜻밖의 악재로 

불출마룹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최대 강적이 사라지게돼 출발라인 

에서 한 발짝 앞서게 되는 유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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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산시잠 흔보 2아전 각측 
박찬셔 i캉함복써 대 

ζL 

박푼j효싸추경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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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 

안감 호 : 200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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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부 심의의결사려| 

선거와 관련해 저13회 지 일이 위 심의대상j ζ::> • 
ïT . 01 

며까 
-r---; 

} 있다 할 것이어서 【공전선거및 

저12조(형 

LH o 그] 제및 

여타 정당(혹은 무소속)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잉향뜰 n 
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외 

으
 」

처
」
 

고
 
( ) 

공정보도 외무)， 선꺼기시심의기준 저11 조(공징성)， 똥 ]

저2항에 1M심의위원회 큐칙 저1 ↑ 법 저18조으13 자13항， 의반】공직선거및선거 평성) 

1 결정힘. 

훌훌뿔률롤웰톨 

의거 주문과 

훌;훌~제 
o L.: --민주딩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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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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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내용) 공천이 바로 당선증이라는 말이 심 철(66) 제 2건국위 위원장. 김상진 

심치않게 나오는 곳이다. (64) 전 지구당 사무국장‘ 김정수 

신안군 민주공천 = 당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고효애1다 (60) 동아건재 대표， 박세준(37) 중 

한화갑 지구당 위원정의 영효빽이 앙당 홍보위 부위원장， 윤상옥(63) 

서해안의 새로운 해양관광 보고 그 만큼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 군의회 의장. 최공인(72) 현 신 

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안군의 따라서 9명의 입지자들은 민주당 안군수 등이다. 

민선 3기 군수입성을 위해 뛰고 의 공천에 모든 사활을 걸고 공천 반면 강성길(44) 언론인과 양회 

있는 사람S 현재까지 9먼에 이 른 경쟁에 뛰어든 싱태다. 영 (45) 축협조합장은 무소속 출마 

다. 현재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는 후 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안지역은 민주당의 보는 고길호(57) 전남도의원， 김이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33 

언 론 사 : 주식외사 경상일보사 

울산판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대표이사 신 뭔 호 

주 문 : (주)경상일보사가 발행한 경상일보 2002년 4월 2일자 •, 3면 『박맹우 시장후보 확정등』 

저|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탑， 

이 유 : 경상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호( 지방자치단체장(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당 투보가 확정되었다며 사설을 통해 그의 본선승리를 위한 방법론까지 제시해 

주면서 후보당선배경과 포부 등을 2개먼에 걸쳐 집중(4단 .3단 스특러|이르， 인터뷰 빅스， 사설， 현장사 

진 두 것， 인물사진) 보도한 깃은 여타 후보여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커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시심의기준 저|↑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으13 저 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시 건설교똥국장)가 승리‘ 사실상 

오는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박맹우 시장후보 확정 박씨는 이날 종합체육곤써서 실 

시된 경선에서 총 선거인단 1천 153 

한나라당이 l일 전국 16개 시 · 명 중 1천 121멍이 투표(투표율 

도 중 처음으로 실시한 울산시장후 97.2{%)에 참가한 가운데 53.7(%인 

보 경선에서 박맹우씨 (52 . 전 울산 602표될 획득. 500표( 44.60;(J)를 얻 

은 강길부씨(60 . 전 건설교통부 차 

관)를 102표 차이로 눌렀다. 박정 

큰씨 (60 . 변호사)는 19표0.7%)에 

그쳤다. 

박씨는 당선인사를 통해 “경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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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시장후보확정 
한나아경선 비전으로양대선거 승려 혼선’‘ 

강길부·박정근써 

결과승복i본선형조 

년 선거구 광역의원 

최형운씨 후경↑1 승띠 

‘’당원들의 고퀴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오는 6 . 13지방선거 압승과 

대선 숭리틀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의 새롭고 젊은 

비전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 .. 며 

’‘경선의 아픔을 딛고 우리 모두 하 

나되어 지방선거와 대션에서 

하자”고 호소했다. (후략) 

‘젊은 비전’ 에 조직력 우위 낙승 

1일 실시된 한나라당의 월산사장 

후보 경선에서 박맹우 후보(62)가 

강길부 후보(60)월 다소 

표차이보 누르고 당선된 

<2002. 4. 2. 1 면〉 

비전과 새로운 리더십 을 내세 

운 개인역량 외에 조직적인 세대곁 

에서 앞선 결과로 풀이된다. 

박후봐는 7년전 함안군수를 지냈 

고. 지난 98년 10월부터 2년여 동 

안 울산동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 

장) 등 기초단체장 경력에다 내무 

부(현 행정자치부)에 이어 경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국장뜰 지낸 경 

력이 있지만 겸선전까지 경륜이 다 

소 부족하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있었다. (중략) 

강흐보측의 서1확ιL에 대응해 빅­

후보측의 수성전략도 강화되면서 

힘겨루기가 펄퍼졌으나 겸 

선칠과는 강후보측의 역부속으로 

제4부 심의의결사례 

뀌결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 

강후보가 청와대와 정당 등 다양 

한 직책을 두루 거친 경륜과 도시 

계획 •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적 

인 식견을 강조한 반면 박후보는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지방단체장 경험이 있는 자신이 오 

히려 지방종합행정 경륜에선 앞선 

다는 반론과 함께 본선경쟁력을 강 

조했다. 

게다가 이같은 후보간 시장후보 

적임자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각종 

인맥과 조직을 동원한 득표전이 병 

행됐고. 대뿌분 지구당측의 정서도 

지역구 선거인8c게 직 · 간접적으로 

전달되면서 세대결 양상으로 치달 

았으나 박후보측의 수성전력이 성 

공힌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이다. (중략) 

벼따H 。 등벼 。 I!긍。 1ε} 
-, ζ그T --r二I:. 2 "i::C 2 1::::1 

한나라당 울산시장후보로 선출된 

박맹우 후보(사진)는 경선직후 인 

터뷰에서 “지방종합행정에서는 충 

분한 경륜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겸션의 승인을 꼽는다면， 

·‘출마를 위해 공직을 떠난 때부 

터 분위기가 좋았고， 새로운 변화 

룹 갈구하는 선거인단의 지지에다 

많은 원군들이 열심히 도와준 턱분 

으로 여기고 감사드린다. 그러나 

경산승리릎 기뻐하기에 앞서 이제 

본선에 나서는 선수자격을 얻은 것 

뿐이라는 점이1 서 당을 대표하는 후 

보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 앞으로의 계획운， 

“경선캠프뜰 본선체제로 일대 정 

비를 하면서 체계화하겠다. 또 울 

산의 새로운 떤회와 발전을 위해 

최적임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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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철윤벼전’에 조직력 우우I ~커텀 

선에서 필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한니라당 울산시장후보가 된 의 

미를 셰가지만 든다면. 

“첫째 q 새로운 리더십의 

생각힌다‘ 
。근 

도 띠t'H떼 다1 한 
。 1

투1
 

이
꺼
 

막맹우 학월가펠 필 

112 ' 제3호J 시심의 

(2002. 4. 2. 3면 

이번 경선에서 승리해 한나라당 

의 울산시장 후보가 된 것을 울산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울산 

시장 자리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섰 

다고 볼 수 있디. 시민룹은 박 

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 

었던 요인으로 그 동안 울산시정에 

참여해 다른 경선 후보들 

봐다 울산시정을 잘 알았기 때문묘 

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변 경선은 문아 그대르 

한나라당 

어1 

장이 되기 

ε}이 

떤 경선아}서 

하고 01 
것이 

해야 

결정한 예비 선거 

때문에 반 후보가 서 

앞으로 념어야 

특히반후보는이 

데 노팩해야 

꺼1일 먼저 

생켜난 



할 것이다. 투표에서 보떤 박 후보 

는 차점자인 강길부 후보 보다 100 

표 정도 앞서 압승으로 보기 힘들 

다. 

이것은 그 만람 박 후보가 고전 

올 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결과룹 보면 

박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는 이번 선거에서 지지한 당원들 

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지 않 

아도 민주당 경선에서 요즘 부산출 

신의 노무현 후보가 선전하자 앞으 

로 울산시장 선거 역시 큰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띠라서 본선에서 박 후보가 승리하 

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박 후 

보와 경쟁을 벌였던 강길부 후보의 

치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후보가 이번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먼저 고배룰 마신 강 후보를 

위로하고 강 후보가 본선에서 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 

록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 박 후보가 해야 할 일 

은 울산 발전의 비전을 시민뜰에게 

안 건 번 호 : 2002자심34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상일보사 

올산팡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대표이사 신 뭔 호 

저14부 심의의결사례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에 한나라당 경선을 지켜 본 시민 

들은 한결같이 후보들이 울산 발전 

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민들은 울산발전 

과 관련 오랫동안 시정에 효뼈했던 

박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컷지만 경 

선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선에 

서는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울산시장이 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박 후보가 깨닫기 

를바란다. 

주 문 : (주)경상일보사가 빌행한 경상일보 2002년 4월 23일자 ↑，3면 『한u라-민노당 시장선거 

대접전」 등 저(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힘. 

이 유 : 경상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저장(울산지역) 선거와 관련， 

정당별 · 후보별 판세분석을 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특정후보가 다른 특정후보에 

비해 3.0% 앞섰다고 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괴 공표시 준수요건인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가 잘못 판단할 우 

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 08조(O~론조샤의 결과공표금지등)저14항， 선거기 

사심의기준 저18조(여론조사 보도) 저2항 각 우|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기시 

심의위원회 규친 저112조 저12항에 의거 주분과 같이 걸정함. 

(주요 기사내용) 

항나라민노당시장선거 ‘대접전’ 

6 . 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 

역떼서는 광역 · 기초단체장 등을 

놓고 한니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 

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울산시장선거의 경우 여론 

조사 주체와 시접별로 지지도 l위 

후보가 뛰바뀌는 등 혼전양상을 보 

이며 박법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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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조사시점 설문순서등지지도변화영향준듯 1 

) 민주당 ‘노풍’ 상륙땐 선거구도 최대 변수로 j 

j 울산 지빙선거 여론조사 분석과 전망 」니 샤↑ -

6.13지밤선거때 살감지연서 븐 ι νε양승。 낀노 :_]스 쓴， 틱구드 ι노닫 단t 

후보지지도 여폰조사 따라 딸라 

기초단체장도불꽃대결 예고 

6.13지방선거훌 앞뚜 τ 둡-시 
역내서깐 팡역·끼초단체장 뜸 
틀 놓고 한↓딩ι η즈노등 
낭 한보깐에 치열한e 팍전이 
떠성된다. 관련기사 2.3연 
다 C) , 1 )‘ 
늑。 

껴론조사 주처하 υ 슨3 렐;유 τ 
;;:도 1 二 ;1 s 바::;'J 는 

풍진양상를 보며 믹원으j 
부를 C킹고5η 

응을λùíBC7 

지만섬거쭈닝 슬지 추 길 ( 한 
이흔소f， >-곁 i’; 시장흐도간 、
도거1 서 민노딩 5상설S낱 흐로가 
한L，~!.:H낭 ιL적우 투보:거1 1\.j.5 
/ι .. -안1 프 앞상 깃 나당선 
.... ~r • 

치지또 

이서 εr앵:;;;. ~E브가 속철호 후 
브01; 프~트 ;'(coì 드 앞섰 

던 것과 터조릎 보이「 있다. 

다펀「 두 여론즈샤 도우 딩신 
까능성에선 정당샤지5 에서 앞 
선 한나감닫 박후 보까 끽 ι← 3. 
0';표인든와 9.1%표인드씩 
x당 송후보여 앞년며 
유지ÜlwL.씻어 앞긍E브의 

<2002. 4. 23. 1 면〉 

울산yIBC가 민노당 · 민노총의 지 

방선거후보 선출 직후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 시장후보간 지지도에서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나라당 박 

맹우 후보에 19.5%포인트 앞선 것 

으로나타났다. 

이는 본보와 ubs울산방송이 이달 

초순 울산리서치연구소에 공동의뢰 

한 여론조사때 지지도에서 박맹우 

후보가 송철호 후보에 2.3011)표인트 

차이로 앞섰던 것과 대조를 브이고 

있다. 

다만 두 여론조사 모두 당선가능 

성에선 정당지지도에서 앞선 한나 

라당 박후보가 각각 3.0%포인트와 

9.1%씩 민노당 송후보에 앞서며 우 

위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 

주이가 주목된다. 

게다가 민주당이 부산출신인 노 

무현 고문이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울산과 경남을 포함한 소위 PK지 

역 지방선거에 전략적인 집중공세 

를 펄 것으로 보여 그 수위도 변수 

로 지목된다. 

(후략) 

“양자대결구도 98년 선거 
드~O m" 
i![I τ= 2 

114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확징힐 경우 플갈 표한3~ 1]1 

돼 극←ν‘ 2~닥;;1 핀노넘감 상자 

만드←틀 졸 최객견 

<2002. 4. 23. 3면 >

6 . 13지방선거때 울산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간 각 

축전이 예상되는 것은 지난 98년 

6 • 4선거때 선려에다 이달들어 실 

시된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나타 

나고있다. 

우선 울산시장선거전의 경우 울 

산l\I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 ‘ 21일 이뜰 동안 치역내 

유권자 2천 ~OO명을 대상으로 한 여 

론조사결과 지지도에선 민주노동당 

의 송칠호 흐보가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어1 19.50/ÍJ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죠i 아됐다. 



반면 박맹우 후보는 당선가능성 

에서 송철호 후보에 3.0%포인트 차 

이로 오히려 앞섰다， 민주당의 예 

비후보인 김성득 후보는 지지도와 

당선가능성 모두 크게 뒤쳐졌다. 

이처럽 한나라당과 민노당 시장 

후보간 지지도와 당선가능성이 서 

안 건 번 호 : 2002자심35 

로 상반되게 나타난 것은 정당지지 

도와 인지또의 차이에다 조사시점 

과 방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 

된다. 

본보와 usb울산방송이 민노당 시 

장후보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5~8 

일 울산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 

언 론 사 : 주식외사 한라일보사 

제주시 삼도 1 동 568-1 
대표이사 강영 석 

제4부 심의의결사례 

론조사에서는 박맹우 후보가 송철 

호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지지도 

(2.3%포인트)와 당선가능성 (9.1% 

포인트)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 

었다. (후략) 

주
 

문 : (주)한라일보사가 발행한 한라일보 2002년 4윌 22일자 25면 『마지막 승부수』 저하의 

기 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01 유 : 한라일보가 위 심의대상끼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J:I단체장(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런， 

객관적 근거가 결O~된 특정 후보여정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하고 그들 

의 2파전 구도(현지시의 수성 혹은 전지사의 탈환)를 부각시킨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케 하거 

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시심의끼준 저{↑조(공정성)， 동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샤심의위원회 규칙 저j ↑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묘 기사내용) 

‘마지막승부수’ 

·우근민 現 지사 

양측 모두 국제자유도시와 감률 

을 포함한 l차산업을 쟁점으로 꼽 

고 있다. 하지만 우지사측은 민주 

적 · 도덕적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신 전 지사측은 관광산업 침체와 

성문화축제 비리 등 현 도정의 실 

정(失政)을 차별화 사함으로 다루 

고있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미래 비 

전으로 도민 상당수가 찬성했으며 

어떤 후보도 이에 대해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결국 실천방향 

및 도민수혜 여부에 대한 각론적 

공방이 필연적이라는 전망이다. 

(중략) 

·신구범 전(前) 지사 

판세분석 

A우= ‘우‘ 45% ‘신’ 30% 정도의 

고정표를 갖고 있다 25 1%대의 부 

동표 흡수가 승부의 관건이다. 

‘신 은 오현동문 조직 정도가 동 

원 가능한 조직이지만 민선 271 

지방선거 이후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 는 특별한 지연 

이나 학연과 상관없는 다양한 인 

적 구성 폭과 깊이에서 ‘신’의 조 

직이 ‘우‘의 조직을 따라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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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다 “자유도시 창엽·성공척임자，沙확산 

농어촌지역 치지율상숭숭러 창담‘’ 다양한인척 조직풍바탕숭려 확신” 

선거때까지는 어 

판심사 

결정됐으며 

느정도 

가휩 

의 당선은 기점 

15% 내외의 지 

따라서 

이다‘ 2섣 

에 

비전께사와 

도민들이 높이 평 

것으로 보인다‘ 

의 무능과 무책임， 부정과 

버리는 더목 많이 드러날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챈에 들어가면 격 

차가 더 발어껴 20% 이상 차이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있다‘ 
지난 1 기 IIJl 

접책대안 

나 

A신= ‘신 은 전지펙터1 서 

지지털 받고 있다. 지 

는 농어촌지역에서 약간의 열세 

보였으나 최근 농어촌지역에 

서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r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룹 

실시한 결과 ‘우 헤 비해 10%포 

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지울 상승 추세선이 실 

o}있뎌. 

반편 ‘우‘ 의 치지는 점제 상패에 

서 벗 0-1나지 못하고 있다‘ 이띠 태 

다. 걸프전에서의 디국적군(우)과 

이라크군(신) 수준의 객차다， 여1 

룹들면 지난 95년 6 . 27 선거시 

‘신’ 의 지지가 39%였으며 

6 . 4선거때 .우. 의 지지는 53%였 

기 때문이다. 

최근의 음해사건에도 불구하고 

.우 의 우위는 변한 적이 없다. 특 

히 ‘신. 의 측근개입과 ‘신‘ 써 

에 대한 검찰소환으로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음모설이 설득력플 얻으띤 

서 격차는 더묵 커지고 있다. 또 

25%써1 달하는 부동층 중 60%이 상 

이 잠재적 .우 지지군으로 여론조 

사 결과분션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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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번 호 : 2002자삼36 

언 론 사 : 주식외사 매일경제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멀동 1 가 30 
대표이사 장대 환 

제4부 심의의결사려1 

추 문 : (주)매일경제신문사카 발행한 매일경저1 2002년 4월 25일자 5• ~53면 『도전 6. •3 지방 
선거-인천시장， 저1주지사 대전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전북지사， 부산시장， 경북지 

사， 경남지사」 저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람. 

01 유 : 매일경제가 우1 심의대상기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 각 지역 
i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우위(목무대， 후보여1징자들어| 대한 딴세를 

당선확률 거의 ↑ 00%， 2마전 근커 저1시없이 그들의 얼굴사진과 힘께 부각시키고， O~ 

타 후보여j징자들은 아여l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등 소홀히 다룬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러기 있다 힐 것이고 i 여품조사결과를 인용(충북지사 관련)하면서도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힘꺼| 적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가 

질못 핀드f할 우려가 있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동 법 저(↑ 08조 

〔여론조시의 결과공표금지틀) 저1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조(공정성)， 돔 기준 제2조(형평섬)， 동 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저1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샤심의위원회 

제↑ 2조 저12황에 의거 주문과 같이 걸점힘. 

(주요 기사내용) 

CEO출신 두 후보 한판 승부 

인 

침통 전문경영인 

분야에서 

천 토빅이다， 송도중， 경 했다. 부시장은 그만두고 지난해 

같 

학생 

회 받회징으로 3선 개헌 반대운동 

후 해군 장교로 

예편했다， 

2000년 총선 때 민주요때) 공천달 

신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지역 재계 요침으로 같은 

11월에는 .인천경제시민포럼 을 창 

립， 인천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연 

구하고있다. 

안상수 한니라당 인천시장 후보 

는 당내 경선에서 현역의원인 이윤 

성 펀봉기 의원을 이겼다. 안 후보 

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6월 

선 승리를 가져올 핵심선거공약은 

일했다. 해 인천시 쟁무부시장에 취임했다. ‘CEO(최고경영자) 시장 과 ‘인천 

조정실장 사절 대 올 2월에는 민주딩 인천 남동구갑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1 다. 

한저1당의 

어1 뚫고+했지만 15년 이후 사장석 

훤 때눈 12개 회사‘ 좀얽원 3‘OO(]평 ‘ 

1조원대로 섬징했다. 

1949년 강화군 삼신면해 서 

위원장으로 정계에 진출한 

정무부시징 시절 송도 신도사에 

벡스젠샤에서 1억 

5.000만달러. 미국의 G&\ìγ에서 l단 

지난 2년 동안 인천시정계획을 

준비해온 안 후보는 ’준비된 인천 

시장 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인천은 미완의 도시이며 지금부터 

가 시잔‘·이라면서 “국제공항을 계 

쩌 인천에 인 계 유치하기도 기로 인천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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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자사 ‘21 경영 .;(1 청 

경제통 전념 정치입문 시험대 CEO출선 두후보 환판 승부 

만들기 위해 항만 증·개축과 여 

객 · 화물 등 배후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꿈꾸는 미래인천은 동 

북아의 ‘물류 관광 레저 금융의 중 

심지 다. 그래서 선거 슬로건도 

.국제자유 비즈니스 도시. 업그레 

이드 인천 이다. 

그는 “인천을 세일즈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관계기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 면서 

’‘이를 위해 20년의 비즈니스맨 경 

력을 가진 설득력의 리더십이 필요 

하다 고 강조한다. 전문 CEO 뚫신 

이자 국제금융전문가인 자신이 적 

임자라고주장한다. 

안 후보는 이명박 한나라당 서울 

시장 후보와 함께 진정한 CEO 시 

ε}이라고 자부한다. 

충남 태안 출신인 그는 일찍이 

인천으로 유학온 시골수재로 서울 

대와 미국 트로이대에서 경영학석 

사 학위를 받은 뒤 제세산업과 동 

양그룹에서 무역‘ 금융， 점보통신업 

익혔다. 

이어 동양선물 대표， 동양선뜰 

미국 시카고 현지대표， 데이콤 이 

사.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을 

역임했으며 미 국제금융선물거래중 

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국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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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iI!X에 경영 정목 

인천경제활성화’ 

한옥소려 

<2002. 4. 23. 1 면〉 

융 선물거래의 이해〉도 출간했다. 

안 후보는 “이제 민주투사들의 

리더십시대는 끝났다”면서 ·‘인천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CEO시장 

론을강조했다. 

1승 1패 우근민 · 신구법 세번째 

대결 

제주도는 우근민 현 지사(60 . 민 

주당)와 신구범 전 지사(60 . 한나 

라당)간의 재대결이 벌어질 예정이 

다， 두 사람의 맞대결은 이미 지난 

95년과 98년 두 번 있었고 전적은 



홍션기·염홍첩 박빙승부 

대 정 λi 짧 

이원종 黨。I 적 불구 강세 

훌북지 사 

1승 1패， 

두 사람은 북제주 출신의 동갑내 

기 고향 친구로 자수성가한 입지전 

적 인물들이다. 둘은 관선 도지사 

시절 우 지사가 27대와 28대， 신 전 

지사는 29대 도지사될 지내기도 했 

다. 

우 지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성산 수산고를 졸업한 후 간부후보 

생으로 입대해 군인의 길을 택했 

다 

그가 소령 시절 모시던 심흥선 

장군이 5 . 16 직후 총무처 장관으 

로 입각하자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 

겼다. 이후 총무처 감사관. 후생국 

장. 인사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소청 

제4부 심의의결사례 

본선보다 예선 더 치열 

광주시장 

심사위원장을 거쳐 27 . 28대 관선 

지사로 고향에 부입했다. 

우 지사는 오랫동안 관계에 있으 

면서 쌓은 인맥이 강점으로 우 지 

사 스스로도 .제주 국제자유도시’ 

룹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필요 

한 중앙의 협력과 재정 지원의 확 

보를 위해서 반드시 자선이 연입해 

야한다고주장한다， 

신 전 지사는 육사 4학년 때 중 

퇴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고향 

제주도에서 기획담당관 · 지역계획 

과장을 거쳤다. 

이후 농수산부에서 양곡관리과 

장， 축산국장‘ 농업구조정책국장 등 

을 거쳐 29대 핀선 지사로 임명됐 

허경만아성에 거물급도전 

(2002. 4. 23. 1 면〉 

다. 그러고 첫번째 6 . 27 선거에서 

제주도 민선시장으로 선출돼 31대 

지사될 지낸 뒤 6 . 4 선거에서 낙 

선하고 축협중앙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95년 6 . 27 선거에서 신 전 지사 

는 무소속으로 나서 예상을 뒤엎고 

40.6%의 득표율로 32.5%를 얻은 

당시 여당(민자당)의 우 지사를 물 

리쳤다. 98년 6.4 선거에서는 국 

민회의로 옷을 갈아입은 우 지사가 

52.8%를 얻어 30.8%를 얻은 무소 

속의 선 전 지사를 물리쳤다. 

뒤집기 한판이었다. 두 사람이 1 

승씩을 주고받은 셈이다. 이번 지 

자체 선거에서도 우 지사의 수성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 119 



0: 의근 

(한나2.\--평 드지사) 

김휠유 

도지사/ 

안상영 3選도전 ... ‘노풍’ 변수 

ζL~J은 안감영 현 지사? 센나ιL당 후펴 캉힐 끔(세 프의 근ι 차포 이겼다 표 
르 빌찌김치 획ε딛 가운데 민주당 ::r.::우 이가 è ,f7í 상은 것은 시끼 
현\11함‘힘일òl 한이한 씨 등꺼델긍깐 한 시띤 룹의 강감느 낀 많다는 상윌 
λ; 효잉을 추진하고 있다 
。1 밖에 김석순부산대 

단빙잉 굿닝부산 이사장、 
남구청장 등도 무소속으뜨 
알려셨다 

잉 후보는 
강흰파 

다구는 한나감당 조써녕 전 
승 이용 진 난二청이 솔마룹 공식화한 

4' ι거조Z을콘강적으로징111 히 7 있다 

또 이의익 ε1 시장i 드소속 또~= 박근 
채 펙원이 추ξl중인 신낭 i흐2.호 니설 
정~ 것으르 잃셨다 

추땅도 시핀등동사 슬신 등 
?lλ 를 불씩증이며 자민란은 김상연 서 
지￥잠 짤마혈 권유하고 있다 
ζ애념한나다당띠시앙후보 ;iB 늠 

년 행정고시(10혀 )011 합격해 경 ι 꺼사 

사무판으르공루온 샌활은서진한뒤 내므 

이의근 현 지사에 박준홍씨 도전 

영득은 한나라ε 뎌프 추마 G꾀근 

힌 지사외 바징침 컨 대톰령 조까잉 사운 

흥 자민댄 드시부장 2~Jlε 으효 t‘퍼짙 E 

이의난 한나당 경ι지λ1 흐깅는 

_l l회에서근 밑지전객E 

검혁규 져사 ‘폭푸대’ 예쌍 

파에서 {j년 침 트녕 O 잉사 등등 실믿 

<2002. 4. 23. 1 면〉 

신 전 지사의 탈환 여부가 큰 관심 

을 달고 있다. 신 전 지사는 지난 

해 7월 한나라당떼 입당해 일찌감 

치 표밭을 디졌고 우 지사는 최근 

불거전 스캔들에도 볼구하고 승리 

를자신하고있다. 

민선 3기 도지사를 선출하는 이 

번 6월 지방선거는 특히 올해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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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제자유도시 추전 원년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민주당은 우 지사가 그 동안 제 

주도정을 안정적으로 꾸려온 데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적임자 

라는 점에서 승리를 예상하고 있 

다. 우 지사는 여기에 재임기간 중 

다져놓은 조직과 현직 도지사로서 

제주도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접을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신 전 지사는 공백기 

를 메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직을 

재건하면서 ‘밑비닥’ 다지기에 전념 

해왔다. 

홍선기 • 염홀절 박빙승부 

민주당 이인제 고문의 대선후보 

경선포기로 충청권 선거구도가 

잡해졌다. 

한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이인제 고문의 중도포기 후 반민 

주당 정서가 강해졌마’면서 “충청 

권 민심이 자민련을 택할지. 아니 

면 한나라』멸 택할지는 미지수” 

고 분석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충청지역에 

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은 커녕 

출마조차 쉽지 않디는 점이다. 띠 

라서 민주당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자민련과 연대하는 방안을 

전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회창 전 총재의 지지도 

변화와 이인제 고문‘ 자민련의 선 

택에 따라 6월 지빙선거 결과가 크 

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 

심을 모으는 곳이 대전시장 선거 

다. 

자민련의 홍선기 현 시장이 3선 

고지 점령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염홍철 전 시장간의 경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뜨겁기 

때문이다. 

흥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제2 

행정수도로 위상이 높아지고 국방 

의 풍핵도시‘ 세계 적인 첨단괴학 · 

벤처도시로 지평뜰 넓혔다”면서 

“최근 공약이행률 조사떼서 전국 

광역탄체장 중 상위권에 속하는 이 

행률 50%틀 웃돌았다”고 성 

제시했다-

그는 .. 여테 정치 

집산 속에서도 
~Jl τ1 。녁。1 

「→CCI 시←Fó-I 

편서 자펀련 바함을 기대했다‘ 

이에 대해 염 전 시 

한 정당에게 10년 이상 데 

수 없다면서 흠 시장의 

도전뜰 집중공략한다‘ 

특히 얻 전 시징은 ‘·대젠시민 가 

구당 200만원씩 1조뭔 가까운 

지고 있다”면서 “지난 7년 

껍데기만 남은 대전사를 정상화하 

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주 

장했다‘ 

이에 짜라 양측의 힘든 경쟁만큼 

김용래 전 서울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들이 고사하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심 지사는 “충청 

인의 자존심을 지 키고 충청을 기반 

으로 자민련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데 앞장서기 우lüB 둘마했다”면서 

“투박한 손길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떤 도민과 함께 다시 힌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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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지방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여전히 압도적 지지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덴련은 전우택 의원을. 딘]주당 

홍재혐 의원월 공천하는 방안을 

겁토 중이나 당시자들은 부인히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 뜸안 성과로 

‘4.000만이 살고 

하겠디，.고다짐 

중남 을 건설 A도띤소득 전국 3위 A농가소득 

전곽 2위로 끌어골리고 A분야 · 권 

그는 특히 ”이떤 3기 지방선거는 

우리 자민련의 갈림 될것이 

라며 “중청도를 줍심으료 젠정한 

;튜짐하고， 지역 씬지1 

양성하는 데 전력따겠 

해 똥안 4디 

1::::. 5년 떤순 젠 

국 쌀생 산성 1피 A서해안 

로 개통 A안면도 닦재1 

성공적 개최 등을 
~，' ^ 
ε)i→ 

나와 

남도지사. 대전시장‘ 청와대 버서관 
t= -o 깐 

역별 지역발전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지역정보화 인프테 구축 A매년 l 

조3 ，000억 ~l조4.000억원 쟁부예산 

뜰였다. 

차기 공약으로 이 

부하 01웨이 벤처젤트 집풍 윤성 4 

종합휴양러1저타운 등 대형외자유치 

가시화 A오참딴지 분양 

마무테 2002년 오송국셰바오엑스포 

개최 등을 재1 시했다. 

그는 재1천고와 성균관대 핸정학 

과틀 졸업하고 63년 젠신부를 시작 

으로 공직에 틀어와 팽 서에 

30여 년 민페 충북도지사와 

서울특별시징어1 

비방전도 정도가 갈수록 심해쳐 우 행정의 달인. 98년 자민랜 소속으 

려틀 있다. 

자민련 대전서지부는 지난 

과지는 150만시민의 봉사자가 

될 수 없다’ 는 성멍을 내고 엄 전 

시장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대허 염 젠 시장은 

정부의 한나라당 죽이기 

1호 가 됐다’고 

심대평 現 지사 통주 여j싱 

사는 차틴〕편 심때평 현 

지사(61 의는 경쟁상뎌}가 양! 

상태다‘ 

펀 지 

지난 95년 민선 초대 듀j 

-""二

와 98년 2기 선거에 서 압도적인 표 현지}는 

성공한 뒤 

탈당해 한나라당 

슴Ei하는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후보로 제3기 민선서장선가에 도전 

장을냈다 

나 지 tJ l똑 지역 내 치지도는 높지만r 

c:l o 

함이 

설이다. 

이원종 

있어 한냐라 

현상이나 ‘세대교체 바 

며우 주1 익한} 것이 사 

불구 

/、}

대긴겸 시비해E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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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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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후 행정고시 합격(3회). 재 

무부 이재국장‘ 경제기획원 예산실 

장， 기획원과 동력자원부 차관. 농 

림수산부 장관 등을 거친 정통경제 

관료 출신이다. 88년 관선 전북 도 

지사룹 역입했고 95년 첫 전북도지 

사 선거에서 민자당 간판으로 출마 

했다가 민주당 유종근 후보에게 고 

배룹마셨다. 

96년 15대어1 민주당 의원으로 정 

계에 입문해 이후 환경부 장관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해운항만청장 등 실무 

행정경험과 부산시장을 두 번씩이 

나역임한인물. 

안 후보는 최근 치러진 한나라당 

부산시장 후보경선에서 권칠현 의 

원과 치열한 경합 끌어11 12표의 근 

소한 차로 이겼다. 표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것은 안 시장에 대한 시 

민들의 반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오랜 관료생활로 이미지가 비교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적 딴딱하다는 평가와 업무스타일 

R르 당틀 을음겨 군산에서 재선됐 께서도 포용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다. 을 함께 받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1950년 전라북도 이러한 점이 앞으로 본선정쟁력 

장수군에서 출생했다. 안성고， 전주 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 

공업고에서 인문고를 가고 싶어 전 단도 세기되고 있다. 

주신흥고 교장선생님을 직접 면담 물론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부 

해 장학곧을 받아 졸업했다. 고려 산은 한나라딩 후보의 당선확률이 

대 법대에 입학해 공부보다는 고대 거의 100%라는 전제가 아직도 유 

신문사 일에 열중했고 총학생회징 효한 상태다‘ (줌략) 

을 맡아 유신독재에 항거했다. 쌍 

용그룹 계열사인 종합상사에 입사 

해 18년간 기업생활을 마치고 95년 

정계에 뛰어들었다， 

96년 15대 총선에서 전북 진안 · 

이의근 현 지사에 박준홍씨 도전 

경북은 한나라당 후보로 추대된 

이의근 현 지사와 전 대통령 조까 

무주 · 장수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 인 박준흉 자민련 도지부장 2피전 

성했으며 재선했다. 국민회의 원대 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수석부총무. 민주당 정세분석위원 

장‘ 저12정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안상영 3選 도전". ‘노풍’ 변수 

부산은- 안상영 현 지 사가 한나라 

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 .노무현 바람 에 힘입어 

이헌 씨 등거 

진하고 있다. 

인사 투입을 추 

이 밖에 김석준 부산대 교수， 노 

창동 사단법인 굿모님부신 이 사장‘ 

이영근 부산 남구청장 등도 무소속 

이의근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 

(64)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입지전 

적인 인둘료 통한다. 

지난 61년 정도군청 9급 말단으 

로 출발해 청와대 햄정수석 (94년) 

과 민선 경북지아를 두 번 역임했 

다‘ 
이 후보는 특유한 성실성과 행정 

기획력을 인정받아 78년 박정희 대 

통령 지시로 청와대 차출 근무(비 

서실 행정관)를 하면서 본격적인 

승진의 기회틀 잡았다. 

이 후봐는 당서 최대 역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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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던 새마을사업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내무부 지방기 

획과장.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관선 경북지사 등 요직을 두루 거 

쳤다. 

유순한 인S써1서 풍기는 친화력 

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처리에서 

는 불도저로 통해 ’영감 묘팩시키 

기 정말 힘들다 는 게 직원들의 한 

결 같은평이다. 

김혁규 지사 ‘독무대’ 예상 

경낡은 김혁규 현 지사가 한나라 

당에서 공천받았고 김두관 남해 군 

수가 자치연대후보로 출미들 선언 

한상태다， 

01달 초 한나타당 ;경남지사 후보 

로 추대된 김혁규 지사는 뉴욕에서 

20년 가까이 사업을 꾸려나가떤서 

‘비즈니스 감각 을 두루 의혔다. 

김 후보는 3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대 행정학과들 졸업했 

다. 대학졸업 후 경상남도 총무과， 

내무부 지방재정과 등에서 공직생 

활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공직달 

그만두고 단돈 1. 000달러를 갖고 

띠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 

다. 

미국에서 71년 ‘혁 트레이딩사 

뜰 설힘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 

겨내고 사업에 성공해 뉴욕한인경 

제인협회 회장‘ 뉴욕한인회 이사장， 

환태평양연구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후뽀는 김영삼 전 대통행과의 

친분을 계기로 국내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 사정비서관(93년)을 거쳐 

저127대 경상남도저 님。 1 늦LOcì 。
←r"그 UIλλ~ 

며 그후 민선 제 1 . 2기 경상남도 

사로 면속 당선돼 이번에 3선 

고지에 도전장둡- 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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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론 사 : 주식회사 내일신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55 내일신문사 
대표이사 장명 국 

주
 

문 : (주)LH일신문샤가 발행한 내일신문 2002년 4월 18일자 22면 F현역 아성 도전할 새 인 

물 없다』 저|하의 끼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LH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호| 지방자치단체장(광주시 북구청장) 선거와 

관런， 특정 후보예정자의 m성과 특정 당 공천자의 당선가능성을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여1정자(혹은 징당)어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힐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 

반】 공전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 ↑ 2조 저12함에 의거 주문과 

22 ‘ s ‘ 자 Ãl 둬 
'2002 지방선거를 뛰는 사랑들 - 광주 북구 

현역 아성 도전할 새인물 없다 
1 여권‘ 당원중심 선거인단구성 ... 야권‘ 단체장후보 없어 민주탕 공천=당선’될 전망 

(주요 기사내용) 북구는 인구와 면적이 각각 1/3 

을 차지할 만큼 규모면에서 비중이 

콘 곳이다. 그래서 북구 발전이 핑 현역 아성 도전할 새인물 없다 

같이 결정함. 

주익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딸 

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됩 

도는 30%를 겨우 넘어서는 정도여 

서 열악한 광주경제를 그대로 대변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북구 경제 문제가 현안 

으로 부각되거나 쟁접화 되는 분위 

기는 아니다. 또 갑과 블로 국회의 

원 선거구가 니뉘어 있는 북구이지 

만 다른 지역구에 비해 규모가 콘 

탓에 섣불리 도전해 보겠다는 입지 

자들도많지 않다. 

갑 · 을 지구당 관계자달은 ”지역 

이 넓어 누기 함부로 달혀들지 못 

한다”면서 ”이는 현역에 맞설 대체 

인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기도 하다 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 

다. 실제 북구 자치연대와 민주노 

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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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당원 선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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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북구 

살림을 지방과 중앙 인 1맥을 최대 

활용해 획기적인 재정 지원 확충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당내 후보조차 이후 진로 결정 

못해 

오 의장은 2번에 걸쳐 시의장 역 

임 등에서 알 수 있듯 리더십과 

등은 돋보이나 강연균 화맥과 

의 토지문제 소송으로 야기된 잡음 

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힌꽤 구청장 출마의지들 접었던 

것도 이같은 여론추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선 의지를 다지면서 갑· 

을 지구당 위원장들과의 면담을 통 

해 자신의 입지를 평확히 밝힐 계 

획이다‘ (후략) 

전시성 

지적이나 

부담이다. 

하지1만 김 첩장은 257H 동사무소 

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광주 정처1 

성 획덤윌 위한 사CJì버 민주낀권관 

북구만띄 문화 

자치 시책을 진행사쳤다는 성과를 

기반으로 ‘자치와 문화‘ 복지북구 

전칩 등월 대서l우떤서 재 

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북구 건설 기치를 

내걸고 출마 입지털 선언하고 있지 

만 니}심 고민 좁이다. 2년 후 총섣 

전망과 무관지 않다‘ 의21와 성실 

성을 토대보- 오랜 점당생딸을 하떤 

서 쌓은 끈끈한 인맥이 가장 큰 강 

침이다. 때문에 자신이 나서야만 

당내 가짐 경쟁력 있는 감력 후보 

행정이 많았다는 

위원장의 거부김 

북구청장 후보는 김재균 정장을 

비롯해 이춘범 시의원(전 시의힌 

의장)과 오주 시의회 의징 듬이 민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김첩 

장은 그동안 콘 무리없이 

이끌어왔뎌는 접어서 재선 고지 섣 

령이 무난하게 전행틸 것이라는 사 

각이 우세하다‘ 

다만 북갑 • 북을 지구당 위원잠 

들과 당원둡고}센 깊은 인연이 없어 

재공천을 쉽샤리 장담할 

것이라는 지적또 나오고 였다. 또 

박광태 의원과 오랜 친분관계를 자 

항하는 이 의원(전 시찍회 의장)파 

오 의장의 공천권을 겨냥한 공격적 

인 행보가 시작될 검우 김 정장지 

승리만을 칩답힐 수 없다는 것 CJl 

당 관계자틀의 얘기다‘ 

김 청장이 걱총 

안 건 번 호 : 2002차심38 

샤 : 추식회사 판추타윈스사 

팡주팝역시 남구 사풍 84-6 
때표01사 밭성 호 

로 어 

‘-

{ 발행한 광주타담스 2002년 5월 2일자 1면 『광주시장 이정일 • 전남 

저lüf의 71사어1 [펴하여 「주으IJ조치합， 

즈
 

l 

JlfJ 빅E~영씨 

f 우{ 심의대상기사를 톨O~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광주시장 · 전남지사)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틀 인용보도하면서 조사 딜 

표분오차율 한계(광주시장 : 95%신로1수준 ::t 4.2%, 이정일33‘4% ， 고 

士 4. ↑ 6%， 빅E~영 20.6%， 허경만↑ 9.8% ， 김영진↑ 9.44%)LH 어| 분포하고 있 

저1목을 통해 면간 브도힌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 

ζ:). 

Tï “ 01 

시 

AH유 

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대서 【공직선거 게 하거 

]

저12항에 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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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4부 심의의결사례 

광주시장 이정밑 · 전남지사 박태영씨 선두 
광주타임조 'CBS광주방송 면주당 경선 선거인단 2차 여폰조샤 〈정남대 언론홍보연구소〉 

、 영추시징 ;Jts!'11지￡ '"오영 쳐지도 드二 C 전응사 기싱 경 선뚜표 

i허경잉 vs 익택영 

(주요 기사내용) 

광주시장 이정일 · 
전남지사 박태영씨 선두 

이정일 33.4, 고재유 28.2% 이승 

채씨 사퇴 반영된 듯 

박태영 20.6. 허경만 19.8, 기명진 

19 .4% 막판 대혼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후보 사퇴로 고재유 

이승채 

이정일 

가운데 이 

보이고 있는 

2강으로 압축된 

정일 후보가 우세 

것으토 나타났디， 

또 전남도지사 경 선에서는 경선 

일이 불과 이틀밖에 남아 있차 않 

으나 허경만 · 박태영 · 김영진 후보 

깐의 살얼음판 대흔젠 잉:상이 계속 

되고 있으며 2차 투표(결선 

가 실시될 경우 허 후보가 절대 

러한것으로 

이에 따라 지는 시 

아정일 33.4, 고채유 28,2% 01승채씨 사퇴 반영된 듯 
박태영 20.6, 허경만 19.8, 김영진 19.4% 막판 대혼전 
전남 결선땐 깅영진써 앞서 …살기l 부동층 때%때 1차보다 절반 줄어 

도지사 경선에서는 지구당 위원장 

의 입김과 람품 살포 및 비리 

뜸 막판 변수가 당락 여부틀 결정 

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광주타임스와 CBS광주방송 

이 공동으로 전남대 언론홍보연구 

소에 의뢰해 실시된 서 ‘도지사 정 

선 선거인단에 다}한 2차 젠화 

지난달 30일괴 지난 

광주 · 잔 1남지역 선거인 

500명을 대상으로 결 

과 광주시장 겸션에서 이 

지지하겠다고 밝한 응탑자는 33.4% 

로 고 후브의 28.2(Ytι보다 5.2ry6 앞선 

것으로조사됐다. 

‘저지 후보가 없다 고 밝힌 션거 

인단은 38 ， 4 ';iJ로 나타났는데 이 중 

23.40;()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 

’지지후보틀 

----;1 드으도L 
_L,,- C) 닝‘ 

23‘ 4(Yo로 집계됐다， 

아 눴서 치 경 

제3회 

박 후보 20.6%‘ 허 후보 19‘8%. 김 

후보 19 ‘ 40/<1 틈으로 1.2(/0 범위내에 

서 r꺼혼전을 벌여 3명의 후보 모두 

1차 투표때 낙승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투득점후보가 1차 투표에서 

투표에서의 

꾀 CJ1결시 4 4.3%대 55 ， 7%로 i허 

김 후보-와 맞붙였을 경 

에는 49.70/0대 52.1%로 다소 

득표월을 기록할 것으로 

다. 

::E사됐 

후보가 김 후보힘 결선투표를 

경우 김 후보가 박 후보를 

대 44.1%로 11.8% 앞설 것으로 분 

석됐다， (줍략) 

센영에서 

y 

지 

이번 며콘쪼사는 각 후보 

께랄한 선거인단 평부룰 

체계적 우선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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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본단위만 우선적으로 선택하 전남지역 선거인단 각 500명을 대 

고 나머지는 일정한 표집간격을 두 상으로 실시됐다. 

고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광주· 최대 허용표집 오차는 95()lo 선뢰 

안 건 번 호 : 2002자심39 

언 론 사 : 주식외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 동 710-5 
대표이사 서 함푼 

수준에서 광주는 :i: 4.20%. 전남은 

:i: 4 .16%이다. (후략) 

주 문 :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한 전북일보 2002년 5월 8일자 ↑ -3면 『강현뜩후보 35표차 ‘극적 

승리’ 』 등 제하의 기샤에 대해 「주의」 조치힘. 

이 유 : 전북일보가 위 심의대상끼샤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 

에서 특징 후보예정자가 당선되었다며 도점에 대한 그의 포부， 정치역정， 향후 괴제 

등을 ↑면 톱(스트레이트)을 비롯 2면(사실， 해설， 인터뷰). 3면(해설， 만평)등 3개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여1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힐 것이어서 【공직선커및선거부정밤 

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 

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제3항， 선거끼사심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힘. 

(주요 기사내용) 

강현욱 후보 34표差 ‘극적 승리’ 

민주당 도지사후보에 강현욱 의 

원 (64 . 군산)이 선출됐다. 

민주당 도지부는 7일 전주실내체 

육관에서 선거인단 3천 3백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지사후보 선출대 

회를 실시힌 결과. 1천 6백 83표 

(50 .36%)를 얻은 강현욱 후보가 1 

천6백 48표(49.31%)를 획득한 정서1 

균후보를 35.1조차(1(%)로 누르고 도 

지사후보로당선됐다. 

이로써 6 . 13 도지사 선거전은 

민주당 강현묵 후보의 독주체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군의 

약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현욱 후보는 이날 당선소감과 

후보연설을 통해 ‘·오늘의 영광을 

만둡어준 2백만 도민과 당원들에게 

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낙후된 

전북발전과 꺼져가는 전북경제틀 

되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강 후보는 이어 ·‘나뜰 도지사후 

보로 당선시켜 준 것은 6 . 13 지방 

선거에서 압도적 승균1와 12월 대산 

126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에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통한 정권재창출과. 전북겸제를 밝 

게 만들라는 세가지 멍텅”이라며 

”도민에게 더뚝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세가지 명령을 기필코 완수하 

겠다고피력했다. 

박빙의 표차로 낙선한 정세균 후 

보는 이날 “더 많은 표를 얻은 강 

현북 후보어} 축하한다 .. 며 “이번 지 

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 

고 12월 대선에서 정권윤 재창출하 

도록 당원 모두 힘을 합치자‘고 저1 

안했다. 

정 후보는 그러나 ”이번 경 션과 



림현욱후보 35표훌훌‘극적 승리L기 

j 선거언단 3342명중 1683표 50.36% 획 득 
민주당 도지사후보 선출대회 

ι정권재창출~전북발전 기필코 완수” 

투표율 83.07% 쳐열한경쟁 반영 

<2002. 5. 8. 1 면〉 

*土 등￡ 

姜賢旭‘후보의 과제 

어제 치검진 민주당 전북드 이사 흐보 

경선에서 강현욕 좋영~.8:흐보가 끼"~당 

의 지 사 후보로 선출됐다 선거인단 수 
까 4천23명에 이르는 전지 않은 규오입 

을 강안할 때 강흐보와 정세균J→jtJ:씌 j 

후역 간의 표 표샤 브여주듯 二야필 
j 로 박빙의 숭부가 펼쳐진 셈이다 
민주당이 대선후보 선출(，'11 곤민 정 ’1 

제’를 코잉하편/、4 국민적 관심을 끌고 

맡바닥까지 떨。4꼈던 당의 이미지를 끌 

어올딘 것이 샤실잉다 그러나 전룩드지 

샤 F늪 선출방법을 놓고 한달 딛게 전 
선후모 애1 벌잉 줄다커 71는 도민틀을 

실잉서꺼 71에 충분했다 우여곡절 필에 

’도민 강 선제 ~ 딛쟁된 딛어‘도 공모당 
원 IE십과정에서 벚 01진 동원정쟁 01나 

선켜운동 과딩의 금플 향응제공 의혹 피 

기와 상호비방등 괴열현상은‘도\:1 강 

강1 에 대한 회의감마저 불러 일으키께 

I 까， 

1 도던침여 겸 인세’려 하지만 낀주당 

J 의 찌1 사흐브 텅언은 딩내펑 q힘이 운평 

} 하다 당대행사가1 드민들이 이처럼 띄은 
} 관심을 강고 주시한 갯은 힘방적이었딘 
띤즈당 정、η， 얄미 인화됐다]는하지 

만 O t-직도 이 치면의 받전을 잉힌l 민주 

‘ 당이 거는 기대까 그띤 뜸 코치 때문일 
l 히이다 꺼1ι 겸선에 나언 느 :9.브으1 
역량이 본싱 정쟁력을 중문이 二 잊다 

(2002 ‘ 5. 8. 2면〉 그김었7 때문이타고본다 

이저‘ 경션이 끝난마당에 덴주당전띈 

도지루와강흐봐의 과견]는만중하L 그 

동안 선거전이 과열앙상을 C! t:A.브니 각 

계의 특정후보 펀들와 지지선안등이 

잇따르고 이에 뎌한 얀깨 e! 받。’ 이어지 
연 서 도내 사회 젠닝}이 대투 구드 형섬어] 

이}른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동아 지얀 

학띤등의 걱l걱펀 먼욕을 좁은 지역 샤회 

에서 갈등 구드를 확산시걱 모두가 을힘 

해지는 딛가를 초래할 뜯이다 S후브측 

도 은사 추최당으〕 토론회제서 약4주창던 

rrl'모 칠과에 승5측츠l는등 후유응을 최소 

화하는테 힘3'.펴야 할 꺼0‘ Cι 

강흐보측은 승리의 만족이1 앞서 더욱 

무거운 천임을 느꺼이 한다 선거인단'i_ I 

감후보의 정륜고- 검증된 능력을 로고 한 j 

표뜯 던선 을 것임에 틀힘없다 공익펴νL~ 

，~ 도~I 등(거1 개 흐]당을 주그 도민격핑을 1 

결집하여 서 7 • 다른 서도어 비해 장 j 

핑멍갇잉논 지역으로 도약서 으1 해 

노련허야 힐 퍼드‘ 감흐브어1 서듀C니저 

있다 

던'"당 도지부는 또낀들이 지사후료 
영인0‘추틀 E서하그 있다는 샤실샅 

J， lo~o't 한다~.'~등 든복하지 봇하그 

심장이 므숨S드 본 ~J이 임힘 온긴 1 

씨 도민틀의 표심 、 은 덩엄한 실 J 

~l같 칠 : 지디는 사실을 명심한7' 

2J다 j 

~~ 

저 14부 심의의결사려1 

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들고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금품 살포 및 

일부 언론보도 등에 대한 문제제기 

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C후략) 

姜賢旭후보외 과제 

어제 치러진 민주당 전북도지 

사 후보경선에서 강현욱(姜賢118) 

후보가 민주당의 지사 후보로 선 

출됐다， 선거인단수가 4천 23명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임을 감안 

합 때 강후보와 정세균CTt납均) 

후보간의 35표 차이 가 보여주듯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펄처진 

셉이다. 

민주g이 대선후보 선출에 ‘국민 

경선제 를 도입하면서 국민적 관심 

을 끌고 밑바탁까지 떨어졌던 당의 

이미지를 끌어올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방법 

을 놓고 한달 넘게 경선후보간에 

벌인 출다리기는 도민틀을 실망서 

키기에 충분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민 경선제’ 로 결정된 뛰에도 공 

모당원 모집과정에서 빚이진 동원 

경쟁이나 선거운동 과정의 금품 향 

응제공 의혹 제기와 상호비방 등 

과열현상은 ‘도민 경선제. 에 대한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키게 했다 . 

. 도민호R겨 경선제 라 하지만 민 

주당의 지사후보 경선은 당내행사 

임이 분명하다. 당내행사에 

이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주시 

한 것은 일방적이었던 민주당 정서 

가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도 이 지역의 벨전을 위해 민주g이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 

이다. 게다가 경선에 나선 두 후보 

의 역량이 본선 경쟁력을 충분이 갖 

고 댔다고 믿였기 때문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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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르 
I그 ι4. ‘안정속 변화’ 선택 
姜후보 도자사 정험 ‘검증된 인물’ 강접 

써만금등현안사업 추진 탄력 받을듯 

설득‘ 등사찌개를 일궈낸 껏도 도민에 
게 코거 각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터나 도지사 후보강신헤 점당사상 

최초로 도핀창여 경선제가 도입되떤선 

S=J~j 공모당원 로짙을 둘권씨끄 양흐토 
진앙이 치열한 동원경쟁에 나서 문제섣 
으로지적되고있다. 

결과의마와분석 

7일 민주당 드지사후보 갱신에서 결 

극 당원:J~ 도민윤 풍l'?-한 행정 겸힘J 
겸륜을 갓춘 강현욱후보를 인당뤘다 

농림수산부장관과 환경쿠장관 등 장 
관발 주 역임히고 81년 전톨도지사 
룹 7]낸 감후보가 삶음꾀 씨힐을 71 j;1 

로 L셔서)운 정후보의 갱추걱플 가771스EE 
rq탤던 것이다 

이날 두 후보의 승브는 2-7.브친영뿐만 
아니라 섣거잉단가 취재ξ까，]도 손어1 
땀을 서거[ 한 일대 칩잔。、였다 /ν 영H 

L• (••--

(2002 , 5, 8, 2면〉 

42당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이날 경선에 
서 까표낄과 조장 전체 투표자의 

1ι 슛k;'로 닫}';:Jcl 엿갈리자 장나눈 일 

;:r=간 정짐에 이어 강후브족의 환호성이 

터쳤다 

S초 5잉↑ 7i 효}이 탄탄한 정서j균후보 
와 도턴 이지브에서 앞선 강현윤후보기 

탓재결월훨;;]면서 누71 도민의 표심을 

삽을 쩌인지 초U’의 강삼 샤었다. 
더응이 초반투터 서 j호 갱서그치1 년점 

을 향해 장선방잉을 들2--1 싸그 제헤 

걸치 한치 응없는→ 샅바싸움긴 ” 시인 단의 표심잡 71에 사활을 선 점진윌 펼 
퍼왔지만 길곳 속의 ;며신은 감호띄으l 
ιn =~1=^.J，- 1 

‘E믿? 듣으υ1 "'1-f,(l..-j-. 

강흐보의 숭인{勝因〉은 안정속에 변 

회활 」추구하는 지역성흥에 크게 작용한 

저으로 풀이된다 도지사를 거친 경험 
과이미 겁증된 인물이타는잠이 강후보 

의 큰 상점이었다 또한 중앙부처 및 도 
지사로빠져년간끈무하면서 용당댐 축 
즈와 써\'J땀λ)업 추진당 지역현안 허결 

과 천분발짙에 끼여해 온 공모홀 드민과 
당원이 높이 평가했다는 룬석이다‘ 
특히 i강떤금’이타는 별명처힐 전를 

잉 DI라가 걸린 새만금사업의 입안과정 

에서부터 창여힌~11다 환경둔찌로 써핀 

급。1 중던될 위어1 처δ「자 잉원직 샤 

딩라는 aιζ:ε을 xU 놓수산의 곳정갇 
λ}룹 천북도î 유치히가면 서 으l왼들을 

제도등-잉 취7;1는 좋지만 도지부 선판 
위에서 이꾀대한 브완책이 01홉， gJ족 

이 과열정상을 벌이면서 적장은 부작용 

과 후유증도 양신한 것이 사실이다， 

양측이 막찌한 인력:;rl 조직등을 루 
입， 도민 공E당원 5.'.섭 강쟁어 L낭j그 
。 1 덩어 1， 1 긍품 샅포와 물풍 향응제 

공설도 난무， 향호 적잖은 파장을 예고 
하고 있다 실제 완주와 김제지역에 선 

특정흐보잉 지지를 부당하며 톤봉투를 

건넨 이싱 cj 적발돼 스 아가 진칩되고 

있다， 

/권순택기자 

KwoM>ieonbukilbι cιkr 

이제 경선이 끝난 마@i게 민주당 

전북도지부와 강 후보의 과제는 

기 위해 노력해야 

보에게 주어쳐 있다‘ 

책무가강후 를 추구하는 지역성향이 크게 작용 

한 것으로 풀이된다e 도지사를 거친 

경험콰 이미 검증된 인뜰이란는 접 

이 강 후봐의 큰 강점이었다. 또한 

중앙부처 및 도지사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용담댐 축조와 새만금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 해결과 전 

북발전에 기여해 띈 공로를 도민과 

당원이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중하다. 그동안 선거전이 과열양상 

을 띠다보니 각계의 특정후보 편들 

기와 지지선언등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반대 비gl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이 대립구도 형성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연 

학떤 등의 계속된 반F목을 좁은 지 

역샤회에서 갈뜸 구또룰 확산시켜 

모두까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점 후보측또 원사 주최 등 

의 토론회에서 

어1 승복하는 

는데 

강 

더욱 

선 

된 능력털 ]보끄 

앞서 

야 한다‘ 
7니 E 
t그 C그 

임폐 뜰힘없다. 공약한대로 

것 

도만틀 

에제 흐}망을윷 주고 

21서1 기 다콘 서드헤 비해 가 

끼}역으로 

띤주당 도지부는 도민들이 지사 

경선 이후룹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뜰 직시해야 한다. 후유증을 극 

복하지 못하고 만신창이 므습으로 

본선에 임할 때 본선에서 도민들의 

(票ι)은 냉엄한 심판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단다. 

풍부한 겸륜 ‘안정속 변화’ 선택 

선택했다. 

능=-C'-l 
C그 t그 

7' 
ζj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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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금 이라는 별명처럼 

전북의 미래까 결런 써만금사업의 

입인고↓정에서부터 참여한데다 환경 

문제로 써만금야 중단틸 위기에 처 

하자 의원전 사퇴라는 배수진올 치 

고 농수산위 국정감사를 전북도료 

유치해가면서 의원틀을 설득， 공사 

재개를 잎궈낸 것도 포딘]에게 

각인된 것으로 

“T후보와 감밀혐조 

全北발전 함께 노력” 



“丁후보와긴밀협조 
춤北발전한께 노력” 
강현욱당선자인터뷰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된 강연욱 당선자는 도민과 

당원통지올께 갚은 감사를 드린다며 6월 지방선거 

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꺼져가는 전북을 기필코 
싫리겠다고 말했다 강 당선자는 또 경선에 참여한 
정세균의원이 당월롤로부터 능력을 평가받고 있음 
옳 새삼 느꼈다면서 정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전북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ι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4당원 대의원들을 많。 접촉하려고 노력했다 

그분들을 만나 나의 강접을 확잉사킨 것이 주효 
했다 

→강점은 무엇잉카 
4행침정힘이 많고 중앙정부에셔 일하는 방식릎 

터득했다， 증잉어] 띤액이 두털기 때문에 도정 

과정에서 많은 협조플 받을 스 있을 것이다 

→당선룰예상했는가. 

」지든 이끼든 박빙의 정전이 될 것으로 여l 삼혔 
다 당원 동지들이 있는더 승리툴 l백 % 혜상렀 
다고 딸하는 것은 드터7' 아니다 암당히 어려휠 
싸음。 1 월 것이타그 생각했다 

경선과정이 괴열 혼탁했는더L 
ι〉획키전인 도민찬여 경선밍식이 드입였다 저) 

취끽는 종았으나미흡한 칩도 있었다 제도시 
행 jJ↓정에서 노출펀 문제점을을 정치잉과 극민들C 

노력하 이 e씨잘해야 한다‘ 

←경선 준비기간 가장 힘들었던 정은 무엇이었나‘ 
ι졸i겨우씨 기 덩행한 인꺼혔ι 경선에 관계 7;' 

염는 판처나 사람들이 t 상아추브의 ;;::1;::1ε 렁을 i셔 

했다， 그←짝이 설샅혔디 앞으르는 그런 캉향 

으로떤안돈다， 
→징세균후보가 u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띠 여운을남겼는데. 

4당을 화함으로 써끌키 잉해 경 E즐이 승복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불립선 4와 관련해) 양쪽어 
제보펀 것이 었으 

학력 

1945 1950"군신중앙초등학교 

• 1950 1953"군산중학교 

1953 1956:::문상고등학교 
• 1957 1961"서울디{ 외교학고L 

1997. 10二전북미 영(세경제학반사 

C 경력 
1951. 1954二공군장교복무 
1965.제3회 행정고시 합격 

1977 1980"경제기획원 여)삼총필과장 
• 1980 1982 주 사우디Lf!시관 강제협런관 

1982 1985"재무부 이재국장 

1985 깨87τ청와대 경제비서펀 

1987 1988.경제기획원 여1산실장 

<2002. 5. 8. 2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이라고 보는가. 

갱다 

←상대후보를 평가한다면. 
〕젊고 애-g-심이 있고 집l-fî김도 강하다‘ 목표를 

서1우면 달성하고 표용력도 있다 전북의 정치거목 

으로성장힐것으로믿는다 계속협조해 상부상조 

하겠다‘ 
-도지시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무엇 

인가. 
A도민블은 지금 실의에 빠셔 있다‘ 도민들이 희 

망을 갖고 진휘적으로 l，.c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도민 각제각층과 정책 

투자유치 ·예산확보 등 주력 

내륙·산간 균형발전 힘쓸터 

각계각흥과 협의 道政 수행 

" 
을 협의허 도정의 꽁감대를 형성하고 폭표를 향해 

돌진하는 시스템을 만뜰겠다 투자유치도 적극 추 
진하고 예산또 많이 따오겠다 

→경선 패 불거진 지엄간 갈등을 통합하는 껏도 

시급한데， 

ι대특과 싱간지역잉 균형발전에 힘쓰겠다 정 
객을 세을상 밸런스를 탓추겠다 01쫓어! 하l.[하띤 
저쪽에도히나하겠다 

본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ι사실 계획월 셔1우지 돗했디 7~능하편 각계 

대표흘 띤나 도정방향을 토른하고 공감대를 형 성 
하겠ζl 

덧붙일 얘기는‘ 
」 징 후보7~ 당원뜰로부터 사랑받고 능력을 평가 

받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긴일하게 협조하고 지역 

발전뜰 잉허 <=+같이 노력하컸다 
/김현기기자 

khke@jeonbukl1bo.co.kr 

ι， 1988 1990 전북도지사 
• 990 199↑:동자부차관 

• 991 . 1992"경제키획원차관 및 남북고위급회 
딩경세대표 

1992 1993.궁림수산부장관 

1995‘ 5.15대 국회의원 
1996 - 1997.환경부장관 ‘999. 9.AIPO (아시 01 의원 21 맹) 한국대표 

딘장 

1999.10.군산중 고 총동창회장 

2000.4.16대국회의원 민주당당무위원 
2000.11 민생경제특얼위원장 

• 2001. ，.재정판련 법안심사소위 간사 
2001ι 6.만강강 수질가|성특위 으l 원장 

200 1. 9^"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려고 노력했디. 그분들을 만나 나 

의 강점을 확인사킨 것이 주효했 

다. 

제4부 심의의결사례 

-강점은 무엇인가. 

A행정경힘이 많고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방식을 터득했다， 중앙에 

인맥이 두텀기 때문에 도정 추진과 

정에서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도지사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무엇인가. 

A도민들은 지금 실의에 빠져 있 

다，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진취적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도민 

각계각층과 정책을 협의해 도정의 

공감대들 형성하고 목표를 향해 돌 

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투자유 

치도 적극 추진하고 예산도 많이 

따오겠다. 

~경선 때 불거진 지역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시급한데. 

A내륙과 산간지역의 균형발전에 

힘쓰겠다. 정책을 세울때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쪽에 하나 하면 저쪽 

에도하나하겠다. 

본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A사실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가 

능하면 각계 대표를 만나 도정방향 

을 토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덧붙일 얘기는. 

A쟁 후보가 당원들로부터 사랑 

받고 능력을 평가받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역발 

전뜰 위해 다같이 노력하겠다. 

청렴성 · 포용력 겸비한 德將

관선 도지사와 장관을 두차례 역 

임한 강현욱 민주당 도지사후보 당 

선자.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경륜. 탄 

탄한 중S앤]맥을 바탕으로 그가 다 

시 낙후된 전북발전의 해결사를 자 

임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그의 인 

생역정은 장맛빛 탄탄대로만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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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성·포용력 겸비한德、將 

이론·실무 두루 섭협한 정통 경제관료 

관션 지사·장관등역임 ‘화려한정력‘ 

15대 총선때 호낭유일 ‘황색바랑’ 극복 

(2002. 5. 8. 3면〉 

어 온 것만은 아니었다. 

행정관료로서 잘 나가던 그는 92 

년 14대 총선에 이어 95년 신한국 

당 후보로 민선 도지사선거에 도전 

장을 냈다가 정치인생에서 두 번씩 

낙선의 고배를 맛보았다. 당시 도 

지사 선거전에서 강후보는 부인 박 

선순 여사 및 세 딸과 함께 ‘일하 

고 싶습니다’ 라는 어깨 띠를 두르 

고 눈물로 읍소하며 한 표를 호소 

했지만 지역정서의 벽을 념지 못하 

고 말았다. 그러나 강 당선자는 이 

제 다시 집권여당의 도지사후보에 

당선됨에 따라 민선 도지사선거에 

두번째 도전하면서 95년의 .한풀 

이 에 나선 것이다. (중략) 

9관료시절 

고시출신 가운데도 엘리트집단인 

경제기획원에서 방위예산과장과 내 

무법사예산과장에 이어 예산총필과 

130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장을 역임한 강 후보는 경제관료의 

꽃인 기획원 예산실장과 재무부 이 

재국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비서관‘ 

기획원 차관 등 요직을 거쳐 이론 

과 실무를 겹비한 정통 경제관료로 

서 입지를다졌다. 

88년부터 90년까지 전북지사로 

재임한 강 의원은 청렴성과 포용력 

을 갖춘 턱장으로서 명성을 날렸 

다. (중략) 

당시 월간조선에서 도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6명의 역대 지사 

에 대한 평가에서 강후보는 최고의 

도백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정치역정 

경제기획원 차표때 이어 농림수 

산부 장관직을 그만 두고 여당인 

신한국당의 권유로 14대 총선때 군 

ι써1서 출마한 강 후보는 황색바람 

이라는 돌풍에 밀려 정치 인생에서 

첫 고배를마셨다， 

그러나 96년 15대 총선때 호남에 

서 유일하게 황색바람을 극복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 

다. 96년 문민정부에서 환경부장관 

에 발탁됐고 농림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되었디. 

조선임에도 경륜과 역량을 인정 

받아 당 정책을 총괄하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맡기도했다‘ 

2000년 2월 총선을 두 튿r여 앞두고 

민주161-<게 영입된 강후보는 16대 총 

선에서 당선. 재선의원 반열에 올랐 

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7일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에서 

박빙의 승부로 당선된 강후보는 

6 . 13일 민선도지사 선거에 다서 

도전. 7년전의 실패를 설욕하는 한 

편 전북의 희망을 열어갈 것을 천 

명하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0 

언 론 사 : 주식외사 한국경제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1 
대표이사 죄 준 명 

제4부 심의의결사례 

주
 

l 문 : (주)한국경재신문사가 발행한 한국경제신문 2002년 5월 ↑ 4일자 8면 1'6 . ↑ 3지방선거 

0-30 민주， 영남 진출 관심집중』 저l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한국경제까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부산광역시장) 후보예정 

자에 대한 여론조사결콰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샤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힘꺼| 적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 

가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저1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저8 

조(여론조사 보도) 저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시심의위원회 

규칙 저1 ↑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부산시장 한이헌에 ‘盧風’ 살릴지 주목 

( 울산시장 민노당 송철호 선전 돋보여 

충북지사 이원종， 구천서에 암서나가 

광주시장 고재유써 무소속 출마 촉각 

(주요 기사내용) 

(전략) 

.영남권=부산고} 울ι1이 최대접전지역이다. 특히 울산 

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노동당 송철호 후보와 한나라당 후 

보인 박맹우 전 울산시 건설교통국ε}이 여론조사에서 엎 

치락뒤치락하는 EhSl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울산시장선거 결과에 정권교체 여부가 달려있다 고 전제 

하고 “지밥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자‘’며 

울산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내정된 한이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직은 보수적인 부산민심에 제대로 

다가서지 못한 모습이다. 

최근 지역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는 15.0%의 지 

지율을 획득. 49.4%를 얻은 한나라당 안상영 후봐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무현 후보가 부산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삼고 진두지휘를 할 예정 

이어서 승부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혁규 현 지사가 3선에 도 

전하고 있다. 13일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두관 전 남해군수 

에게는 버거운 상대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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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번 호 : 2002자심42 

언 론 At: 주식외사 한국경제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1 
대표이사 죄준명 

주 문 : (주)한국경제신문샤가 발행한 한국경제신문 2002년 5월 22일자 8면 대 · ↑ 3지방선거 

0-22 부산시장』저|하의 기시에 대해 「주의」조치힘. 

이 유 : 한국경제가 위 심의대상끼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부산광역시장) 후보여정 

안상영 무난한 市政 업적 집중홍보 

한이헌 껑제회생 적임자” 부각나서 

Q • 

끼한 것”이타」 닐t했다 회사 

‘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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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표본 

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은 

조샤한 언론사의 명칭과 공표일자조차도 적시하지 않음 

으로 인해 유권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저)↑ 08조(여론조사의 결괴공표금지등) 저1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저12항 각 위반】 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규칙 제↑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걸점힘. 

(주요 기사내용) 

안상영 질주 ... 
한이헌 추격 

부산시장 선거는 한나라 

당 안상영 후보가 앞서가는 

가운데 민주당 한이헌 후보 

가 추격전를- 벌이는 양상이 

다. 미주노독다 김셔주 무 t_; I _._ CJ 。 口，1....!，_.

소속 노창통 후보는 한자빗 

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하위 

그룹을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 후보측은 현 

직 시장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의 반DJ정서 

를 이용할 겸우 손쉽게 당 

선될 수 있다고 낙관한디. 

이에 대해 민주당 한 후보 

측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외 

지지표가 불릴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 

• 현지 민심=현지언론의 여론조 

사 결과는 한나라당 안 후보 

49.4%. 민주당 한 후보 15.001c1로 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길거리 민심 

도 어와 비슷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한나 

라당 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이 

들이 있었다. 

자영업자 황운권씨(28)는 “대선 

에선 노무현 후보를 찍겠지만 시장 

으론 안 후보를 지지한다”며 “시장 

시절 대과가 없는데다 그동안 벌여 

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안 

후보를 치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윤수씨 (56)는 ‘·한 후보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 

을보였다. 

반면 택시기사 이현석씨 (45)는 

“이제 좀 달라껴야 한다.，면서 .. 노 

후보와 한 후보를 찍겠다 고 말했다. 



제 4부 심의의결사례 

고 비판하는 한편 .6. 1 천만펑 규모 

의 경제특구 건설 A신항만 조기건 

설 A신국제공힘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할계획이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들을 끌어 

들이는 것도 중요한 전력이다. 정 

윤재 부산 사상지구당 위원장은 

‘’노 후보의 고정 지지율 40%에 한 

후보 개인지지율 15%를 더하면 필 

승‘이라고 강조했다. 

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할 방침이 

다‘ A국제경제협력 추진단 구성 

A제 2증권거래소 설립 .6. 1천억원 

규모의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 등 

의 공약을 마련했다. 

한 후보는 경제수석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 

는 적임자타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현 시ε엔 안 후보의 장 

기집권으로 부산 경제가 칩체됐다 

.득표전략=안 후보측은 시장시 

절 업적을 강조하는 한편 현 정부 

의 시정을 집중 거론한다는 전략이 

다. 한 후보가 지난 97년 대선때 

신한국당을 탈당‘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를 따라갔던 사실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당당한 부 

산， 안정속의 도약’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침체된 부산경제를 활성화 

안 건 변 호 : 2002자심43 

사 : 추식외사 조선일보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로 
‘-

c>t 
L...; 

문 : (주)조선일보사가 발행한 조선일보 2002년 5월 25일자 8면 116 • ↑ 3지방선거 판세 전국 

기초단체징』 저|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힘. 

즈
 
’ 

유 : 조선일보까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전국기초단체장(강원 춘천， 충북 청주) 선 

거와 관런， 판세분석을 위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표본의 크 

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은 물론 조사한 언론사의 명칭과 공표일자조차도 적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기 잘못 판단할 우려까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 08조(여론조사 

의 결과공표금지등) 저14항， 선거끼사심의기준 저18조(여론조사 보도) 저1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 

01 

24.4%로 배 후보(21.7%)를 오차 범 

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초·중· 

고·대학을 모두 춘천에서 나온 이 

들이지만 지지층은 왼전히 다르다. 

한나라당 류 후보는 자영업자와 주 

부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반면. 민 

주당 배 후보는 20. 30대로부터 꾸 

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정태섭(鄭 

泰燮 . 59) 현 시의회의εF이 무소속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으며， 유권 

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 

다. 

강원 춘천 3선에 도전 중인 민 

주당 배계섭(裵桂燮 . 65) 현 시장 

과 한나라당 류종수(柳鐘洙 . 60) 

전 국회의원간의 치열한 접전 양상 

이다. 최근 지역신문 여론조사에 

따트면 류 후보가 지지도에서 

(주요 기사내용) 

민주 ‘%여 곳” 한나라 ‘뼈곳 우서1" 
자민련 “충청에 주력” 

6. 퍼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시 ·도의 대표적 도시들의 시장 

각 市道 대표도시 시장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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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13치j 광선거 판쩨 • ••• 전국 기초단체장 

민주 “900~곳” 한나라 “100곳 g셰” 자민련 “충청에 주력” 
각 r윈 i엉 대표도시 시장선거전 

춧천 3선 도전 행사장-前의원 접전 

전주 여수 무소속 후보 거센 도전 

제주 없시장 단옥출l까 이변 가능성 

으로 나설 예정이다. 

충북 청주 충북의 정치 l번지답 

게 전직 국회의원과 행정부지사 등 

이 출미.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나기 

정(羅基正 . 65) 현 시장에 대해 충 

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한나라당 

한대 수(韓大洙 . 57) 후보와 초대 

민선시장을 지낸 무소속 김현수(金 

顯秀 . 65) 후보가 도전하는 3파전 

이다. 

최근의 지역신문 여론조사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나 시장이 

일단 앞서고 있으나 다른 두 후보 

모두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고 

추격세 또한 만만치 않다. 자민련 

은 민주당 지원 차원에서 후보를 

.1앉lIf년 기조8111정 선거 i!lill ‘ 

/ 

민주 6곳·한나라 6곳·자민련 2곳 장악할듯 

내지 않기로 했디. (중략) 

기초단체장윤곽 

(전략) 

챙억tlì뺑Ql호l 

전체적오로는 민주당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권에 서 강세 

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영남권에서 절대 강서1. 수도권 • 충 

청권에서 강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 

다. 김원도의 경우는 민주 · 한나리 

당간 접전gt상이다 . 

• 민주당 

민주당측은 서울 · 인천 · 경기의 

총 66개시 · 군 · 구 중 40곳을 우서1 

지역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서울에 

선 25개 구 가운데. 강북 · 도봉 · 

노원 · 줍랑구 등 강북지역을 중심 

으로 10여 개구를 우세로 보는 등 

지난 1998년(국민회의 19곳 승터) 

과 비숫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고+ 경기도에서는 98 

년 (41곳 줍 29곳 승리)보다 목표를 

다소 하향 ￡정했다. 호남권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강세 때문에 

의외의 고전 지역으로 떠오른 지역 

이 굉주·동·북구， 전북 익산·정 

읍 등 3곳， 전남 여수 · 광양 등 5곳 

에 이르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옥 

천 · 서산 등 3-4곳. 강윈에서는 18 

곳 중 10곳이 우셔1라는 주징이다. 

민주당은 전콕적으로는 90여 곳 

을 우세 또는 박빙 우세라고 주장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 

회의는 98년 84곳에서 승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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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울에서 한나라당은 강남 · 강 

동 · 서초 뜸 강남지역과 은평 · 양 

천구 등 9곳의 우세뜰 주장하고 있 

다‘ 
한니라당은 98년 서울에서 5개 

구정장을 낸 데 그쳤다. 인천 · 경 

기에서는 17곳을 우세로 분류해놓 

고 있다， 서울을 포함. 수도권 전체 

적으로 98년의 11곳 승리보다 휠씬 

더 많은 22곳 이상을 승리할 수 있 

고， 10곳 이상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원의 14곳. 충 

북 충주 듬 6곳， 충남 보령 등 4~5 

곳도 우세 또는 박빙 우세라고 판 

단하고 있다. 영남권에선 민주노똘 

001 우세를 주장하는 울산 동 · 북 
구， 무소속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 대구 · 경남 일부틀 제외하곤 

사실상의 석권을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영남권까지를 포함. 

모두 100곳에서 우세 또는 박빙 우 

제4부 심의의결사례 

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74 

곳에서 승리한 98년에 비해 약진할 

수 있다는 기대다 . 

• 자민련 

자민련은 다른 지역은 사실상 포 

기한 채 충정권 석권이 목표지만 

곳곳에서 민주 · 한나라당 후보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98년 충청권 31 

곳 중 21곳을 차지했던 자민련은 

이번에도 25곳 승리라는 똑표를 세 

웠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4 

^ --. 

언 론 사 : 주식외사 올산매일사 

울산팡역시 중구 성남동 311-3 
대표이사 정 길 남 

문 : (주)울산매일사가 발행한 울산매일 2002년 5윌 25일자 •, 2면 『행정경험 박맹우 후보 

우우I JJ 등 제하의 키사어 CH해 「주으I J조치함. 

이 유 : 울산매일이 위 심의대상끼사를 통해 저13호| 지방자치단저장(울산광역시장)선거와 관 

런， ‘ 특정 당 후보자에 대한 그 딜 관계자의 우호적 평까 발언( ‘상품가치를 따져보 
면 윌등’， ‘행정경험 우위’， ‘저11 당 여1산확보 유리’ 등)과 경쟁관계어 있는 후보며정자에 대한 펌하성 

빌인( ‘행정경힘이 전무’ , ‘재판을 한다면 특징 후보가 앞설지 모르u 행정은 재판이 아님’ 등)을 주 · 

부저|목과 본문 여섯 꼭지를 통해 O~괴없이 인용보도하고， 그 당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부각시킨 데 

반해 ‘ 우| 발언에 대한 경쟁 후보여{징자의 견해는 부저l목과 본문 한 꼭지에서만 다룬 것은 특정 후 

보여징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힐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저12조(형펌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 

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당 권기술 시지부장이 박 인물론이 가열되고 있다， 

멍우 울산시장 후보의 ‘1등 상품 ’관련기사 2면 

“행정경험 박맹우 후보 우위” 론 을 채차 거론하떤서 울산시장 특히 이같은 발언은 지난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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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 박뱅우후보 “행정경협 
권기술 시지부장 째당 예산확보 유려. 

송후보 ‘예산 정처흥정불 아니다” 지적 

J §X3 D-19]
타당 술 、lii-

울산시장 후브의 ;능 뿔 
져까 른띤" 울산시장 

인올론。 기영;1고 있다 

’펀런키사 2면 
특히 01갚은 발핀은 τ 낭 

'.1τ1뿌 선대우 말야식에 사 무 

틴째로 권 λ 낀부상은 연말 
011서 정뭔을 Jδ늬중하-)-1 돋 Z• 

ι 후보일을 니1써우서 인지도C께 
ι tJ l룩 딘노 속철호 잉꺼j7ì! 
떤선 ζ!그Z 

첩 

최종학력은 

행정고시‘ 단1노 

당 송 후보는 사법고시뜰 패스했다 

는 점에서 치발성을 부각서켰다. 

박 후보는 행자부 공무원과 경남 

도에서 중잉 · 지방행정칠 경험하고 

합안군수로 기초단체장 업무도 수 

숭 휴보는 행정접힘이 전 

혀 없다고 

권 서지부장은 ‘재판을 한다띤 

송 후보가 앞설지 모료나 햄정은 

재관이 아니다 며 행정경힘에서 상 

대적 우위뜰 l-H 서}웠다i 또 

치권과의 긴빌한 협조변에서 

타당의 확실헨 

권사 

이 

한나 

후보는 133석 

제 l당인 한나라당 후보인 

힌석도 없지 

느냐”며 ”뚱앙 집치권 무대에서 누 

구와 의논해서 여1 선을 확쁘하고 행 

접을 할 수 있겠느L-f’고 당 대 당 

의 해결에서 설대 우위틀 차지하고 

。 1 ， 1--;-] 님1-7';"， l 
AÀν---f -l.:- 2_lÃλν7 

。}에대해 

.. 여1 

시지부 선대우] 

식헤 이어 두번째로 

권 시 

대선에서 

출하게 될 

의 후보임을 내세우 

떤서 인지도에서 비 

띤노당 송철호 

후보0-11 게 떨어지고 

있지만 꼼꼼하게 

‘상품가치 룹 따져 

보떤 힌나라당 박 

후보가 월등하다는 

사실을 강좌했다. 

권 시지부짐-은 24 

일 울주군 지구당 

선대위원회 발대식 

에서 “박 후보가 

흔1씬 

데 포장과 다자인이 

j 민 

‘제 

(;24월 송 
하 jii 육핀에 

서 박댐우 
한Lf2.f당 옮 
산시장 후보 
가 ‘울산의 

힘 훌펀71 
덩회를 열어 
우인 신현주 
씨외 ~월 
들어 찰석자 
뜰에 넙려j히 

고았U 
Oi상익 기자 

<2002. 5. 25. 1 면〉 

비전 저l서하고자” 
、

산
 

0 

τ
 
• 

』

박맹우 후보 ‘울산의 합’ 훌환기념 

잘 모르고 

이 때둔때1 인지 

도에서 뒤처지고 있 

다 며 “지금부터리 

이 

며
 」

도 포장을 다사 

된다 고 

한나라당 
보의 ‘울산끼 

오후 6\ γ}그 

어)서 열렸다‘ 

이날 행사상에는 한두한 의원 
(복구)과 죄수반 등구지구닫 

장 시끼낀) 의원 등 

;소속 으}끽뜰마 서낀 
。1 침선 빅 후보샤 

를 축하앙다， 

7r수잉 룹아운 

전 식전팽A써 olc서 X떠‘ 
늑li"1 씨가‘λ ↑하 τ1취객딘 

다인드르 능:유를 
펴[서는 샤람에게 ε! 

π 
---,--.-- = 

딘딩ι} 

/、→” C낙 λ4 
-• l c::. 

했다 

뭔 

(2002. 5. 25. 2면〉 
닙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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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편향되게 하는 것이벼 지역주 시의회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 랫동안 근무하면서 울산이 제대로 

민의 요구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원들과 시민 2.000여 명이 참석 박 알려지지 못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지적했다. 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L꼈다 며 “뚫산외 유래와 역사를 

가수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진 알게되면서 나아가야 할 방 

“울산 비전 제시하고자” 식전행사에 이어 l\ illC 성우 오숙희 향과 비전도 생각하게 됐、는데 이 

씨가 ”신선하고 진취적인 마인도로 자리에서 여테분과 함께 울산의 비 

박맹우 후보 ‘울산의 힘’ 출판기념 수행하고 위보다는 아랫사 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 참석한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 람에게 더 많은 애척과 관심을 보 사함들에게 인사했다. 

의 ‘울산의 힘’ 출판기념회가 24일 이며 주위 공무원으로부터 두터운 이어 윤두환 의원， 최수만 위원 

오후 6시 남구 종하체육관에서 열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 고 저자를 장， 김무열 의장‘ 서지부 강정호 수 

렸다. 소개했다. 석 부대변인의 축사가 진행되고 박 

이날 행사장에는 윤두환 의원(북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른 박 후 관용 총재권한 대행과 서청원 대표 

구)과 최수만 동구지구당 위원장. 보는 인사말을 통해 ”울산에서 오 최고위원의 축전이 소개됐다， 

안 건 번 호 : 20(깅자심49 

언 론 사 : 주식외사 대구일보사 

대구팡역시 동구 신천3동 81-2 
대표이사 박꾼 폼 

즈
 

문 : (주)대구일보샤가 발행한 대구일보 2002년 5월 29일자 4면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 젓 날』 등 저하의 ]1시에 대해 「주으IJ 조치합. 

이 유 : 대구일보까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자3회 지방자치단체장〔경묵도지사) 선거와 관련， 

후보자들의 동점을 알리면서 특정 후보자는 일필시진과 후보자등록사진을 람〕게 꺼I^~ 

하고， 다른 후보자는 이를 누락힘으로 인해 특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L~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브도으|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조(긍긍 

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커부정방지셉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기시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걸정힘. 

(주요 기사내용) 

7년간의 도정 평가 

대선승리 기반구축 

힌니라당 이잉근 

28일 오전 노볍용 선깨위원 

장‘ 반종되 선대본부장 등 캠프관 

계자 뜯과 경북도선관위에서 

등록 절차를 밟고‘ 선관위 

격려했다. 

선관위에서 똘아온이 후 

의
 
하
 

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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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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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나라당 이의근 

포항의 자신 

현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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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강대꾸시장 

지빙성거불훌m 

강융gPIXl 

.. 조영건 후보가 11시 30분쯤 후보 

등록을 하고 갔다 .. 고 확인했다. 

조후보는 이어 왜관 등을 돌며 

지인들을 찾아 인사하는 것으로 선 

거운동 첫날 할동을 벌였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라인.을 둘가동하 

는 선거운동을 펄쳐나가겠다고 밝 

혔다. 조후보가 내세우는 라인은 

병원업계， 기독교계， 대구농림고 동 

창회. 문중인 창녕 조씨‘ 고향 영천 

의 일가·친척 뜸이다. 

조 후보는 현재 독도찾기와 관 

련‘ “뜩도가 우리 땅임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하지않고 있다“면서 “나의 독도찾 

기 운동은 대통령과의 싸움’띠 

주장한다. 

다보는 도정의 비전읍 도만들에게 

당당히 밝힘과 함께‘ 이번 선거에 

서 한나랴당의 압승을 견인해 연말 

대선승리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 

겠다’고밝혔다. 

무소속 조영건 

조영건 왜관볍원 이사장기 공언 

해온 대로 28일 오전 경북도지사 

선거에 후보등록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을 돕는 몇몇 

사들과 함께 도선관위에 도착， 

로 후보등록 절차들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치는 

인
 
바
 

대구·경북 통합추진 

독도찾기 주요 공약 

전국 최고득표 의지를 거듭 강조했 

으며， 이어 포항시청에서 가진 기 

자간담회에서 “경북도민에 대힌 마 

지막 봉사떼 나선 만큼 많은 힘조 

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녁에 대구로 올라오↓ TBC 

방송국의 경북도지사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향후 도정에 대한 구상과 

경북발전의 비전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이에앞서 가족과 

함께 청도균 이 서면 선염을 참배했 

다. 

이 지사는 출마에 즈음한 경북도 

민에 대한 인사를 통해 “이번 선거 

를 7년 도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 

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의 심판 

을 받고자 한다”면서 ’‘400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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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심의의결사례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해선 

.. 유럽도 통합하는 시대가 아니냐” 

고 되묻고 ‘’이런 마당인데다 통합 

들 히는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많 

은 묘1큼 통합으로 가야한다’고 말 

했다. 

조 후보는 그러면서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 고 당부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50 

언 론 Á~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턱친구 금암1 동 710-5 
대표이사 서 함훈 

주 문 : (주)전북일보시가 발행한 전북일보 2002년 5윌 31 일자 3면 『전북 살리려면 제대로 

E긴물 뽑아GrJ 저 1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 조치힘. 

이 유 : 전북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3회 지방자치단체장(전북도지사) 선거와 관련， 

후보자들의 동점을 알리면서 특징 후보자의 정당연설회 사죠j만을 게재한 것은 O~타 

1 강현욱후보 첫 정당연설회 석웹짧핵핵꿇첼J룹차낄돼따j흥 

j “전북 살리려면 제대로 인물 뽕아야’ 

혔표밭현장 
힐헤이 거리유세 동g서주 

1 “생i옳 승리해야 정권 재창출 
한나라당 뽑아야 균형발전 

선거육펀주‘;"딩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 

준 저↑↑조(긍긍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동 

기준 저1'15조(사즈j게재) 저11 항 각 위반】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함， 선거기 

사심의위원회 규최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 

과 같이 걸정람. 

(주요 기사내용) 

“地選 승리해야 정권 재창출” 

<> ... 민주당 강현욱 도지사후보의 첫 정당 연설회 

가 30일 오전 10시 당원과 지지자 5백여 명이 침석 

한 가운데 남원역 광ε바]서 열렸다， 

정당떤설회에 연설원으로 나선 이강래 국회의원 

은 “민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12월 대선에 

서 정권 재창출을 기약할 수 있다 고 역설하고 민 

주당 후띤에 대한 열헐한 지지를 호소했다. 

강현욱 도지사후보는 띤설을 통해 이형배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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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난 15대 국회에서 함께 일한 

친분을 소개하면서 이먼 지방선거 

에 서 본인과 3선 국회의원의 경륜 

을 갖준 이형배 시장후보가 같이 

당선되어 이강래 국회의원 · 강현뚝 

지사 · 이형배 남원시장이 한 뜻으 

로 일할 수 있도록응 이혐배 

꼭 당선시켜 달라고 j말했다， 

“한나라당 뽑아야 균형발전” 

<> ... 한나라당 라경균 도지사후보 

는 30일 전주 중앙서장과 도래내 

시장에서 개인연설회를 가진데 이 

어 무주 안성과 장수읍 전안정천 

주천지역 10일장을 찾아 주민뜰에 

게한표콜부탁. 

라 후보는 이날 꺼리 유세에서 

”도지 사와 국회의원이 빈주당 일 색 

으로 구성되었지만 젠북도가 오히 

려 부채띤 늘고 각종 국가기관도 

광주 젠님에 빼았졌다 떠 “견폐 감 

사역할을 할 수 있는 한나라당 

보틀 뽑아줘야 지역 균형발전을 이 

있다 띠 지지틀 호소‘ 

렬레이 거리유세 ‘동분서주’ 

안 건 번 호 : 2002자심52 

언 론 사 : 주식외사 저l추윌보사 

제주시 연흉 2324-6 
대표이사 김 대 성 

<> ... 무소속 손주항 도지사후보는 

30일 전주 객사와 남전주전화국사 

거리. 한국은행 전주지점‘ 금암분수 

대. 덕전공뭔‘ 이마트 잎 등 

릴레이 유세젠을 펄치며 

지지셔} 확산이1 총력. 

손 후보는 이날 개인 떤설회를 통 

해 “그동딴 도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압도적으로 지지， 대통령만들기 

에 잎장서 왔지만 국민의 정부에 들 

어서 전북이 홀대받고 있다·‘며 ”전 

북을- 살리고 지키 71 위해선 제대로 

인룹을 뽑아야 한다‘고 감조‘ 

주
 

문 : (주)저주일보샤가 발행한 저|주일보 2002년 5월 30일자 낀면 『후보마다 ‘LH가 적임자’ 』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힘. 

01 유 ; 저|주일보기 위 심의대상기 통해 제3회 전국기초단체장(서귀포시장) 후보자들의 

동정을 알리면서(사진 및 :스트테이트) 특정 후보자에 한해서만 인터뷰형식으로 그의 

치적과 보부릎을 는역각 보도한 깃은 경쟁관계에 있는 O~타 후보자에게 뿔권한 영향을을 미칠 우려가 있 

다 할 것01대서 【공직상및선키부정방지셉 저18조(펀론끼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끼준 저1 ↑조 

(공정성)， 동)1준 저12조(형펌성)2{ 위덴】 공직선커및선거벽정방지법 자18죠으13 저13항， 선거끼사심의위원 

회 규칙 저1 ↑ 2조 저12함에 의거 주문과 같O! 결정 

(주요 기사내용) 

29일 지 뜸록이 

던전 것￡토 

현판식 갖고 선거전 돌입 

감된 절과 서뀌포시 선거관리위원회 o. 
에는 서퀴표시장 후보 2평을 비롯 소속 

8평. 

모두 26평이 

회 l서 옛 중앙파출소 

서 지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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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1 헌판식을 갖고 본격 적인 선거운 

동에 돌입. 

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서귀포 

이제 띠래를 위한 힘찬 도약 

서 있다 고 강조하면서 

젊어지고， 능력괴 

남김없이 쏟아내며 무한경 



후보마다 “LH:가적입자‘’ ‘’ 

쟁시대어1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압도책인 지지를 보 

내 줄것 을호소， 

강 후보는 또 오후 4 시 30분에는 

서귀포오일시장에서 거러 유세를 

갖고 오일시장 상인뜰과 시민룹을 

상대로 지지활똥을 전개. 

한편 강 후보는 이널 오전 11시 

30분 시선관위에 서장 후보 등록을 

마쳤디. 

종찬 고f시로 교통혼잡 

0 ... 서뀌포시장 후보뜰이 지난 

28일과 29일 잇따라 선거사무소 현 

및 출점식을 가지면서 선거사 

무소가 위치해 있는 옛 풍앙파줍소 

주변]이 교통혼집으로 

두 후보들의 현판식에는 수많은 

이늘이 참석하면서 일부 도로가 마 

비돼 이 일대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가 하면 심지어는 교통사고도 딴생. 

이를 두고 시민들은 “초반부-터 

써 과시틀 위한 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나‘며 “경찰도 아니고 

진영이 멋대로 교똥을 통제하고 있 

고 볼만의 목소리. 

거리유세 전개 

0 ... 이영두 새천년민주당 서귀포 

시장 후봐(53) 진영은 지난 28띨 저 

녘 선거사무소 현판식 및 출점 

놓고 많은 지치자달이 

펌까하떤서 무척 고무된 

이 후보는 29띨 

저14부 심의의결사례 

지와 오일서장 등지를 밑뭔. ‘도시 

개발 전문가 입을 강조하며 유권자 

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같은 

당 소속낀 오햄선 후보(기초의회 

동흥동 선거구)와 오충남 후보(광 

역의 회 대천 · 중문 · 예래동 선거 

구)의 선거사무소 현판식에도 참석. 

이 후보는 또 이날 언론사 시장 

후보 토론회에 대비해 선거공약， 

시정 현안 등뜰 꼼꼼히 챙기는 데 

도 열성. (후략) 

서귀포시장 후보 출사표 

“시민 행복 극대화할 터” 

므λ소 카사즈 등벼 
I -'--, ζ:;)0 I -r-l.... 

지난 4년간 어려룹도 없지 않았 

지만 굵직굵직한 성과도 많았다. 

군비 등 중앙지원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3년 연속 2.200억원대 

의 예산시대를 열었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발전사업에 5.819 

억원을 투자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 

다운 월드컵경기장의 건설과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망 확장사업 등 

지역개발 투자환경을 조성했다. 

또 .도로혁명 을 비롯해 지역경 

제의 활섬회-와 감률·관광·교육·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힐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했다 

민선 2기의 성과를 제대로 계 

승 · 발전 시쉴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식견파 추젠력 그러고 국비 절충능 

력 등을 갖춘 지도자만이 서꺼포시 

덴의 햄복이 극대화되는 .꿈의 도 

시 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시민의 충복이 되고자 

서귀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서귀 

포시의 10년 발전을 앞당겼던 경험 

뜰 살려 100년을 내다보는 꿈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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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고 

안 건 번 호 : 2002자심7 

언 론 사 : 주식외사 세계일보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강로 3가 63-1 
대표이사 실 용 수 

주
 

문 : (주)세계일보사가 발행한 세계일보 2002년 2월 22일자 28면 『시장님 시장님 ‘칠애’ 

시장님』 저히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세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인천시장) 후보예정자인 

죄기선 현 시장의 기자회견내용에 대해 ‘칠새정치인’， ‘칠새시장’ 등의 표현을 적시하 

서 부정적으로 평가 ·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염향을 줄 우려가 있고， 선거기간 

이 아닌 기간에 여론조사결괴를 공표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조사의뢰자， 조샤기관， 피조사자의 선 

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밝혀m 하나 이를 지 

키지 않아 유권자카 잘못 판단힐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 

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 법 저1 ↑ 08조(여론조사결괴 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공 

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동 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기샤심의위원회 규칙 저1 ↑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콰 같이 결정힘. 

·m랩꽤휩멸團홈염뭘률. 

‘ ↑잉 、 、 ↓ τ 스 ，인친=여승침j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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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내용) 

시장님 시장님 ‘철새’ 시장님 ... 

‘’최 시장이 자민련을 탈당한다니 철새정 

치인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최기선(뚫箕善) 인천시장이 지난 20일 자 

민련 탈당을 선언하자 인천시민들은 그의 

변신에 대해 “최 시장에게 명분을 중요시하 

는 도덕성을 더 이싱 찾아보기 힘뜰게 됐 

다는 지적이다. 

최 시장은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나라당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련으로 옮기며 



“인천시와 시민뜰을 위한 탈EL이고 

중요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여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최 시장은 “민주당과 자민련 

공동여묘l이 와해돼 더 이상 자민련 

에 남아 있을 의미가 없어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철새 

정치인 의 변멍에 불과할 뿐이다. 

그는 또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인천공항 제2연육교건설 등 중앙정 

부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당적 

을 버린다 고 덧붙였으나. 이런 논 

리라면 우리나라 지자체장틀은 모 

두 야당 당적을 버려야 하고 .야당 

지자체장 은 존재가치가 없는 셈이 

다. 

차라리 자민련으로는 코앞에 닥 

친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기약할 수 

없어서 탈당한다고 말했더라면 솔 

직하다는 펑은 받았을 것이다. 최 

시장은 일단 다른 당으로의 입당이 

나 출마여부 등 향후 정치일정에 

대해 “아직 때가 이르다”며 언급을 

펴했으나 주변에서는 민주당에 입 

안 건 번 호 : 2002자심 14 

언 론 사 : 주식외사 경상일보사 

올산팡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대표이사 섬 원 호 

저14부 심의의결사례 

당한 뒤 시장에 재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시장 

은 한나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인 그가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서 첫번째 변신으로 재선에 성공했 

지만 ‘철새 시장 이라고 각인된 최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도 ‘3선 에 성 

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주 문 : (주)경상일보시가 발행한 경상일보 2002년 2월 27일자 3면 야천여명 성황 ... 선거 

출정식 방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경상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울산시장) 출마며정자인 

특정인의 저술동기가 불투명한 출판기넘회를 보도하면서 ‘출정식방불’， ‘후보경선 

필승 · 압승’ 등 선거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 등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여타 후보 

여정자에게 불리한 염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 

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시심의키둔 저|↑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 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길정합. 

(주요 기사내용) 

1천여명 성황 '" 선거출정식 방불 

한나라당 울산시장후보 경선주자 

인 강길부 전 건설교통부차관(60) 

이 26일 개최한 저서 .땅이릅 울산 

사랑’ 출판기념회에 l천여평 

1천 500 1링 추산)이 몰려 지방선거 

출정식 을 방불케 했다i 

이날 오후 5시 남구 삼산동 

자종합복지회관 3층에서 열린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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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개와 감성을 이 책의 독자들 

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1시간 30분가 

량 다양한 석순에 의해 진행됐는데. 

행사장을 지킨 울산시선관위측은 

.. 사전안내대로 선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등 선거법에 저촉될만한 

것은 없었다 고밝혔다. 

강 전 차관은 출판기념회 뒤 소 

감을 묻는 질문에 “시내 곳곳에서 

열린 대보름행사와 겹치는 데도 성 

황을 이루도록 참석 및 격려해준 

모든 분될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면서 “큰 용기를 얻은 만큼 시장후 

보 경선에서 필승‘ 압승하겠다”고 

니
q
 

다짐했다. 

한편 강 전 차관은 ‘땅이름 울 

산사랑’의 저술동기를 A향토울산 

에 대한 관심괴 사랑 4울산시민， 

특히 청소년에게 향토울산에 대한 

자부심 고취 A지멍을 통한 향토 

울산의 문화창달 염뭔 A땅이름 

연구의 학문적 체계 확립 등 이라 

고밝혔다. 

이 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ulsankang.pe.kr )틀 

방문하면 알 수 있다. 

1 천여명 성황…선거 출정식 
강길부 전차관 ‘땅이름 울산사랑‘ 출판기념회 

정·관계등축하인사행사장메워 

“큰- 격려에 용기 시장경선 압승 자신” 

산남)을 비롯해 하순봉 · 강재섭 · 

박희태 · 박근해 부총재 등 많은­

인사들이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특히 최의원은 장문의 축전을 통 

해 “공직생활동안 강차관의 청렴 

과 강직. 그리고 울산사랑을 보았 

고，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것으 

로 확신한다 면서 ‘’전정한 울산인 

기념회에는 조해녕 전 행자부장관 

(행정고시 동기)과 심완구 울산시장 

등이 축사를 했고. 김무열 시의장을 

비롯한 당소속 시 · 구의원， 고향인 

울주군 상북과 언양 주민 등 강전차 

관과 인연이 있는 각계각층 인사들 

이 행사장 복도까지 가득 메웠다. 

또 한나타당 최병국 국회의원(월 

안 건 번 호 : 2002자심 23 

사 : 주식회사 경남시사신문사 

경남 창원A. I 충앙동 96-2 
대표이사 정 길 웅 

로 
‘-

。1

‘-‘ 

사기 발행한 경남시시신문 2002년 2월 6일 ~↑ 9일자 ↑면， 14-
새르운 역사 만들겠습니다』 저하의 기사에 대해 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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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부 심의의결사려| 

「경고」조치함 

01 o 
lT 경남시사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시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경남도지사) 

입후보여|징자를 인터뷰형식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이력과 도정에 대한 포부 

등을 지나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여1 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선거기샤심의기준 저| 

↑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 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꺼 주문과 같이 결정힘. 

<1 면〉 기사 

(주요 기사내용) 

“지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 

만들겠습니다’ 

‘·혹시 비아그라 사용하시는지 .. 

”비아그라요? 제 머리를 보세요. 

필요하겠는지 ... 하하하"(사진의 적 

은 머리숱이 남성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를 암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김혁규 지 

사와 더불어 강력한 도지사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권영상 변호사. 

‘서울법대 수석 입흐배 = •­
E긍 

업’ 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 두뇌이 

자 사법고시털 패스한 변호사라 딱 

딱한 분위기의 인터뷰를 피하기 위 

해 던진 기자의 무례한C?) 질문에 

권 변호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치있는 농담으로 뜸수했다， 

을 한 기자가 오히려 보기 좋게 한 

방먹은 셈이다. 

이렇게 그와외 장장 4시걷f에 걸친 

인터뷰는 시작되었다. 

그가걸어온 길 

권 변호사는 54년 경담 의령 선반 

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친 역사 서 

울대 출신으로 초대 도의원을 지냈 

으며. 58년경 민주당 후보로 두 차 

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투표에 

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분노! 를 

삼켜야 했다. 이후 자유탕에 도전했 

다는 이유로 갖은 탄압이 이어졌고， 

경영해온 도정공장을 권모. 남모(현 

도의원 부친)씨에게 물려주고 초야 

에묻혔다. 

기문 가세 때문에 친척의 도움을 

받은 그는， 대구 계성중 · 고를 무사 

히 졸업하고 선친의 뒤룹 이어 서 

울대 진학을 서도했으나. 여의치 않 

아 삼수 끝에 합격해 법대 수석합 

격(1화년 교양과목 성적순으로 2학 

년부터 전공학 선택)과 수석졸없이 

란 영광달 차지했다. 

정의 사회 건설 위해 변호사 개업 

후 모교에서 10 1건긴 후학을 

양성하던 중 사법고시에 패스했다. 

민법담당 전임교수 대정과 당시 한 

림대 현승종 총장의 교수 초빙 제 

의를 물리치고 ‘사회를 바르게 변 

화시키는 간접역할에서 직접역할 

을 하기 위해 지난 94년 창원에 둥 

지를 튼 이후 경남장애인복지연구 

소장， 창원 'lMCA 이사장， 경남포럼 
회장 등 25개가 넘는 사회단체를 

창립하고 관여해오면서 ‘살기 좋은 

경남 건설 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 

고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이회창 총재 개인 법률 보좌관 역힐 

지난 97년. 한나라당의 이회 

창 총재와 우면이면서도 각별한 인 

연을 맺었다. 그후부터 이 총재의 

개인 법률 보좌관 역할을 맡아 전 

국을 누비면서 민원을 해결해 절대 

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 김혁규 지 

사의 재출마설과 이강두 한나라당 

도지부장의 지 시 경선설이 계속 있 

는데도 권 떤호사의 도지 사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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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는 단호하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이 치러진 

다면 얼마든지 자신 있다는 것. 김 

지사의 도정수행 춤” 타 • 시도에도 

유례없는 무리한 공무원 구조조정의 

폐단과 택시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강제규정 한 것은 독선과 전횡의 극 

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정임을 

서슴없이 지적하고 관치시대 산물인 

관사를 도민들에게 반환할 것을 선 

언한권 변호사. 

오는 2월 7일. 6월 지방선거와 대 

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 

고. 경남이 한국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적임자는 젊 

고 도덕적이며 진취적인 기백과 지 

혜를 갖춘 자신이라며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한 한나라당 후보 경선 

참여 

。lcl-
근님-

공식 선언 기자회견 전 일문 

(중락) 

.94년 변호사 개업 이후‘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를 창립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투신해 왕성한 활동을 

펄쳐온 것을 두고 정계 진출을 노던 

사전 프석이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 잎바11 서도 맙씀드렸듯이. 선친의 

두차테 출마로 저를 비롯한 가족들 

이 정치에 환멸을 느껴왔숨니다. 특 

히 모친께선 지금도 정치란 단어만 

들으셔도 온몸을 떨 정도입니다. 제 

가 도지사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작년 봄부터 도나} 각계각층의 강력 

한 권유때문입니다. 수 차례 거절했 

지만. 계속되는 지역민의 권유를 외 

변할 수 없었습니다. 경남을 세계 

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으로 만들 

겠다는 충정으로 봐 주심 사오. 

l 현재 이감두 지부장! 김혁규 지 

사. 공민매 시장이 도저사 출마를 

위한 경선 참여가 유력시 되는데. 



이들을 제치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받을 가능성은 몇 %나 가능한 

지요. 

- 글세요. 그분들의 햄보에 가티부 

타 말씀드밀 입장은 안됩니다. 확실 

한 것은 저 역시 그들에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면에 

선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16명의 지구당 위원장 

중에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 

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이라면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강두 지 

부장괴는 조만간 만나서 조율할 작정 

입니다. 

l 김 지사의 경영도정에 대해서 

하실 말씁이 있습니까?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은 엄 

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어 법관이 법원앞 엿장수의 장사가 

안된다고 해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 

하고 직접 나서서 도와주면 그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엄청난 것 

이 자병합니다. 비근한 예로 도가 

설립한 모 IT업체의 관급 수주 독 

식으로 민간 IT업체의 참여기회가 

축소되어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민 

간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 

축해주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특히 택시를 노란색으로 획일적으 

로 도색한 것은 독선의 극치를 보 

여준 것으로‘ 구성원의 취흔해1 맞 

는 색상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l 현재 공무원 사회의 처우문제 

라든지 강제구조조쟁 문제 등 현안 

문제가 많은데 이에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가 

장 잘 하는 도지사보다는 도민과 

동료 직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명퇴를 

겪어야 하는 이들과 가족들의 뼈저 

린 아픔과 절박함을 헤아리고 남는 

자와 떠나는 자 모두 승복할 수 있 

는 지혜를 발휘할 겁니다. 이를 위 

해서는 대상자 1인과 일일이 만나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만 

하는 사정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 

해 한을 품고 떠나가는 경우는 없 

도록 해야 할 겁니다. 또한 퇴직자 

들을 정레적으로 만니- 안부를 묻고 

효율적인 도정을 위해 자문을 구하 

는 등 지혜를 빌려야 됩니다. 

l 지사의 관사가 꼭 필요한 것인 

지요-

- 시사신문에 따르면 도지사 부 

안 건 번 호 : 2002자심 28 

언 론 사 : 주식외사 안산포커스사 

x c그 
I W: 

경기도 안산시 이풍 594-5 
대표이사 여 성 뀐 

저|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제4부 심의의결사례 

부 단둘만의 공간에 지나지 않던 

더L 사실인지 ... (관사기사를 쓴 기 

자에게 반문해와 ‘거의 그렇다 고 

답함) 그렇다면 당연히 공익시설 

용도로 전환해 또민들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 

• 21세기는 정보산엄화 시대입니 

다. IT산엽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 

식을 갖고 있나요? 

-Ko아1ST 창원분원 유치를 위해 대 

전 KÞJST 본원 ‘테크노 경영학원 

에서 수학해 개인 흠페이지 정도는 

직접 제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략) 

l 끝으로 하고싶은 말은. 

혹시 제가 경선에서 실패하더라 

도 이회창 총재 대통령 만틀기에 

전념할 것이며 지역민의 권익을 위 

해 동고동락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경선은 지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묘띔어 나갈 것입니다. 지 

켜봐 주십시오. 

인터뷰를출 마친 후. 사진촬영 도 

중 카메라 뷰파인더에는 권위있던 

권 변호사는 오간데 없고 어느새 

첫 선을 보러온 듯한 어느 존각시 

의 받그스레한 볼과 수줍은 미소만 

이 한아름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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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안산포커스기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호| 지방자치단체장(안산시장) 입후보여정자 

인 특정인이 또 다른 후보얘징자(현 안산시장)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면서 자신이 소속 

정당의 후보가 되어 본선에 나서야만 소속정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여|정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꺼및선거부정방 

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끼준 저|↑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핑성)， 동 기 

준 저19조(인용보도) 저1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끼사심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힘. 

3월 7일 저1262호 원산포커스 

걷휩$- ~l-샤λl자 연젝 
~U "'L.. '1.‘1....:.- , 0 -, ~ 
“비개혁적이고 정체성없는 
박시장은 본선에서 승리 못해” 

김장푼 의원은 자인이 민주당의 

시장후보가 돼야 하고 안산시장 

이 돼야 5띤 이유플 여러 가지로 

살명했다 

김장훈의원은 젊고 깨끗한 자신 

이 안산시징이 돼야 힌다고 주징 

했다 김의원은 r민주당은 낌고 

꺼혁적이 후면틀 승E끽할 수덕써1 

없Gf;며 3민주당의 개혁이미지뜰 

흐려서는 얀된GL 고 강조했다 우 

회적으로 박성유 \1εJ-C l 꺼혁퍼 

이지 않℃반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장훈 의원은 힌띨 [1 니아샤 
나이도 많고 개E격적이지도 망하 

고 깨 긋5써도 띈한 후보를 내서] 

외 떻거} 승리활 할 수 있겠는 

7L;리며 젊고 깨끗한 이미지의 자 

신이 을따해야 한k까고 주걷셋다 

김의원은 자신이 딘주5써 안성 

적인 승리릎 가져다 중수 있는 푸 

면타고 주칭!O}며 J지긍 나잉! 인지 

도가 낙지민 j년전 박성규후브는 

지급 나보다 휠씬 지지율이 닝씬t 

댁며 r설픽 유권뿔이 당를 보 

고 투표뜰 하제 도!쓴111 학시장은 

정체성도 ~LlI n]혁펙이지도 못 

해다띠 펙시ð~이 。i\:J 꺼뭇하고 

개혁전얀 후브를 선출해야 복선 

어] 어 민주낭후브가 승리할 스 있 

미;고주εL했다 

김상픔의원븐 01딴아1 출τ텔 하 

것은 기년후 팍회의원선거나 1 

년후 았을 지망서거룹 대비한기 

위한 ---석이 O씨냐 는 기자틀의 
갚쩌 대해 이번에 최선을 ζ펙 

겠다f띠 이후는 생Z때 보시 

않，?JDh고 딛l꺼Gf 김의왼든 U 기 

터샤랑틀로낌J터 그런 얘기플 뜰 

었다η u:l î，이번 선거에만 t신뜰 

다할 뿐끼 Olièf고 말했다 

김의원은 자신보다 박시ε}의 지 

지도와 인지도가 높은 갯괴 된}련 

üll 이팍시ε띄 인지도가 높은 것은 
5앤o}!까 며 ”히지만 또카월 시장 

비서르 ?4히고 자신의 사잉을 환 

장j}71 위해 시장을등는것 O]L-ì 

는 의싣쓸 받그 있는 박사장으 

료서는 승리Of71 힘들다I 고 주장 

핫다 

김의원은 이어 ”박사ðl;_')1 녕선두] 

후 오는 월 선커에서 。 1회좌씨 

가 마통혐c] 되띤 박 ε써 한냐 

C'f당으로 월김지 모럴:}tε 의심 

을 반고 있ctr'， 백λ1장은 사업 

상 필쇠(서} 의다| 한니타딩에 중잉 

해 재정위원관 지냉피 한나타낭 

에서 정치입신을 위해 ιl파응 이장 

비롯해 여러￡냉1 단체정 

고L 총싣후보가 의도L아 공천을 신 

정했던 힌탈」이라고 강싱했다 

김의왼은 3、}심이 출마해야만 상 

감작용듬 일으억 민주"Tbl{.:] 룬선 

에 서 승-ël할 수 았다고 /4둡 감조 

했다 

번역환기자 

pen(àasfocus co kr 

(주요 기사내용) 시장후보가 돼야 하고 안산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 

병했다. 

김짐훈 의원은 젊고 깨끗힌 약신 의
 
당
 

뚜
 

디
L
 

멸
 뺀
 

자
。
 으
」
 

“
시
 원
 

산
 
의
 

아
〕
 -
훈
 

은
 
짜
。
 

처
태
 7[ 

148 . 저1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이 안산시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 

다， 김의원은 『민주당은 젊고 개혁 

적인 후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며 『민주당의 개혁이미지를 흐려서 

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 

로 박성규 시장이 개혁적이지 않다 

것을 강조한것이다. 

김장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나이도 많고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한 후보를 내세워 어 

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젊고 깨끗한 이미지의 자신이 출마 

해야한다고주장했다. 

김의원은 자신이 민주E배 안정적 

인 승리를 가쳐다 줄수 있는 후보라 

고 주장하며 『지금 나의 인지도가 

낮지만 4년전 박성규 후보는 지금 

나보다 훨씬 지지율이 낮았다』며 

『결국 유권자틀은 S멸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박시장은 정체성도 없 

고 개혁적이지도 못하다」며 『박시장 

이 아닌 깨끗하고 개혁적인 후보를 

선출해야 본선에서 민주당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훈 의원은 『이번에 출따를 

하는 것은 2년후 국회의원선거나 4 

년후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 

한 포석이 아니냐』는 기자탈의 질 

문에 대해 『이번에 최선을 다하겠 

다』며 f그 이후는 생각해 보지 않 

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r여러사 

람뜰로부터 그런 얘기틀 뜰였다J며 

『이번 선거에만 최선을 다할 



라고말했다 승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자신보다 박시장의 지 김의원은 이어 「박시장이 당선된 

지도와 인지도가 높은 것과 관련해 후 오는 12월 선거에서 이회칭씨가 

r박사장의 인지도가 높S 것은 당 대통령이 되변 박시장이 한나라당 

연하다」며 r하지만 조카를 시장님! 으로 옮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 

서로 앉히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 고 있다』며 『박시장은 사업상 필요 

기 위해 시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에 의해 한나라당에 충성해 재정위 

의심을 받고 있뇨 박시장으로서는 원을 지냈고 한나라딩쩌1 서 정치입 

안 건 번 호 : 2002자심41 

언 론 사 : 주석외사 강원리뷰사 

강뭔도 삼척시 남앙동 17 -11 
대표이사 석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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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위해 95년 시장선거를 비롯해 

여러차례 단체장과 총선후보가 되 

고자 공천을 신청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자신이 출마해야만 상 

승작용을 일。켜 민주당이 본선에 

서 승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 

다. 

주 문 : (주)강원리뷰사가 발행한 강원리뷰 2002년 5월 20일 -26일자 ↑4-15면 『김지사 재선 ’영 

동권 단결 한 목소리’』 저|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할. 

이 유 : 강원리뷰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지빙자치단체장(강원도지사) 선거가 특정 

후보여|정자들의 앙자대결로 압축되었다며 그들 중 특정 지역 출신인의 당선을 위해 

그 지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역여론을 O~과없이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 

예정자에께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 

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l↑조(공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자13함， 선거기시심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커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김지사 재선 ‘영톨권 단결 한 
목소리’ 

이랜 민선 2기 도지사선거는 지 

난 도교륙감 선거와 같은 영동지역 

인사와 영 서지역인사의 양자대결이 

이어쳐 영풍지역 주민들의 김 지사 

4년동안 별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 

어왔으며 2010년 동계올림픽대회유 

치를 가시화시키는 등 모든 분야에 

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에 대한 지지율이 떨마나 높아치고 딸려지고 있다. 

오는 6 . 13 도지사선거는 김진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원주권 유 김지사는 소선과 원칙주의로 도 

現 지시와 남동우 前 부지사의 잉: 권자틀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여질 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지역뿐 

자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김지사의 지에 따리 신거전의 향배가 가혀질 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정치적 

재선 여부에 영동지역 주민들의 관 것으로 보인다.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일려 

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션에 도전하는 집지 지난 있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 149 



김지사 재선 ‘영동권 단결 한목소리’ 
김진션 행도지사와님동우때부지사의 양자대결로양축 

영동권 단결 여론，원주권 표심 당션 향배 

영동지역띤응집력 보여 영동지역의 힘을보여줘야할때 
얼마만큼검지λ}를폴ot주느냐와원주권의 표섬항배 관건 

<14~ 15면〉 기사 

특히 김지사는 ‘강원도 세상’ 을 

구호로 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새로 

운 비전을 제시했으며 추진 중인 

대부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큰 이변이 없는 한 

재선은 무난하리라는 예상이 지배 

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지 사는 지난 98년 6.4 지선 직 

전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후부터 

이회창총재 특별보좌역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지사 재임기간 

동안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개최와 

도내 2사간대 생활권구축‘ 폐광지 

역 개발. 춘천. 원주. 강릉을 잇는 

심각테크로벨리 .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등 많은 업 

적을 남기고 있다. 

김 치사는 급변하는 주위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강원드중 

심론올 제시했으벼. 강원도중심론 

은 강원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로 거듭나기위해 강 

원도의 천혜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국제적 위상과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도지사선거에 발 

을 딛은 1남동우 전북지사는 춘천출 

신으로 김 지사와 비숫한 공직경힘 

을 가진 행정동으로 펑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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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후보는 지역적 특색에 맞게 차 

별화된 문호탠을 형성해야 한다는 소 

선을 피력하고 원주는 경제의 중심지 

로. 춘천은 교육의 중심지! 강릉은 문 

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 

역별 개발방안을 밝힌바 있다. 

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추진위원 

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남 

후보는 종전의 관광정책은 한계점 

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여건이 변한 

만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홈스테 

이나 팝스테이 등을 법도민운동으 

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후보는 강원도를 인류문명의 

진원지로 보고 21세기 문명의 발원 

지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통일시대를 맞아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믿고 문명사적 

위치에서 강원도를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했다. 

남 후보의 이 같은 의지를 도정 

을 국정의 차원으로 올려 강원도의 

문제가 국가적， 국제적 시각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기기 도래됐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민선 4대 도지사선거는 동 

해출신의 김진선 도지사와 춘천출 

신의 남동우 후보와의 결전으로 영 

동과 영서의 자존심 싸움의 한 판 

승부로 예상되고 있어 강원도 지선 

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있다. 

영동지역민 응집력 보여 

영동지역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 

얼마만큼 김지사를 몰아주느냐 
와 원주권의 표심향배 관검 

동해시 천곡동에 거주하는 정화 

순(37 여)씨는 “영동지역민은 지난 

도교육감선거의 결과가 보여준 지 

역민의 응집택에 관해 갚이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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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야 할 것 이라며 ‘.김지사의 재선 발전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36.2(10 등 영동지역에서도 30%안팎 

은 동해시뿐 아니라 영동지역 발전 에향심을 키워 불모지라는 오멍을 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 특히 한교 

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씻을 수 있。며 중앙정부로부터 소 육감은 장총장의 출신지역인 동해 

또 ’‘영동지역민이 응집력을 보여 외된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 에서 27.95%‘ 삼척 20 .47%를 획득 

영동지역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 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영동지역 유권자들마저 장층장에게 

라고말했다. 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어 이번 도 표를 돌아주지 않은 것으로 획인됐 

최의진 (44 남)씨는 “영동지역민 지사선거에 단결된 표심을 보여야 다. 또 영동 영서 대결이 될 경우 

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은 지역의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영동쪽。로 표심이 기울어 

발전은 물론 지부심과 애향심을 키 지난 도교육감선거는 장태연 삼척 지는 원주지역에서도 53.34%의 득 

위 불모지라는 오명블 씻을 수 있 대총장과 한장수 前 양구교육장의 표율을 기록. 원주권의 정서가 옛 

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된 핀 양지대결로. 영동과 영서의 선거전 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심 사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을 확인 이 됐으나 영동지역 투표인단의 응 따라서 이번 지사선거도 영동과 

할 수 있는 길이 틸 것”이라며 영 집력 부족으로 김병두 교육E벼1 이 영서의 인사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 

동지역민의 단결을 요구했다. 어 영서지역인사에게 또다시 교육 는만큼 영동권 유권자들이 얼마만 

삼척시 정라동에 거주하고 있는 감 자리가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큼 김 지사를 몰아주느냐와 원주권 

박희숙(26 여)씨는 ‘·지난 도교육감 지난 도교육감선거에서의 득표현 의 표심향배가 관건 。로 작용할 전 

선거에서 장총장의 아쉬운 패배는 훌니을 보면 한 도교육쟁1 춘천에서 망이다. 

영동지역민의 단결이 부족해 생긴 85.13%. 풍천 78.l3%, 횡성 60.080/rJ, 지난 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였듯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지역민이 합 철원 80.33%. 화천 84.46%. 양구 이 영동지역민의 결집력 부족은 영동 

심할 때 교육뿐만 아니라 시의 빌 96.03%, 인제 77.35% 등 영서지역에 지역의 소외론이 대두될 수 밖에 없 

전‘ 문화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서는 단연 우세를 보였으며 여기에 는 것으로 지역민의 결속을 새롭게 

것 이라고말했다. 춘천교대출신들의 조직력이 가세하 다지는 계기로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동해 · 삼척주민뜰은 영동지역민 면서 강릉에서 28.75%. 속초 38.92%. 영동지역민의 결집력을 보여줘야 할 

익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은 지역의 태백 32.74%, 고성 36.75%. 양양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5 

언 론 사 : 주식회사 통영시민신문사 

경남 통영시 문확동 104-1 
대표이사 김 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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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그 

긴: (주〕통염시민신문사가 발헝한 통영시민신문 2002년 4월 26일자 ↑ 2면 『통염 도의원 

출마자에게 듣는다 (1) 21 저하의 기사에 다{해 「경고」조치힘. 

01 
( 
]

뉴
 

통영시민신문이 우| 심의대상기 통해 제3회 굉역의원(경남도의원) 출마여1 징자 

인 특정인의 정치철학， 포부 등을 인터뷰 형석으로 전면을 할O~해 부각 보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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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통영시민신문이 도의원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의 인터 시리즈 형식으로 게재하겠다고 밝히 

면서 첫 번째로 특정 후보를 소개하고 있으나 이 보도 후 발행된 연속 3회분을 확인해 본 결과， 관련 

후속 인터뷰기사가 없었음)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출마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다 힐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 

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키사심의 

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통영 도의원 출마자에게 틀는다@ 

통영시민신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주자로 거론되고 있 

는 후보들의 인터뷰를 싣는다(무순 

위). 

이 란에서 도의원 후보로 거론되 

고 있는 주자들의 정치철학， 시의 

발전전략 등에 대한 견해를 들는다‘ 

도의원 출마동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지난 90년 10월 정당에 

을 들여놓은 후 민주산악회 충무시 

지부 산행부장과 신한국당 통영고 

성지구당 정년부장과 당중앙위원 

등 지구당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동영수산전문대학을 졸업하 

고 곧바로 수산업에 뛰어든 후 경 

남어업인 후계자 협의회 사무처장 

과 전국어업인 후계자 연합회 중앙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십 수년간 우 

리 어틴]고↓ 함께 생사고락블 같이 

하기도 했습L~l다. 0]와 더불어 야 

구힘폐 부회장. 국민생헬처}윤 배구 

연함회 회장‘ 

국장 등 사회활동도 병행하띠 늪 

통영시민 속에서 부대끼며 함께 생 

활해 왔습니다. 

이처럼 저 김윤근은 당직자핀서 

어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평소 통 

앙의 현실파 O}Î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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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 

을 우리 통영시민과 통영수산진흥 

을 위해 유용하게 슬 띠}가 되었다 

는 판단 하에 도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 뒤 선거전략은 어 

떻게 세웠나요 

현재 1선거구는 산양읍과 용납면 

을 비롯하여 11개 읍면동에 섬지역 

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 

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김윤근은 우리 시민들에게 지킬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만을 공약으로 

내세우j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최 

대한 노력을 기옳일 것입니다， 또 

한 정치현장에서 하나하나 쌓은 경 

험과 어민후계지로서 체험한 수산 

지식과 다잉힌 경험을 최대한 부각 

시킬 계획입니다 

선거기간 중 상대후보의 약접을 

노출시켜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고 

존중하며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웃 

으면서 따뜻한 인사가 오갈 수 있 

도록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 

십시오 

재는 정』써) 첫 발을 들여놓은 

후 한나리당 등영고성지구당 부위 

원장에 이르기까지 역경과 고난도 

많았으나 당직자로서 십 수년간 



은 바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어민으로서 수산관련 단체에서 활 

돔하며 통영수산 진흥을 위해 떨정 

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각종 경기단 

체에도 가입하여 동영체육발전을 위 

해 숭추적인 역할도 해왔으며 사회 

봉사활동도 게블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십 수년간 사회 여러 분 

야에서 쌓은 경힘을 바탕으로 도의 

회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 어민의 

어려울음을 경남도정에 반영하고 예 

산을 배정시키며 각종 역점시책을 

개빌하여 진정한 통영의 대변자， 

일문， 머슴마려는 평뜰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저는 시장과 시의원과도 수사로 

접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통영시 

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에드 ;귀를 

71울여 발로 뛰는 도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생걱 입니다. 

정당생활은 오래했으나 행정경힘 

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 

직은 어떻게 원만하게 할 것인가 

제 견해로는 도의원은 접치인이 

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빙위는 군인 

단지 도의원은 쟁치인으로서 경 

남도의회에서 동영시를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등영지역에 투자 

되도록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된 

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을 펼치는 시장과 시의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통영 

시민 등 각계각층의 탑답한 곳을 

수렴하여 경남도침과 관계부처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몫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오랜 정치경험과 

수산업을 해 본 전문가로서 그리고 

풍부한 사칩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립이 도의원으로 가장 적합하다 

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 ’ 

는가요 

한마디로 추젠력이하고 생각합니 

저는 오랫동안의 정딩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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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거점도시인 통영에는 기선권 

현망수협을 비롯하여 굴수협‘ 근해 

통발수협. 우렁셈이수힘， 해수어류 

양식수협 등 전국 수산업의 중심도 

시로서 통영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효평， 한일 어 

업협정과 11\1F 이후 소비위축 등 외부 

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여 수년 전 

부터 통영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 

지 못히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침체된 통영경제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과제보다 

는 복합적인 과제에 두루 

려야할것입니다. 

난깨발식으로 추진되는 딘편적인 

개발계획보다는 큰 틀에서 짜〔껴진 

대로 추진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 

진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선 수산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콜 구축하여 바다환경을 

되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우여곤절을 겪었습니 생각합니다. 

다. 지난번 대선 때에는 정권도 내 배년 되풀이되고 있는 적조나. 

주어야하는 엄청난 수모도 겪었습 정수대‘ 독수대에 대해서는 대학교 

니다. 하지만 저 김윤근은 콘 서련 및 민간연구소와 연계히여 장기적 

이‘ 치안은 경찰이 책임지듯이 행 이 있을 때에도 아무런 흔늘림 없 인 대책마련 뜸 해결책 마련에 나 

정업무는 공무원이 처리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기 자신의 

능력이 띠치지 못하는 업무를 밭았 

을 때에는 말썽이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통영시청에는 800여 병띄 공 

무원이 불철주야 저희 동영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침에는 곰무원둡고} 

함께 통영시민의 삶의 질 

위하여 늘 고민하는 시장과 시의원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 

견으로는 팽정은 이들 공무원과 서 

장， 시의원헤게 맡겨 두어야 힌다 

고 생직하고 있습니다， 

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습니다. 

일개 당원으로 출발한지 12년여 만 

에 지구당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당직자로서댁 능랙을 인정받았고 

수-t없에 종사한지 5년여 묘때 경 

남아민후계자 사무처장과 중앙대의 

원으로 선출되는 등 많은 곳에 이 

업무추진택을 인점받았습니다. 

이처탬 발1기딘 곳에서는 허 

떠한 고난과 난관01 부딪혀와도 좌 

절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는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 

시의 최우선 선결 과제는 무엇이 

라고 보는가요 

서야 할 것이며 여장정화사업도 확 

대시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서지역을 비롯하여 어민 

들외 생산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똑 

어항개발과 도서지역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인 투자 

가 이어치야 할 것입니다. 

디음으로 천혜의 자연환점과 도서 

기반시설. 차빌화된 관광싱품 

등을 통영시 전역에 두루 연계시키 

는 관광벨트화 사업도 체계적으로 

기획，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의 비전에 대해 한 말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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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끔의 통영경제는 한마디로 개 

구리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 한번 

움츠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교하 

고싶숨니다. 

지긍까지 우리 어민들은 자연으 

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누려왔 

습니다. 그러나 한종. 한일 어업협 

정으로 많은 조업지를 상실하여 통 

발업계의 연쇄도산 등 어민들의 소 

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까지 산양읍 일대에 총 

안 건 번 호 : 2002자심46 

24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뜰 

여 연차적으로 조성 중인 바다목장 

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징시 

설이 완료 되는대로 바다목장의 관 

광지화 등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2006년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과는 l 

일 생활권에 둡어가 수도권의 엄청 

난 관광객이 사시사칠 한려수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평인산업도로， 미록도관 

광특구 개발계획 등 많은 대형사업 

언 론 사 : 주식외사 울산종압신문사 

울산팝역시 남구 삼산동 1508-18 
대표이사 흉 성 조 

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 미래 

통영발전의 콘 밑거름이 될 수 있 

다고 볼니다. 

지금부터는 통영바다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사진을 마련하고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통영경제는 전국의 수산거 

점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전국을 향 

해 활기차게 뻗어나갈 것이라고 믿 

어 의심치 않숨니다， 

이 김윤근이가 앞장서겠습니다. 

문 : (주)울산종합신문사가 발행한 울산종합신문 2002년 5월 ↑일자 4면 T잦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울주로』와 2002년 5월 17일자 3면 「엄징섭후보 지지도 꾸준히 상승 각 당 

골고루 출마， 접전』 저{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주요 기사내용)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울주로” 

이제 행정에도 경영개념이 도입 

되고 있다i 말 그대로 성숙된 i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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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 는 경영자(자치단체장)가 

자치단체를 얼마나 잘 ‘경영’ 해 나 

카느냐가 관건. 올 6.13 지방선거때| 

01 
g” 울산종합신문01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I단체장(울주군수) 출마여j징 

자인 특정인의 이력과 정치포부 등을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출마 

예정자들어|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 

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끼샤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으13 저13항， 선커 JI시심의위원회 규칙 제↑ 2조 저12항에 으|커 주문과 같이 길정힘. 

주
 

선 입장섭 전 울산광역시 정무부시 

장(62) ‘ 업 전 부시장은 “주식회사 

울주군의 영업부장 겸 시장이 되어 

서도 자치단체장의 적임자로 경영 실천‘ 실적 경영위주의 행정을 펄 

마인드를 갖춘 인물이 요구되고 있 쳐나가겠다”고 밝혀 주목을 밭고 

다‘ 울주군수 한나라당 후보로 나 있다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 



4 만남·시각 

J'" 

1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울주로 .. 

울산시 상우부시장 역임한 통상전운7t 

외국가업 유셔‘ 울산 특싼품 판ia 개척 

i ‘ 
기온 긍잉수행은 올론 앞 

으링 융주끈 주식회사의 

상풍 7~지흥 높이기 위해 

서는 흉상 행정전운가의 

억황이 필수적입니다 경영 

m인E는 기영잉니다y 

“’‘-" 

입한 통상전문가로서 고향인 울주 

군을 위한 경영행정을 표밤하고 나 

섰기에 그의 각오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있다. 

i올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땀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선거에 출미한다는 것은 몬인이 

희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무 

엇띤다 한나라딩에 서 저룹 

의 적임자라고 핀딘한 것 같읍니다. 

21세기에 펄쳐질 행정수요는 ‘새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는 샘 

각에서 울주의 새 일꾼을 

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울주군수는 서와 풍앙정부와의 

핀계를 매므텀게 유지하면서 율을주 

울수군 주식핵사 영업부장 역할 다점 

rì 풍어 한얘 하는 살기좋은 울수 건설 

군정을 보다 효월적으로 이끌어 울 

주문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 

야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는 그렇지 못힌 점이 있었던 것 

습니다 

‘‘새 

행정과는 

도 있습나마? 

을 자처했는데 기존 

차별화된 전투t이랴 

“과거의 구태의연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제 과김히 탈피해야 합니 

다. 그래서 경영행정을 

합니다’ 

다튼 

식회사의 영업부징 겸 사장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다 

셔1 

배당이 

행정을 

제4부 심의의결사려| 

통상젠문가르서의 지절을 십분 

휘해 외국과의 통상 외교에도 앞장 

서 든든한 행정을 필쳐 살기좋고. 

찾아오고 갚고‘ 머물고 싶은 울주군 

을 만들어 월주군민들로부터 .역시 

행정전문가는 다르다 는 소리틀 

을 수 았도확 실천. 실적 경영 위주 

의 행정을 펄쳐나가겠습니다. 

행쟁을 수행하면서 .우선 먹기는 

꽂깊L이 달다 는 석의 눈 앞에 보이 

는 작은 이익에 군민이 집착하도록 

군정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i최근까지 둘산광역시 접무부시 

장직을 맡으면서 주로 어떤 분야에 

종점을 두었습니까?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재 

임한 3여 년 동안 뚫산밸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외국기업의 울산유치 

를들 수 있습니다. 

외든국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고 

용안전과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다고 여겨 수 차떼 해외를 

오가며 외국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 

울였습니다. 

그 결과 띠 국의 트라이게트사와 

울산지역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 체 

곁을 비롯해 프랑스와 중국 등 세 

계 각국의 투자유치에 실칠전인 성 

과를 거두었습니다. 

월드컵 준비캠프 유치 또한 울산 

이 내세울 수 있는 성과입니다， 셰 

계 간국으] 본선진출팀의 준비캠프 

유치틀 두고 월드컵 개최도시간 치 

열한 유치경쟁이 있었습니다. 

울산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준비 

캠프 설치에 따른 친적의 조건을 

내세우1 울산을 적극 홍보한 결과 

인‘ 터키. 브라질 등 우승 후 

섣공적으문 유치해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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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특수를 2개월 이상 누릴 수 있 또 군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 

게 됐습니다‘ 4월 25일 첫 취항한 가틀 늘 생각하면서 진취적 사고빙「 

울산~일본여객선 울산돌핀호가 식을 가쳐야 합니다‘ 행정을 임기 

탄생하게 된 것도 제가 재임시 업 응변석으로 해서는 인됩니다， 

무협의가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한 번 잘못 결정한 정책은 영원 

i특히 외자유치 등 통상할동이 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 

초등4학년 교과서에 실려있기도 한 기 때문입니다" 

데 둡주군정과는 어떻게 접목시킬 ‘그렇다면 올주군수 후보로서 

계획입니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 

“접무부시징으로 재직하면서 울 까? 

산띄 산업， 문화， 관광 등을 국내외 ‘·울주균은 도농 복합혐 드시입니 

에 널리 알려 대외통상분야에서 비 다. 따라서 누가 어떤 방향으로 울주 

약적인 밥전을 가적왔습니다. 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하는 문제 

이러한 경력은 앞으로 울주군의 인데‘ 저는 지금까지 맡아온 어느 끔 

문화. 관광‘ 대외수출 등 울주 발전 수보다 세계화 시대에 걸빚는 국제 

방향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지난 통상 감각을 갖췄다고 생각함니띠. 

2001년 베를린 농업박람회에서 울 다년간 곡재1똥상분야에 서 실무 

산배를 출품해 유럽시장 판로를 최 경힘을 했고. 울산굉역시 점무부시 

초로 개척했습니다. 장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따만 당 경힘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울주군 

시 독일괴 폴란드 수출상담에서 10 수가 되면 눈 작은 이익에 얽 

만달테의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수출유망품똑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울산 호접난도 2001년 4월 대 

미수출 컨테이너에 첫 선적을 한 

것을 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판매 

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부 구젓수핵무 묵힐 안。 문 올 
,<_ c..-"'___' 1 '--' L..__ = 1.- ..JJ..--←~ = 

주군 주식회사의 상품가치뜰 높이 

기 위해서는 동상 행정전문가의 역 

필수전입니다’‘ 

i자치단체장의 역할은 곧 

론과 직결되는데 01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후보인 제가 군수자질 

론을 얘기한다는게 우습지만 자질 

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말한다면 무엇브다 경영띠 

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 

제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매이지 않으떤서 새로운 발전을 이 

끌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급까지 울주꾼을 이끌어 온 대 

부분의 사람틀은 조그마한 지역 내 

에서 안주하는 형태에 불과했습니 

디.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 

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야지요. 

저도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울주 

군민과 함께 풍승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뜰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i울주균의 새로운 발전을 위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 

까? 

“먼저 울주군의 농산물 수출고↓ 

국내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겠습 

니다. 이미 정무부시장 재직시 우 

리 고장익 배를 비롯해 호접난 등 

지역 특산품을 국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틀 보다 확대해 과수와 화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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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산물 등 울주의 각종 특산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농민들의 소 

득증대와 함께 울주 이미 지를 빌리 

앞려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바다와 산을 낀 천 

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적 

관광자원을 개발해 찾고 싶은 울주 

를 민들어갈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대학을 유치 

해 주민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눈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합께 깨끗하고 푸른 농촌지 

역을 최대한 활용한 주말농장을 개 

설해 도시민들이 흙으1 소좋함을 알 

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편 무궁무진한 발전 가 

능성을 갖추고 있는 울주군은 반드 

시 살기좋고， 짖k까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함니다’ 

A주요악력 

온산초등， 동래중， 서울사대부 

고， 서울법대， 미 텍사스주립대학 

원 졸업(국제경영학 석사) , 상공 

부장관 비서， 오슬로 무역관장， 런 

던 무역관장， 프랑크푸르트 무역 

관장， 통상정보본부장， 숭실대 국 

제통상대학원 교수， 울산광역시 

외자통상본부장， 울산광역시 정무 

부시장(역) 

엄창섭 후보 자저도 꾸준히 상승 

각 당 후보 골고루 출마， 접전 

울주균은 엄창섭 (62) 한나라당 

후보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 

로 출마하는 박진구 울주군수(68) 

에 비해 다소 인지도가 낮다는 어 

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인지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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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울주군지구당과의 마찰. 

한나라당 탈당. 무소속 출마 틀 독 

자 노선을 밟으면서 지지도가 급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것이다. 

이 외에 울주군수에 도전하는 인 

물로 한재화 민주당 울주군지구당 

위원장(57)， 김종길 민주노동당 전 

농협노조위원장(4 1) 등이 있다. 

을 다해 주주인 울주군민들에게 

많은 수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 

도록 하겠다 는 소신이 울주군민 

뜰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비해 현 자치단체장이라는 유러한 

강꺼달 카숭끼 디人소 축마르 경 
^，-，수 -r ..,...l....-=:.:, 보 「

심한 박진구 울주군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론 지지도와 당선가능성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입 

한 엄후보는 대외 통상전문가로서 

의 행정능력과 깨끗한 이미지가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엄후보는 특히 ‘울주군 주 

식회사의 사상 겸 영업부장 역할 

모두 

안 건 번 호 : 2002자심48 

At : 주식외사 조선일보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61 
대표이사 밤상훈 

로 
‘-

oi 
'--

: (주)조선일보샤가 발행한 조선일보 2002년 5월 29일자 5면 대 · ↑ 3지방선거/격전 

장-G) 울산』 자}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할. 

므
”
}
 

즈
 

l 

유 : 조선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상 저1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 

거기간이 시작되는 5월 28일 이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일처l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도에 대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인 

용 · 보도한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η8조(O~론조샤의 결과공표금지등) 저11 항， 선거끼사심의키준 저18조(여론조사 보도) 저l↑항 각 위반】 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벌 저18조으13 저13항， 선거키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 저12항어| 의거 주문과 같이 

01 

결정함. 

“두고 보소. 그래도 울산은 한 

나라당밖에 없습니다." (50대 식당 

주인) 

28일 막이 오른 울산시장 선거 

에선 민주노동당 출신 시장을 내 

려는 노동계와 영남지역 패배를 

용납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힘켜 

루기가 치열하게 벌이지고 있었 

정당지저도 한나라당 40% 압 

도적 

여론조사선 

앞서 

(주요 기사내용) 

5~ 10%P 보
 

宋곳곳 노조집회 ... 민노당 宋哲
鎬 지지 

‘·딴 데는 몰라도 울산만큼은 노 

동자 후보가 시장올 해야지여Iì. 

(40대 민노총 관계자) 

한나라당 朴꿇雨 “결국은 역 
전될 것” 

저1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 157 



곳풋 노쪼접회 ... 민노당 宋첼鎬 Äl처 

한나라당 朴짧雨 “결국유 역전됨 것”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40% 
5~10%p 앞서 

”아틀 민노당、， 부모는; 한나라” 지지 엇갈리기드 

사상초1εf 212명 출전 

다. 이곳믹 한나라당 정당지지도 

가 40.9%(민주당 12.3%. 민주노통 

당 7.4(%)로 압도적인 데도‘ 선고 

운동 시작 전 여론조사에선 

당 송철호(未哲鎬 . 53) 후보가 한 

나라당 박멍우(朴굶雨 후보 

를 5~ 100Æ 포인튼 이 상 앞선 껏 

으로 나왔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샤회당 인승천(安承二f. 42) 후보 

도 좁마했으나 민주당은 후보틀 

내지 못했다， 

인구는 106만여 명(션거인 

수 72만며 멍 )으로 영남출신이 압 

오료 많치만 현대중공업 · 현 

대자동차 등 민노총 소속 

가 6딴5 ‘ 000여 명(한노총 1만5.000 

여 명)이 실고있다. 가족을 

하면 민노총 유권자가 20만렁에 

민노당은 주장한다， 

오전 울신시청 정 

‘투쟁 이타고 쓴 붉은 떠러띠 

한 울산 텍사노조원 200펴 멍이 

정부의 택시정책을 원색적으로 비 

짐회를 가진 뒤 송 

158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지지를 결의했다. 상당수는 오후 

3시 송 후봐의 거리유세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런 노조 집회가 시내 곳곳에 

서 벌어지고 있고‘ 출퇴근 때는 

노조의 오토바이 부대가 떼를 지 

어 경적올 울리며 선거운동을 벌 

이기도 한다 .. 합법적 선거운돔‘ 

이란 주장에 대해 .. 무법천지‘­

(37 . 안경접 직원)라는 반발도 만 

만치 않다.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송 후보는 

98년 울산시장 선거와 3번의 국회 

의원 선거에 출따， 낙선했지만 당 

선권에 육박하는 표를 얻었다. 지 

난 시장선거는 1만2.300여 표. 15 

대 총선은 2.800표 차였다. 여 기서 

얻은 인지도와 동정표에 노동계 

표가 합쳐지면서 초반 우세를 달 

리고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뱅우 후 

보측은 ‘’송 후보가 잦은 출마로 

인지도가 높아 초반 여론지지도 

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미 5%) 차 

로 흙혀졌고. 결국 한나라당 점당 

지지도만큼 표가 나올 것이기 때 

문에 역전은 문제없다 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의 주요 변수는 

지역정서와 선거 막판의 한나라당 

바힘 여부‘ 송 후보가 외지인 

신이한 접. 1'\1토론 등이 꼽힌다. 

이모(33 . 중소기업 정영)씨는f 특 

정 정당에 말표될 던지는 선거푼 

화는 고쳐껴야 한다”며 “외지인이 

지만 지역을 위해 오래 일해온 송 

시장이 돼야 한다 고 말했 

다. 그리나 박모(35 . 병원직원)씨 

.. 민주노돔당이 울선시룰 좌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띠 

“대통령 선거를 봐서라도 한나마 

서장이 돼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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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번 호 : 2002자심51 

사 : 주삭외사 경인매일사 

경기도 와성시 남앙동 1037 -7 
대표이사 신 영 모 

로 oi 
‘-

격전지 : (주)경인매일사가 발행한 경인매일 2002년 5월 3↑일자 5면 대 · ↑ 3지방선거 

가다』 저|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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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l 

유 : 경인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경끼지역 저3회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소개하면 

서 성남지역의 경우， 특징 후보자만을 다룬 것은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무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진선거및선거부정받A!법 저!8조(언론끼관의 공정변도의무)， 선거끼사심의 

기준 저1 ↑조(공정싱)， 동 끼준 제2조(형핑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밤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 

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01 

(주요 기사내용) 

성남 

" 17 지 I:If션꺼 적천:I({훗 ..， ~t~ 

경거 기초단체장 “나요 나” 

71벼라 등 며 켜저처 주êJ ')마등 
-y--L- ζ그 ~E프 1 -， υ'-' 二r._

커己l 드 콕이t 
~t:::::l C그 ι-' ~←1 

김병량 새천년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29일과 30일 모란민속시장 

과 고틀동， 태평 3동을 순방 개인 

유세를 갖고 순환경전철. 주택 5만 

호 건설 등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유세에 서 김 후보는 "민선 

2기 시 장에 당선된 후 2 ， 500여 억 

원에 달하던 시 부채 가운데 

1 ， 722억원을 갚고 이제 770억원 

남았으며 이것도 백현유원지 부지 

를 필떤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면 

서 “이제 성남은 전국에서 제일가 

는 부자도시가 됐다’고 강쪼했다. 

김 후보는 이어 “고도제한 환화 

와 구 시가지 재개발 판교개발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문제와 교통문 

제틀 완전 해결하겠다’면서 "그 

시의원선거 평균 2.7:1 친고 지역도 한곳 김영랑 후보 강전젊 추택 5싼호 건링 등 공익 

'lt ... 1ì: 

딩소손 쏠보자 없이 벚환 격돌 후끈1 

공딛경XII 앓성회 등 자역현인 신전‘ 후보자간 ):1일 

씩정i휴 

모드으l 공잊‘ 의정부시민들의 숙원 ‘교홍문제’ oH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 159 



일환으로 18.7km에 달하는 내부순 

환 경전철을 만들고 풍생고 앞뜰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건설， 수진 

동 성남소방서 앞과 신흥동 성남 

二그지} 0} 
〈그 i고 확장해 교통체증 

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휴보는 “집 없는 시민을 우lüH 

임대아파트 6.000세대와 근로자아 

파트 등 5만세대의 주택을 건립하 

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과 장애인 

듬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도 지 

속적으로 정책을 개발 추진하겠 

다’고 다짐했다. 

화 운동과 시민 사회운동을 거쳐 

닦아온 재물에 대한 도덕성과 청 

렴성을 앞세워 시민과 함께 행복 

한 안산시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후보는 지난 97년 시장재 

임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으 

나 3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 

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다시 한번 

시민에게 평가받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박성규 후보(65)는 민선 

2기 현 시장으로 4년간 재임하면 

서 경제성장과 실효성있는 실업대 

책으로 시민경제를 안정시켰다며 

된 가운데 용인지역 정가가 술럼 

이고 있는 가문데 시장 후보자에 

관심이 집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시장 및 도의 

원 묘두 무소속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여야 후보자들의 격돌 

이 어느 때보다 더묵 치열할 것으 

로보인다. 

한나라당은 2대와 4대 용인시의 

회 의장을 지낸 이정문 후보(55) 

를 내세웠고 민주당은 현 시장인 

예강환 후보(6 1)를 내세운 가운 

데 여야 모두는 각 당 후보자의 

젊고 개혁적으로 안산의 미돼는 당션을 위해 모든 당력을 결집하 

고 양 검증된 경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고 있다. 

다. 박후보는 최근 민주당 안산시 한나라당 이 후보는 그간 왕성 

고양시장 후보군은 현임 시장인 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금품제공 한 사회활동을 통해 지지기반을 

황교선 후보(64 . 한국미래연합)틀 의혹이 터지면서 곤욕을 치렀으나 착실히 다져 오는 등 탄탄한 조직 

포함 4명이 출마해 한나라당 강현 마무리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력을 앞세우고 있다. 

석 (50) 후보와 민주당 김성수 자민련 이병호 후보( 47)는 낡고 민주당 예 후보는 현 시장이라 

(57) , 무소속 이치범 후보(47)가 부패한 전 ’ 현직 시장뜰이 무능무 는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있다는 

출사표를 던쳐 정당별 1명의 후보 지로 인한 비효율적인 사정을 펄 이점과 그간 공직생활을 토대로 

를 배출했다. (후략) 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더디 행정전문가를 내세우고 있다， 

안산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떠오르는 

인구 63만명의 공단배후도시인 안 

산시장 선거는 벌써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르면서 공단경제의 활성회. 

시화담수호 오염， 고잔2단계 신도 

시개발‘ 종합운동장건설 등 커다란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어 후보자간 

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정지역 출신주민이 50%에 육 

박하고 전. 현직 민션시장의 한판 

싸움에 젊은도시란 잇점을 내세워 

40대의 젊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쳐 섣불리 선거 결과를 예측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송진업 후브(52)는 초 

대 민선시장으로 과거 재야 민주 

게 하고 있다며 해박한 법논리 및 (후략) 

문화마인드와 미래의 변화에 대한 

통칠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젊고 의정부 

깨끗한 시정을 펼쳐 보이겠다고 

한다. 

무소속 박병훈 후보(40)는 안산 

시의회 3선의원 5으로 민선 1. 2기 

시장에 대한 무능이 시 점을 비효 

율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사민의 

자존심을 위해 젊고 깨끗한 시 만 

들기에 자신이 적임자라며 이번 

선거에 시민의 깨끗한 선택을 기 

다리겠다고 한다. 박후보는 한나 

라당 얀산시장 공천과정에 붉만을 

품고 단식투쟁을 해 왔다. 

용인 

6.13 동시지방선거전이 본격화 

의정부 사장에 출마한 5명의 후 

보 모뚜가 교통문제 해결을 공약 

으로 뜰고나와 의정부 시민들의 

숙원이 교통체증해소에 있음을 반 

염했다. 

민주당 박창규 후보와 미래연합 

김기형 후보， 무소속 흥남용 후보 

가 첫 번째 공약으로 교통문제 해 

결을 제시했고 한나라당 김문원 

후보가 5번째로 각각 해결을 약속 

했다. 

이어서 미균기지 이전을 박창 

규. 김기형. 목영대‘ 흥남용 등 4 

명의 후보가 각각 2번째 공약으로 

제사했고. 김문원， 박창규. 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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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심의의결시례 

대， 홍남용 후보가 대학 설립 등 해 악몽을 되살리며 재해없는 도 합， 의정부시를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각각 공약했 

다. 

교육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시 건설을 약속했고 김문원， 박 

이밖에 김기형 후보가 98년 수 창규 후보가 인근시 · 군을 통폐 

안 건 번 호 : 2002자심53 

언 론 사 : 주식외사 세계일보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실 용 수 

주 문 : (주)세계일보시가 발행한 세계일보 2002년 6월 3일자 9면 『서울， 이명박-김민석 접전 

01 o . 
TT . 

6 . 13 선거 중간판세 점김』 저|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힘. 

세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상 저1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 

식선거기간이 시작되는 5월 28일 이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일처|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불명의 여론조샤결과를 인용 • 보도한 것 

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108조(여론조사 

의 결과공표금지등) 저|↑항， 선거끼사심의기준 저18조(여론조사 보도) 저|↑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서울， 이명박-김민석 접전 
6 ， 13;、1거 쯤반판세 접검 

경기지사 손학규‘ 전념에 근소한 려드 

대전시장 한나라-자민련 오차내 경합 

울산호낭 무소속 단체장후보들 강세 

(주요 기사내용) 

서울， 이명박-김민석 접전 

6 . 13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 

대별로 선호하는 지지정당과 후보가 뚜렷한 편차 

를 드러내 각 정당이 취약세대공략 등을 위한 대 

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당의 자체 판세분석 

등에 따르면 20~30대 젊은층은 대체로 민주당， 

50'~60대 장-노년층은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등 세 

대간 지지성향이 갈리고 있다. 40대는 ‘흔들리는 

부동층’ 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대별 지지성향의 차별화는 서울시장 등 수도 

권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 

j 울시장 관세는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당 김민석 

•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다 지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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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20~30대(김민석)와 50대 이 

상(이 명 박)으로 갈려 있다. 40대 

표심과 부동층의 향밤， 젊은층의 

투표율제고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 

힐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 기초 

단체장에선 민주@이 열세를 보이 

고 있다， 최근 자체점검한 조사 결 

과 민주당 우세 지역이 3곳에 불 

과， 25개 구청장 중 19개털 휩술었 

던 1998년과는 판이한 상태다. 

경기도지사는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를 민주당 진념 후보가 뒤쫓고 

있다. 전 후보는 출마선언 전후해 

서는 손 후보를 앞섰으나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한풀 꺾였다. 향후 

추세에 대해서 “진 후보의 거품이 

빠지면서 승기를 잡았다 (손학규) 

“지지율이 바닥을 친 만큼 앞으론 

안 건 번 호 : 2002자심54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다，. (전념)로 

엇갈린다. 인천시장은 한나라당 안 

상수 후보가 민주당 박상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민주-자민련 연 

합군의 막판 대시여부가 관심사다. 

대전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와 자민련 홍선기 후보가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을 거듭하고있어 

예측불허 양상이다. 염 후보는 i이 

제는 바꿔보자 는 슬로건으로 유권 

자를 공략중이며. 흥 후보는 자민련 

조직표에다 5개 기초단체장의 측면 

지원을 받고 있다. 30~40%에 달하 

는 부동증의 향배. 민]추당과 자민련 

의 공조에 대한 여론반응이 변수다. 

울산은 한나라당 텃볕三빔에도 불구. 

한나라당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지역이다. 광역단체장은 한나라당 

언 론 Át : 주식외사 울산매일사 
울산팡역시 중구 성남동 311-3 
대표이사 정 릴 남 

박맹우， 민노당 송철호 후보의 양강 

구도이지만 송 후보가 각종 여론조 

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5개 기 

초단체장도 민노당-무소속 후보가 

선전하며 한나라당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는 노동계 세력 

이 강한 이 지역 특성상 송 후보가 

고정지지기반떨 확브하고 강세를 보 

이는 가운데 결국 한나라당익 바람 

몰이와 노몽계의 결집도에 따라 승 

패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텃볕三엔 호늠배는 ‘무소속 

주의보’ 가 내려진 상태다. 현직 기초 

단체장 중 상당수가 민주당을 탈답. 

‘민주당 후보 대 무소속 현역 단체 

장’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전북지역 

은 민주당 소속의 현역 기초단체장 

8명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섰다. 

주
 

문 : (주)울산매일사카 발행한 울산매일 2002년 6월 6일자 •, 2면 『울산서 정권교체 시작 

하자』 등 제하의 끼사에 대해 「경고」조치힘. 

01 유 : 울산매일이 위 심의대상끼사를 통해 저13회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선거와 관 

련， 특정 당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당 대표가 그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연설회를 2개 

면애 걸쳐 사진과 함께 집중 보도한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에 대해서는 그의 지지세력이 분열 

앙상을 보이고 있다고 부각 보도하면서 지지세력 중 반대세력의 인터뷰만을 다룬 것은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동 기준 저12조(형펑성)， 동 기준 저|↑ 0조(인터뷰 끼사) 

저11 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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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는 이날 뚫산 울주군과 

남구， 중구를 순회하며 거리유세를 

펄치고 박맹우 시장 후보를 비롯한 

소속 기초단체장. 시의원 후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참석자들 

의 지지를 호소했다. 

서 대표는 이날 거리연설을 통해 

“서민에게 고통과 근심만을 끼친 

도둑들의 정탕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하자”며 “도둑질 

한 정치인뜰은 물리적인 저1재를 할 

수 없는 만큼 표로 흔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권을 끌장내 

기 위한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위치 

가 대딴히 중요하다.‘며 ·‘반드시 박 

멍우 시장후보을 당선시켜 정권교 

체와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건 

설의 초섹을 만들자 고 호소했다. 

박멍우 울산시장 후보는 ‘·돌과 화 

염병 던지는 세력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다같이 

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저 

와 같이 만틀어 가자”고 주장했다. 

자리어1 배석한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울산울주군)과 최병국 의원 

(울산남구)도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이의 초석이 될 지방선꺼 소속후보 

자뜰의 선전을 자선했다， 

권 의원은 ·‘올산의 힘으로 썩어빠 

진 정권 무너뜨리고 깨끗한 새나라 

<2002. 6. 6. 1, 2면) 71사 를 만들자’고 주장했고 최 

“울산서 정권]체 시작하자” 
시장·시의원 후보 

한나라 서청원 대표 정당연설회 

χl원 냐셔 

“울산 반드시 사수 교두보 삼겠다” 
웰나파 -"i청원 앙해표 ]\1원용셰 

박맹우·염창섭후보 최적임자 강조 

붉은악마 티셔츠 차림 분위기 띄워 

지지후보 
-* 
• 
。

L 
l * 한

 

저14부 심의의결사례 

(주요 기사내용) 

“울산서 정권교체 시작하자” 

지난 1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 

령 후보의 방문에 이어 서청원 대 

표가 5일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지 

역내 한나라당 바람을 일으키는 등 

종반세몰이에 주력했다. 

’관련기사 2.3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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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때1 뿌리를 둔 자묘}O]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 반드시 사수 교두보 삼 
겠다’ 

5일 울산을 gl문한 한나라당 서 

청원 대표는 소속 후보뜰에 대한 

지원연설을 통해 영남권 석권의 요 

충지인 울산을 반드시 사수하고 정 

권교체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최근 한 

나라당 지도부들의 울산방문에 한 

껏 고무된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이 

날 서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연설이 있을 때마다 환호와 박수갈 

채를 보내며 지지후보들에 대한 승 

리를 확신했다. 

서 대표는 이날 중구 태화시장을 

방문하고 “도둑질만 해온 현 정권 

에서 우리 국민들은 4년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신읍했다.며 “이런 고 

통의 해소는 분명한 대안인 한나라 

묘에 있다 ..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항제철의 전선이 포 

스코 회장이 겹칠벼1 소환되는 등 대 

통령 아들들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 

고 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인 민주당을 근본색출하는 길 

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 

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세가 끝난 뒤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어떻케 전망하느냐 

질문엔 “울산지역이 최고 난항지역 

입은 알고 있지만 최근 내 ·외부적 

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며 “이 같은 상승씨가 이어진다 

면 선거기간 전에 반드시 뒤집어 

진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기술 의원(울산시지부장)도 시 

장선거와 관련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에 뼈를 묻을 신토불이 박맹우 

후보는 햄정전문의 시장 최적임자’ 

라며 “내무행정에 대표급 선수가 

있어야 중앙정치권과의 연계로 울 

산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후략) 

지지후보 갈라진 한노총 

〈속보> 5일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송철호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조직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유보되면 

서 일부 연맹이 박멍우 울산시장 후 

보지지로 선회하는 등 산별노조간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한곽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연맹 

안 건 번 호 : 2002자심56 

언 론 At : 주식회사 월요산문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20 
대표이사 박종 선 

울~.지역본부는 5일 한국노총 울산 

본부가 민노당 송철호 후보를 지지 

하겠다는 입장은 한국노총의 정치적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처사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울산본부 

3층 강맴써 렉맹우 울산시장 후 

보 지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옳산노총 택시본부 정책국은 

‘6 . 13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시장 

후보들이 택시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ιt이 전무한데 분개 

한다’ 고 전제하고 지역본부 조합원 

과 가족 등 5.000여 명은 그 돋안 

울산 택시행정을 함께 고민해온 한 

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를 적 

극 지지하겠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지지후보로 나선 일부 후보도 한국 

노총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를 강 

력히 밝히는 등 한국노총의 정치세 

력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구 제2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한 

차용업 후보(조비 노조위원장)는 

“한국노총 지지후보라는 점이 선거 

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 

하고 한국노총과 관계없이 진정한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 

지뜰 피럭했다. 

주 문 : (주)월요신문사가 발행한 월요신분 2002년 6월 ↑ 8일자 54. 55면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경제 활성화 이루겠다”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 안상수』 저!하의 기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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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부 심의의결사례 

「경고」 조치힘. 

이 유 :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재3회 지방자치단체장(인천시장) 선거가 특정 당 

후보자들 2인의 앙강구도로 형성되고 있고， 그 중 특징 후보가 경쟁후보를 앞서가고 

있다면서 그만의 인터뷰(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라 하지만 인전시장 후보자의 경우 특정 후보자 외 

에는 인터뷰기사가 거1재된 바 없음)， 프로필， 사진 등을 2개먼에 걸쳐 부각 보도한 깃은 특정 후보 

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조(공정성)， 동 기준 제 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 2조 저1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E깅 g녕 6용 1않짧1 월요신흘 인물 세;'.1호 

“젊의 철 향상을 위한 껄찌l 휠l형확 

• ‘ 
- • tι ι ‘ 

; •• 「← ‘ j • ? 、ι ‘ ( • 7 

(주요 기사내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활 

성화” 

6 . 13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 

다. 이에 각 후보들은 30%가 넘는 

부동층 표심얻기에 심혈을 기울이 

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대선 

과 연관되어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 

당 노무현의 대리전 양S멸 보이고 

있어 그 현장의 열기가 뜨겁게 달 

아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 · 경기 · 

인천의 경우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 당력을 집중하며 총공세를 쏟아 

붓고있다. 

인천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안상 

수(56) 후보와 민주당 박상은(53) 

후보 모두 경제계에서 성공을 거둔 

전문 경영인 출신간 대결이라는 점 

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평화당 신맹순 

(60). 민주노동당 김창한(41 ). 사회 

당 김영규(56) 후보 등 군소정당 

후보들이 선거전에 뛰어들어 다른 

지역과는 달러 다자간 경합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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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 도미. 당시만 해도 생소한 

션탈物)분야 국제거래사 다격증 

획득한 뒤 동양선물(주) 대표이 

사가 됐다. 또 당시 매출 규모 5조 

원으로 재계 서열 16위이던 풍잉:그 

룹 종힘 조정실 사장， 동양그룹 이 

동똥신사업본부장 뜸을 역입하는 

등 제조분야에서 증권과 선물. 정 

보기술(IT) 등 21세기형 선전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합한 

제똘‘이린 평가룹 받고 있다. 

96년 총서 때 신한국땀의 전 

문경영인 렁입 케이스로 인천 겨} 

앙 강회갑 지역구의} 출마하면서 

정치때 입문했다. 안 후보는 당시 

당내 경선에서 재선의 인천 

며 빙승 앵커 출신인 이윤성 의원 

을 여유있게 똘러 지역 정가를 볼 

라게 하는 저력블 j봐여주기도 했 

다. 기독교신자인 그는 현재 

생활체육축구협회장과 한니라당 중 

위원. 한· 중 교류협의 

고문을 딸고 있다‘ 충남 태안에 

태어나 인천 서림초교. 인천중. 

경기고룹- 거쳐 서울대를 좋엄하고 

미 트로야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받았다‘ 

i현재끼지 여론조사를 봐면 민 

박상은 후보룹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이 선거당일 

까지 이어질 것으로 샘각하십니까? 

현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제 

가 적케는 20%‘ 많게는 3배 정또까 

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 

결괴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지 

지도 있겠지만 관칠적으로 부패하 

정권에 대한 인 

분노의 표출결과라고 

덴
 
서
 

앉잉샅隨 월요신문 ，，'t:('냥 인물 

이i루랬다” 를
 를
 

• (,1 공자느 슨 ι 나 녀맏 ι 

」→←}←←→ •••••••• ~••••••••~•• •••~••)• • 

이에 본지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 

딴나 각좀 의혹에 대한 입장 

둘어봤디 i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와 

민주당 박상은 후보의 양강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니라당 안 

상수 후보가 민주당 박상은 후보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 격치뜰 보이 안상수는누구인가 

천니민들댁 

생각합L- 1다. 

평상사에는 온갖 부정부패로 설 

민주당이 선거때만 되떤 여 

러 가지 장[1]및 곡약괴 서 

-, 
J_C 

75 지 

년 제서1깐업01] 엽사， 회장 비서설 

gS버1 랄렀고， 다시 80년 동잉:증펀 

011 릎아가 1년묘써1 

한 뒤 부사장까지 역임하며 80년대 

증권열풍 속에선 

초고속 

며 앞서가고 있는 게 현지 분위기다， 

그러나 안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 

과 룸살콩 경영의꽉에 대힌 박 후 

보측의 접종적인 공서1 가 유권자들 

에게 효력이 나타날지의 o~ 부와 민 

주당과 자민련의 수도권 선거공조 

여파도 선거결과뜰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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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펄치고 있는 

온갖 흑색선전， 비방! 인신공격， 불 

법선거운동이 현재의 국민적인 여 

론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 

다 

인천시민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아주 현렁한 사람들입니 

다. 이러한 일들로 쉽게 사그라 들 

수 있는 민심이 아입니다. 따라서 

선거당일까지 계휴 이어질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중략) 

i민주당 박상은 후보와 안 후보 

가 'CEO 우우|론’ 논쟁을 벌이고 있 

습니다. 안 후보의 우위점은 무엇 

입니까? 

CEO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선 예 

전에 쓰지 않던 말입니다 정확하 

지는 않지만 ß 1F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미래와 문렁을 좌우하는 것 

이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이라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내 

야합니다. 더붙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리더십을 모두 

끌어내 네트워크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필요한 CEO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며， 수펌적 사고와 설득， 조정능력 

으로 조직의 구성원뜰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띠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 

시컬 수 있는 CEO여야 합니다. 또 

한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 시민 

을 중식에 두고 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마인드틀 가진 사 

람이어야합니다. 

저는 감히 제가 지금까지 금융과 

정보통신의 국제 전문경영인으로 

서‘ 수많은 기업을 네트워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했던 대그룹 종합 

조정실 사장의 경험과 지난 7년간 

는 것이 밝혀지면서 CEO라는 말이 정치인과 국회의원으로 선거를 통 

대두되었던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선 최 

고 경영자의 자질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자본이 갖추어지면 공장을 짓 

고 근로자를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 

면 그런대로 유지가 되었고 회사의 

사장은 공장이 잘 돌아가게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도 

래와 금융 등 점단 고부가가치 산 

업의 등장은 급변하는 경제상홍k게 

얼마나 잘 대처하고 조직을 변화시 

키며 띠배를 예측하여 발전을 도모 

하는가 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CEO가 되 

기 위해선 변화룹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줄 아 

는 창조성과 모험성을 가져야 합니 

디. 또한 과거 권위주의 공장형 리 

더십과는 달리 수평적 사고와 의사 

결정으로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최 

해 민심의 무서움을 배웠다는 점에 

서 어느 정도 지금의 인천이 요구 

하는 CEO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 

각합니다. 

제2의 인천 부흥을 이루겠다 

i인천시민들은 무엇을 가장 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삶의 질 향상 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 ‘삶의 질 이리고 하는 말틀 

속에는 경저1. 문학·사회 등등 많 

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 

을 위해서는 먼저 경 제적 활성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은 인천의 위상과 한국경 

제발전에 기여했던 것에 비해 서울 

의 변두리 도시정도로 생각되어 많 

제4부 심의의결사례 

은 부분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많 

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 

다. 또한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나 

문화공간의 절대 부족을 경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이 12억 중국의 성장 

과 국제환경의 변화로 다시 한번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회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 

천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제2의 

인천의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냐는 

앞으로의 4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천시민들은 이러한 기회를 토 

대로 경제를 첼성화시킴과 동시에 

단준한 경제적 부흥에만 그치지 않 

고 문화시설의 확충. 교육. 교통문 

제의 해결 등으로 이어져 인천시민 

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를 바리고 있습니다， (중략) 

대법원 판결 ‘내가 아닌 선거브 

로키 김모씨 것’ 

i민주당 박상은 후보측이 모일 

간지 광고를 통해 제 기한 의혹에 

대한 견해는? 

선거법에서 말하는 신문광고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 

은 후보측에서 이번에 모일간지에 

낸 광고틀 보면 어디 호규석 자신 

의 정책이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속한 정E써1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법일뿐만 아니라 후보자 

검증을 사칭한 비방광고입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박상은 후 

보는 악의적으로 일정한 부분만 발 

춰1해서 민든 광고입니다. 먼저 그 

대밥원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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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랴 폭력 및 

사기전과자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2 

번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선거브로 

커 김모씨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또 대법원은 법리해석이나 법 적 

용의 타당성을 판결하는 곳이지 사 

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 

는 곳은 하급법원인 인천지방법원 

으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어디 한 구절도 병역기피라든지， 

룸살롱 경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장한 것처럼 룸살 

롱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박상은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 

다. 99년 재선거당시에도 이 문제 

를 들고 나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시 검찰 및 병무청에서 5개월간 

의 조사 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론을 내려 제가 당시 민주당 

의 정동영 대변인과 김현미 부대변 

인을 무고죄로 고발했을 때 이 사 

람룹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문 

을 보내와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니 

까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구시대 정 

치의 산물입니다. 만약 박상은 후 

보와 민주당의 말이 맞다면 저를 

고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럽 다 

밝혀지는더L 저렇게 흑색 비방선전 

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치를 처 

읍 시작한다는 사람이 선거브로커 

와 중앙당의 잘못된 전략만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까지 합 

니다. 

후보검증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 

해야 합니다. 박상은 후보는 인천 

시 정무부시장이면서도 주민세를 

서울에 내는 부시εF이었습니다. 자 

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정탐 

동의 80평형 초호화 빌라를 1억7천 

7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액수로 

신고했습니다. 자여들에게 용돈과 

세배돈으로 7천 7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 시 

절 샀다는 땅이 1 ~2년 사이 10배 

나 뛰어 오른 땅을 소유한 사람입 

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주가조작으 

로 서민뜰을 울렸던 주식을 부인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해 

명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 후보 검증이지， 과거 

에 다 밝혀진 사실들을 새로문 것 

인 양 떠들고 있는 것이 후보검증 

은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인신공 

격이자 흑색선전입니다， 전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생각합니다. 

i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당부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인천시장 한 멍을 뽑는 선 

거가 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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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온갖 부정부패 

에 둘러쌓여 국민을 우습게 보고 

의약분업 등 각종 정책실패로 국민 

에게 부당만을 증가시키는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의 

장입니다. 

또한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 

요한선거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현 정권은 썩을 

때로 썩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개혁되기뜰 바할 수 없는 상훌때1까 

지 놓였숨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입 

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 

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을 

심판하지 않는다떤 우리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은 국제환경의 변화 속 

에서 아주 줌요한 기로에 서 있습 

니다.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 도시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의 4년 

이 인천의 401건을 좌우합니다， 지 

금은 무엇보다 CEO의 리더십을 가 

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국제적인 경륜과 국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도 세금은 

서울에 내고 서울의 80평형 초호 

화 빌라에 살면서 서민이다， 인천 

을 사람한다‘ 인천시민들과 함께 

한다‘ 고통을 분담한다고 말로만 

떠들었던 사람에게 우리 인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부디 

인천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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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보도청구 1. 정정 및 

시정요구인에 대째 공직 따면자， 전과3법으로 몰아 바밤마먼서 

한나라당 후보자로서 기준에 미달된다고 보도때 피째를 입었다. 

저1426호 4면 침조) 

각후보자밸로 장단접뜰 균민들이 검증합 수 있는 자 

수집하여 정학히 판단하고 핑가할 수 있도록 번 

영회와 아회단체 그러고 뜻이 있는 군민들이 앞장서야 

할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될려고하면은 겸손하고 자기분수를 알아야 

것이며 또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쓸 

데없는 욕심과 생각을 접어야할 것이며 스스로 자중하 

여야할것입니다， 

무슨젓이라도 할 수 있다는 펀칙적인 사고방 

식에 젖아있는 사함은 돈으로 인한 화를 자초하게 마 

련이고， 또한 이권에 휘말려서 패가망신하게 마련입니 

다. 

자기 자신의 행적을 부끄러워할 졸 모르고 꾼민을 

두려위할 줄 뜨르는 도덕불감증거1 무감각한 사람은 자 

71 자신도 불행하게될 뿐 아니라 우리치역사회와 문민 

을 불챔하거1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1개표자인 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요건이 충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 1 

시정요구인 홍영옥 

피시정요구인 함앙신문 

접 수 일: 2002 , 4. 3 
처 리 결 과 취하 

L 전과기록이 있어서는 안힐 것이띠， 

2‘ 수:로1 샤건으로 공직에서 파편이 되었거나 퇴출당 

없어야할 것이며. 

3. 현재 하고있는 일뜰이 위법‘ 탈법. 위장을 하여 

지역민들토부터 비판과 매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젓입니다. 

함양신문 ’ (l)!r함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터 

하의 기 사 (2002년 3월 4일자 9면 ) 

내 용 우리함암은 옛부터 좌안등 우힘~c끼리 

는 숭유의 고장이며 전국적으로 서원과 향교가 

지역으로 흐}문윌 숭상하고 우리들의 정 인젝 ~~떤올 가 

선비쟁 신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카지고 자링스 

럽게 살고있는 균띤입니다‘ 

함양인의 자존심을 가꾸고 지켜나가71 위해서 

는 우리스스로가 자존의 노려을 성실하게 하여 뜰바른 

시민정신월 구현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지방선거와 때 

우리틀의 지도자룹 선출하는 떼민한 이해관계 

가 수반되고 있는 한해입니다‘ 

초[1 1 의 

보도내용 

재1 

지역의 행댄 

사1 

지역의 단체장 군수는 한양인의 얼굴이며 

자존심이기 때문례 이상 지 결적요 

책임자인 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이라고 생 

어떠한 사람이 군수가 되느냐:)11 따라서 

깥이 닫라지고 모양이 닫라지며 그힘이 닫라지 끼 

입니다i 

지난떤 재 

건 

λ 

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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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을 건설하여 우 

리의 후손들에게 떳떳 

하고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자존의 터 

전을 기필코 이루어 

나가야하겠습니다. 

·
이
 

Z 

、
꺼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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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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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E
 지거고 Ãl 조사욕 

J \.. 디 t 함양얀외 

함양균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 

시오. 

본인은 함양균민으로서 6월의 함양군수 선거에 즈음 

하여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안코져 합니다. 저는 출마 

후보까중에는 전괴가 3범이상이 되는 사람이 출마한다 

귀동냥에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이제는 긴 안목으로 바르고 참된 자를 우리의 깨 

끗한 한표로 군수를 선출하여야하나 조그마한 지연， 

금품‘ 정 등으로 한표의 판탄착오가 내일을 또 부패 

하케하는 것은 뻔하지않겠습니까? 전과법은 본전 생 

각이 날것이고요. 제일 낙후된 이 함양군을 누가 발 

전 시키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군민은 

똑똑하고 아리석지 않습니다. 잘못 선출된 후에 

고치고 도려낸다는 것은 그만큼 늦은 것이 아니겠습 

니까. 타 지밥군떼서는 전역의 행젝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이여1 꾼띤이 자체에서 정리하여 선거전에 낙 

방 흙보힌다는 얘길 듣고 진정 수준높은 군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군민여러분1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삼삼오 

오 모여서 핀단의 기회틀 가져 올바른 효l양군수가 

구인지틀 분명히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망산의 

새로운 접기뜰 받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한 함양군 

이 되길 바리떤서 우리 모두의 소풍힌 한표기 되길 바 

랍니다. 

함양군에 내일을 위한 여병을 여는 후보를 선출힘시 

다‘ 부자되 세요. ! 유권자 한사람 

(2)[i'함양군수 선거 

를 앞두고'''" 제하의 

기사 (2002년 3월 4일 

자 13면) 

장대옥 희강 
함양꾼 번영희 

건에 해당되면 

절대로 수용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들은 현 

재 우리지역에 

서 일어나고 있 

는 선거현실을 

대오각성하여 

공직선거인 군 

수선거만콤은 

금품에 휘알려 

서 우리의 양심 

과 권리를 내동댐이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될 것입 

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존심에 

되기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니다‘ 
이제 

니다‘ 
우리의 선거문화. 우리 스스로가 면화시키지 

편 우2--1지역사회를 편회사킬 수 없으며 

것입니디. 

좌안동 우함양의 병성과 

혁멍을하는미음으로획 

맞이하여 0]승만 1개통령께서 미국에서 행한 

‘·뭉치떤 샅그l 테어지떤 

되새기편서 능택 

(2002. 3. 4. 9면〉 

결과기 

것입 

사랑하는 꾼민여러분께 호소털 드됩 

(2002. 3. 4. 13면〉 

1꽉칠을 하는 

않아야 

세하의 기사 평선파문 

l띨자 1. 

(3) 

(2002띤 C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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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경션 갱견발표애 앞서 우표셜과에 따른 
승쩍 션샤를 하고았는 후보자틀‘ 

‘ 1 ~j ι ，tr_7 j14 

]• 김꺼틸 -9"，_'，l_ Â.t드프 (l: 

영 J ‘까 샤끼 두」二÷은 

(2002. 4. Î. 2면〉 

한나라당 공천 후보겸선이 경선탈락 후보자들의 점 

선뿔복과 함께 3무소속 출미틀 란히고 있어 향후 6 . 13 

지방선거에 균민뜰의 관심이 집줍되고 있다， 지난 20 

일 함양실내체육관에서 ~07T펴의 선거인단에 외해 

로 공천된 홍영옥 군수후보자와 임침→호‘ 

원 후보자가 확정되자 상대후보자들이 

가지며 무소속 

후보전 

첩 

체덕 해당팽뛰둘 

에서 션서까지 해 

제4부 심의의결사려| 

우롱하는 처사”라며 경선참가 후보지 

틀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무소속출마를 선언한 천사령 전(前) 

경찰청 방범국장괴 이창구 전(前) 도의 

원은 공천에 따른 문제점과 경선 결과 

승복할수없는 입ε띨 통해 “우선 당내 

경선을 하는 이유는 한 집안 속에 있는 

여러 사람의 후보들 중에서 한사람의 

후보를 선택하여 타당의 후보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함 

양군민뜰에게 한나라당이라는 상표를 

붙여 팔아먹을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이다"라고하며 “띠라서 이 상품은 소비 

자인 군민뜰01 선호하는 품질이 좋고 

흘륭한 상품 이라야만 한다”고 하고， 

“후-보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하고 청램 
12면으쿄 이어징 j 

i$$$짧풍ail.net 해야 할 것이며. 능력띠 있는 후보라야 

할 것이다.，바고하였다 .. 그러나 이번 
(2002 ‘ 4. 1. Î 면〉 

경선에서 선출된 한나라당 후보는 그러 

한 기판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우러 함양군민들 

의 정서나 지존심에 콘 상처뜰 주었다 고 하였다. 경선 

불복 후보자들은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부당함을 주장 

하고 건의하였으나 도덕적인 결함은 있으나 뱀적으로 

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고하며 .. 겸션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 여1 

몇기치민 들어보면， 첫째‘ 운영위원 선정의 편파성 

인데 중립적 인사르 구성되어야 힐 운영위원이 특정인 

지지하끄 앞장서서 선거운동듭 하는 사람이 다수 

션정되었고‘ 둘째. 선거인단의 숫자틀 미리 정해놓고 

(520텀) 청년층(30(Yo ) 여성층(30();(J)를 까}외힌 200여탬 

만이 기존당원속에서 선정되고 부족한 310여명은 신규 

입당자로 급쪼건}펴 션 까인 평덴을 작성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사래들이 생겨났l.::1 jI 하였다， 

i 본인이 당원01 되 고 선거인딴왜 선정된 

사람이 있는 사례. 

i 부부간에 두 사람 다 산정된 사려1. 

i 친 J똑겨1원처럼 특정인을 -중심으토 

션섣톤] 사려1 

기로선거 

(69~ i 

i 선정기준이 정해져 

장띠 임의로선 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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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례 .C특정후보와 연계해 그 후보자의 지지성향 

이 강한 인불로 선거인단 구성) 

‘ 본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선거인두맨1 선정해놓고 

입당원서는 나중에 끼워 넣는 사례， 

‘ 중립을 지켜야 할 사무국과 협의회εF이 특정후보 

지지하고 득표운동에 앞장선 사례， 

이러한 사례외에도 여러가지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 

차상의 문제점들을 경선관리 선거판리원들과 이강두 

위원장께 공식 항의하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하며 회합과 단합 속에서 공정한 절차틀 

거쳐 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선을 하였다면 당연히 승복 

하는 것이 미땅하나 원책과 기준이 없고 일방적인 

본에 의해 짜여진 선거인단 선정과 거액의 끔품이 오 

고간 타락으로 부당한 붙공정 경선의 결고써1 대해서는 

절대 승복할 수 없어 무소속출마를 결심하고 진정한 

유권자인 군민의 심판을 받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후략)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함양신문 2002년 3월 4일자 『함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티자』· T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4 

제하의 기사가 시정요구인을 공직파떤자. 전과3법 

으로 비방하여 명예가 훼손되었고. 한나라당 경션에 

서 선출된 후보자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2002년 4월 1 

일자 「한나라당 경선파문 확산」 제하의 보도 또한 사 

실이 아니E로 정정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 및 사과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4일자 9면 「힘양인의 자존심을 지 

키고 살리자」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후보를 겨냥‘ 공직 

에서 파떤되었거나 퇴출당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위 

법. 탈법. 위장을 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비판과 매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조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이로 인하여 특정후보의 멍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 

여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f. 4월 1일자 l면 「한나라당 경션파문 확산 」

제하의 기사에서 “금번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기준 

에 미달돼 많은 둔제가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ξ나 

결과. 이는 경선 탈락자의 주거1 볼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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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위 보도르 인해 한나라당과 당후보자의 명예 

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함양신문 퍼}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29 

일자 8면) 

내 용 : 함양신문에 2002년 3월 4일자 저1438호 「함 

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리자」라는 제하에 기고문기 

사에서 6. 13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함양군수로 출마 

할 후보중 i 공직에서 파떤，Â.현재하고 있는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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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탈법. 위장을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비판과 매도 

의 대상이 되고있는 사람이 있는것 같이 기고하므로써 

함양인의 화합을 크게 저해 하였을 뿐 아니라 25만 함 

양인의 자존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된 것 

처럼 비쳐쳐 지역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을 것으 

로 보여져 이에대한 입장표명을 합니다. 

본인이 평소 가슴에 품고 반성하며 같은 실수가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고 있는 내용으로 약20년 

전에 있었던 일로 ‘86년 9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 

직하여 현재도 면금(No 18602535)을 받고 있으며， 

‘98년의 경상남도 의회의원 선거시 유세장에서 까지 

싱대후보가 공객을 하였던 내용이고 모의뭔 출마 이 

전부터 일반건설업 1개사 전문건설업 2개사의 자본 

주로서 회사운영에 자문을 해 왔으며， 도의원 당선 

이후 회사운영체제나 방식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 

고. 본인이 출자한 건설업체의 함양군 발주공사 점 

유율이 ‘ 98년 11%, ’ 99년 8% , ‘ 00년 4%로 낮아져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경영이 어려워쳐 3개사 모두 

저14부 심의의결사례 

경영진과 합의하여 양도처분 하였으며. 재산도 도의 

원 당선후 첫 (98년 7월) 신고액이 35억 3천8백반원 이 

었던 것이 01년말 신고액이 25억 2천2백만원으로 감 

소 하였고 경상남도청에 23년을 근무 하면서 대통령 

표창，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열심히 일하다 '89년 

9월 20일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후 바로 귀향 

하여 16년똘안 4H후원회 회장 6년. 바르케 살기운동 

협의회 회장 6년， 민선 군체육회장 2년， 학교운영위 

원 및 위원장 6년‘ 장애인후원회이사 및 회장 10년， 

함양중학교총동창회 회장 2년. '99년도 천령문화제 

전위원장 틀 균단위 기관단체 대부분에 동참 지역사 

회를 위해 노력한 결과 '94년 국무총리 표창. '99년 

경남인의 상， ‘00년 함양군민상을 포함 총48회에 걸 

쳐 표창‘ 공로패， 감사패를 받는등 오히려 함양인외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자존과 자긍심을 더 높 

히는 일에 충실하였으므로 위보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범군민정의쉴면연대가 결성섞을 통때 부정선거 감시 및 부도덕 

표 안주기 꾼톰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쉴01 아니다. 

후보 

안 건 번 호 : 2002시심2 

시정요구인 홍영옥 

피시정요구인 국제신문 
접 수 일 : 2002 , 4, 16 

처 리 결 과 기각 

보도내용 

국제신문 11지방선거 두달 앞으로 유권자 감사활동 .깃 

발 」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10일자 31편) 

LH 용 6 . 13 지빙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올바른 주 

권 행사와 정치 ε뼈의 ε띨 열기 위한 경남도내 시민 

사회단체들의 시민연대 유권지운동이 본견호됐다. 

이번 유권자 운동은 지난 4 . 13 총선 당시의 닉찬 낙 

선운동처럼 특정인의 낙천 낙선을 유도하는 방료때서 

탈피. 부적격자 기준을 만둘어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르 

게 주권을 행사토록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 

되고있다. 

진주ì:1VICA 진주YWCA 등 경남 진주지역 4개 시민단 

체는 9일 .. 지방정치를 정치인의 손에 맡겨두고 선처만 

기다리는 방관자의 입ε써1서 벗어나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i진주시민연대 유권자운동 

본부’ 를 결성‘ 10일부터 본격적인 할돔에 틀어간디 고 

밝혔다. 

직주시민연대 유권자운동본부는 교수 및 전문가 10명 

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딘과 유권자 및 미래의 유권자 교 

육뚫 위한 유권자교육단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운동본부가 운염5반 정책평가단은 후보자틀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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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달앙으로 
함양정실연은 이를 위해 A 

수뢰사건 연루 구속자 또는 파 

렴치빔 등의 전과자 A현직 의 

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회사를 

위장경영하면서 부당하게 이권 

에 개입한 후보 4지역정서를 

흐리는 후보 등에 대해서는 표 

를 주지 않는 유권자문동을 펄 

유권자 강서참톨 ‘끽밭’ 
전주·함양등시민단체 유권자운동본부결성 

후보자 자질 겁중·부적컴자어l 표 안주기 

지받선꺼틀 앞두고 사딘1의 
행사와 칭찬의 잠달 

한 겸남조냐 시민 사회단처플 

딘 시민잉다 ￡권 T}은동에 완낀회뒀 

다 

것 

운똘F←걷는 당선꺼어 출마 
진츄 X‘역 뜨↑든 i듀찌 다태 

이낀등의 져안윌 통 lC개합? 정책 

란등피 선거과정을 룡허 /‘1 

한 헌 샘천덩짝을 /、}씬 

도를 유도해L.~ìJ' )셰힘이다 

은 물론 과거의 경력， 범죄전력 뜸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 유권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유권자 

뜰이 올바른 후띤자를 선택합 수 있도록측 한다는 방침이 

다‘ 또 유권자교육탄은 모의 투표호릴 설치‘ 표를 행사 

하는 교육과정윌 통해 주권의식을 높이고 지방선거가 

축제의 장이 퍼도록 하는 한편 유권자가 성숙한 지역정 

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성찬하는 시민정치 

교육을전개하꾀는것‘ 

운동본부는 6 . 13 지방선거에 똘마하는 챈주지역의 

모든 후보꺼써 대해 시민들의 제요띨 통해 10개항의 장 

책질의서떨 만듣고 선거과정을 통해 지방의 빌전방향을 

시민 스스토 설정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어1 앞서 경남 흔l양군 함빔:떤영회 및 효k양지역 노동 

자띤대와 시민단체는 9일 오후 2시 함양번영회 

에 서 지역 주민대표 등 50여멍이 침석한 가운데 

정의실현연대(회장 강대뀔) 결성석을 잦고 부정선거 감 

사 빛 부도덕 휴띄 표 얀주까운똥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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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잉서 경낭 효망구 함요아건염정1 

핑자씬대잉 서민-ç:J꾀 

9잉 투 2시 할양번영회 λ 시끼길에 

서 지역 주민다표 등 5C여명이 잘서한 

가운미 엠댄리정의실현떤대〈힘장 

딪) 깔성신융 갖끄 브칭선거 감시 

빛 되덩 후보 표 안즈71은통L-} 

했다 

한양성실섣은 이뜰 입해 스낀시 

카ι는/1 1.는 댄ε럽 틀의 

으1윈으~ 직 관링 

회‘딩를 임꽁꾀영하걷 서 부당까 
개잊한 흐교 ι 약침샤털 흐 

후보 틀씩 대혀서는 표한 주;;;1 

않는 유권자운용을 떨쳐 냐갈 것딩­

쩍의했다↑ 

이닐 정실연이 침Cι하거나 창여의 

λ1월 암힌 단져잉 지엔인/ 반 함양번 

영화 한양:동τ땐C씨 (긍청첩 농·측 

협노조 전R:E 꽉통노조 강보침공 

딴노조1 등 1천여명에 디 한양총 
칭여의사틀 날전 

블 {날 산망 

/진주 함양 / 김인수 총국선기자 

3시에깡、ooHe.-co.k 

쳐 나갈것을결의했다. 

이날 정실연에 효뻐하거나 참 

여의사를 밝힌 단체와 지역인사 

효방번영회. 효밤노동자연대 

(꾼청직협 농 · 축협노조 전교조 

한통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등 

1천여명에 이르며 효년!}종교연합 

도 침여의사를 밝혀 호썩단체는 

더 늘{띠날전EF이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제3회 전국동 

시지방선거에서 함양군수 한 

니라당 후보로 뜰마한 홍영옥 

으로 국제신문 2002년 4월 10 

일자 『지방선거 두달 앞으로 

유권자 감시활동.깃발 』제하 

외 기사에서 함얀번영회 및 힘L양지역 노통자떤대와 시 

민단체기~ 범군민정의실현연대 결성식을 가지고 부정 

선거감시 및 부도덕 후보 표 안주기 운동에 나서기로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정정을 요구한다， 

서정요구인아 요구한 정정보도문 

치난 4텔 10일자 31변 『지방선거 

자 감사활동‘깃멜 dl :\1]하의 기사털 통해 

남 함양꾼 힘양반영호] 및 함덴지역 노동자 떤대 

와 이민단체는 4월 9일 R후 2 시 함양번영회 사무 

실에서 지역주민 대표 등 50여 멍이 참석한 가운데 

범꾼민정의실현띤대(회장 강대옥) 결성션을 갖고 부 

정선거 감사 및 부도턱 후보 표 안주기 운동에 나서 

했다고 보또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근거 

허위띄도였기에 바로잡으펴. 특정 후보여]게 입 



힌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주 문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신정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국제신문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국제신문 2002. 4. 10.자 31면 『지방선거 두 달 앞으로 

유권자 감시활동 .깃발 』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 함양 

꾼 함양번영회 및 함양지역 노동자 연대와 시민단체가 

범군민정의실현연대(회장 강대옥) 결성식을 갖고 부정 

선거 감사 및 부도덕 후보 표 안 주기 운동에 나서기 

로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범꾼민정의실현연대는 물론 

함양군내 그 어떤 단체도 닉선운동뜰 위해 결성된 사 

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판단해 보건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꺼14함에 의거 선거 후보자(또는 후보혜정자)는 선거기 

제4부 심의의결사례 

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인에게 그 권리가 인 

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가 시정요구인의 성멍이나 

초싱을 공표하였거나 그 내용이 시정요구인과 개별적 

인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보도가 향후 선거 

에 있어서 시정요구인 또는 여타 후보자(또는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 

어야할것이다. 

그런데 위 심의대상기사는 시정요구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시정요구인은 범군민정의실현연 

대와 무관한 자로서 그 단체외 결성 여부와 활동상황 

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똘론이며 그 보 

도로 인해 시정요구인이 선거에 있어서 불리해지거나 

여타 후보예정자가 유리해 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어 

렵다. 

따라서 시정요구인이 시접요구권을 행사할 만한 점 

당한 이익이 없는 당사자 부적적자로 판단된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요구는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재18조의3 저14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 

힌다. 

여론조사의 영쇠적 요건 및 객관성을 배제하고 

가상대걸만을 밝떠 띠때를 입었다. 

특정후보에게 유리안 

안 건 번 호 2002시심3 

시정요구인:김동진 
피시정요구인 : 한산신문사 
접 수 일 : 때02. 4. 16 

처리결과:주의 

보도내용 

한산신문 「강부근 한나라당 통영시 

사 (2002년 4월 13일자 l면) 

꺼1하의 기 

L~ 용 한나라당 통영사징후보에 강부끈씨가 결점 

됐다. 고성군수 후보에는 이학렬씨가 결점됐다. 

한나라당 통행 · 고성 지 구당은 지난 10일 2까 1 

당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통영 · 고섣지역의 시장 군수 

와 도외원 후보신청찌매1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당션 

가능성이 가장 논-은 깐던씨(56)를 통영시장 후보어1. 

이학렬씨를 :E섣군수후보덮 선출했다， 

또 경남도의원 후보에는 통영 l지구에는 김윤근씨 

(43) ‘ 통영2지구에는 김뱅주씨 (36) ‘ 고성제 1치구에 

하정만씨 (67) ， 제 2지구에논 박창흥씨 (61)를 간각 선출 

했다. 

나 한나라당 후보자가 결침되자따자 고성군수 

/인첼했던 초1평흐써 지지자틀이 닫문열위를 박 

나가 공천결정에 대해 힘의했다. 또 통영시장휴 

신청했던 김봉진써와 김태웅씨1(56)는 

가취룹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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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군수 후보 。l 학렬 ... 도의원 통영 1 검융끈， 
고성 1 하정만， 고생2 박창홍 ... 타 후보 승복불응 

통영2 검명주 
무소속 출따 

끼1적휴씨가 
Z~ ~J-ζζ z. j 
<':;;:_<'l_- ι;ζ;:，'-.!. L 

힌생으 끼‘ 인 ?서 ι‘ I( . 
부C 까 출ul 듀- 서 

ι1야랜각 

경싱~핀← J'--{ 꺼낀 」섭텅이 

천 ι1] 까ι 지지지 

뜰꾀 한휴L 행서I r써이 는 

것유화 일?’‘씨 1주소 

야릉 

고성지역에는 군수후보에 서 탈락된 제정훈씨 (58)가 

운영위 결정전에 탈당을 선언했으며. 안수일씨 (56)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학렬씨와 

경합을 벌였던 최평호씨는 현재 자신의 지지자틀 

과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출마를- 강행힐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김동욱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염시장 

보결정은 가징 고뇌를 힌 부분이리며 탈락띈 김태웅씨 

에 대해서는 깊은i 애정을 가치고 있었으나 늦게 

한 점과 몇개월간의 공백기간동안 강부근씨 측에서 

장악했던 부분이 이번 공천에 결정적인 요인이 

었다고 밝혔다. 

또 서떤조사와 1차(3 ， 19-3.22) ‘ 2차 1-4 ， 3) ， 3차 

(4. 8- 4. 9)의 전회 설문조사결과 깅부근 공천자와 

전 무소속과 가상대결결과 강루근씨가 

가 34.90;{1를 차지했으며. 깅부근 공천자‘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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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루속과 
j7iκ 김똥;;1 써 

71, 샤 듬즈 긴 7 ,‘ 1 서 、、--' " ιJ 

부근 곳쉰 ‘ 3ιh). 롬 

;:;1 2_(-~픽꺼/‘ 김태풍 

、실 구 

도네이도 한나라단 추보 7\ 

암긍하i 섯으둠 

고 김으J..!J윤밝헛다 

한나라당 
E• ?:니 

J 、→ ιj • 

← ~()-J S::_2S 
"ι ‘ 중'，'ι? 

.:i_:. 경 츠 二으; 씌{대 
ζ ι • 
-l'"Ö_:'_::"j:ι ι 」

정 ::-}r치 

4패 강;부 회의원‘ RαIι 

진 무소속(25 ， 9%) ‘ 김태웅 

도에서도 한나라담 

고 김의원은 밝혔다. 

cl녔다 

간딩 二장균수흐보 r 

。!학설씨는 거부수떤 

출 삭도 토 지\' 

의윈C써 팍ri}책으‘ 해군사 

교수 까:η해양덩책 

장 딘사 으각::.t김 

대학 낌‘ 01 써 구아판칙 

~ 

【PX炳 iit 기자] 

무소속(15.4%) 3자대결 구 

암승하는 것므로 나타났다 

한니라당 통영시장 후보에 결점된 강부근씨는 

주립대학 

다’ 

통영고. 경삼대 수의과I꺼학을 졸 

장‘ 경상대 통영동문회장， 4 

ROτC통영지부 고문. 통영시재향 

장.기초자치발젠연구소 

지냈다. 

결쟁된 이학렬씨는 거류 

16대 팍회의원에 뚫마했으며. 해 

양정책 연구소 소장‘ 미텍사스 

. 미 해균사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 

시정요구01유 



시정요구인은 한산신문이 2002년 4월 13일자 『강부 

근 한나라당 통영시장후보」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나 

라당 통염시장후보로 강부근 후보가 결정된 것을 여론 

조사와 함께 보도하면서 여론조사의 형식적 요건 및 

객관성을 배제하고 강부근 후보에게 유러한 가상대결 

만 밝히고 있어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사항 

한산신문사에 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 

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 T 문 ‘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한 한산신문 2002년 4 

월 13일자 1떤 『강부근 한나라당 통영시장 

후보J 제하의 기시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신정취지 ‘ 피시정요구인이 강부근 후보에 대한 유러 

한 가상대걸만을 밝혔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 

3회 지방자치단체장(고성군수)에 대한 여론조사(서면 

조사， 전화 설문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강부근 

한나라당 공천자와 무소속 김동진， 강부근 한나라 당 

공천자와 무소속 김동진， 김태웅 등의 가상대결구도에 

제4부 심의의결사례 

서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강부근 후보에 대한 유리한 

가상대결만을 밝혔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조 

사기관.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히지 않아 시정을 요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가상대결에서 자신이 한나 

라당 공천자가 되었을 경우의 여론조사도 밝히길 원 

하나 보도 전에 한나라당 공천자로 강부근씨가 선정되 

었으므로 피시정요구인인 한산신문으로서는 시정요구 

인이 공천자가 되었을 경우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보도요건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등)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제 2항에 

의하면 선거기죠k시 아닌 기간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 

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혀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취지상 특정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도하 

는 경우와 그 결과를 밝히는 자의 인터뷰내용을 보도 

하는 경우를 구분없이 준수해야 할 사항임이 분명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3 저14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 제2흔써} 의거. 주둔 

과같이 결정한다‘ 

시정요구민이 차명계좌를 이용 비자금을 세탁때 선거자금으로 사용따고 있다는 

의혹제기 보도는 사쉴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2002시심4 

시정요구인:정서균 

피시정요구인 대한매일 
접 수 일 2002. 4 잉 

처 리 결 과 정정보도문 게재결정 

보도내용 

대한매일 차명계좌 운용; 저]하의 기사 

L~ 

사용 

(2002년 4월 26일차 31면 ) 

용 . 고교동창 명의 비자금관리 의혹 ... 선거자금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정세균 

(T며띔) 의원이 선거자금 관리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 

용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경기도 안잉:사에 살고 있는 안모(51)씨는 지난 3월4 

일 안산시내 풍소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 1만원을 써고 

새 통장을 개설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전주 선흥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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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l균9.1샌 차명계좌 응용 
고교동창 명의 벼자긍판려 의혹… 선거자금 사용 

점의원 “선관위에 보고'" 출처 ，사용처 명확” 

민ξ당 전잊지사 한;까 경 선()'] 나서 

5 있는 정세균(←「격f딩) 의원이 션서 

자달 판21룹 힘해 차냉거]좌펀 사장깐 용， 

2、L심이 25일 뜨러!r);다‘ 

안양시에 살고 댔는 싼딛 정 의원은 0， 봉장이샤 은윌인휠해 

1) 씨쓴 지남 3월4일 안산시L꺼 홍기 ~，lJ! 션2 이 ‘!)사 q: ι1전득연구소‘ 

닫행 싱*특수지정C세 1만완을 내고 시1 이↑ 사정찬성고 발췄지~ 

롯장윌 7n성했다 그러나 0 향상은 F 
-;;::;:;; 신흥 등7‘퉁장인 

넘겨꾀 ζf떤계 사용~，I다 

03-1;‘t‘용 
û3~ 1. 4언쇠 

03-15lf}뺑한 

03-:SR}까냉 :J 

~중소기영g맹 

티주당 정세균의윌이 차명껴1좌로 사용한 중소키업은행 칸신 상혹수 지접 

유L행의통장사본 

I규드뜨고 있다 ”며 “쐐 상 의원 하는 자금。171 U~펀oll 틀처씌 사풍처 

O~ 웅장은 꺼좌빈흐가3c15→03139δ←ι 

x X \" 잉 지난 3윌에 ì500\]년윌α11 

자금이 ()1 녀 퉁장이) 돈윷 입닐하느냐 ’간 받 7, 덧확하다 ~L 혔다 

징 의임 '21 시기객피르 날어가 댄넨사 했{과 정 의원P1 ‘이 강씨는 ‘증 

!()(XJ한원 등 때뿐이 이1 용 i프 한 것남 정우 션 정 의원은 2.전에는 “질 는 잉” 업끈영 짙주지성씨 /셔꺼 강! 다ω 끼 

디 입급지는 꺼 서1균 의원S보 쇄 았 거갤 또는 김당려 워한 여뿌카 주목펀 이랴고 혔다 샤 오 에는 ‘ 씌강할똥버 

다 원장왜 들어온 돈은 이i민펀 중 다 를 싱71갱프에서 까까운 은행어1 서 찾 

엽은행 전주지긴2 강」와 한금지급 01써 대해 안씨 ‘판징욕 기}설힌 ü~서기 위해 흐원금통징에서 안씨 틀 고 ι념셰좌 사룡을 /、1인강다 

/1 등슬 덕혀 정 원의 비서관안 강꾀 은 었으나 쟁 의원이 7-1액을 입금 징어 필급시킨 컷 산관의C에 닌전즈 입송학자 잉1 π，@kdε γcαn 

기동εk낀 정 의원측에게 넘겨져 차명계좌로 사용되고 

있다. 

이 통장은 계좌번호가 345-031398- X X X 로 지난 3 

월에 1500만원， 4월에 2000만원 등 모두 3500만원이 

입급됐다. 입금자는 정세균 의원으로 돼 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대부분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의 창구와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정 의원의 비 서관인 강귀섭 (42) 

씨 등이 인출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차명계좌를 이용‘ 선거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통장에 서 돈을 인출해 선거캠프인 ‘새 

시대 새전북연구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지 

만 돈의 인출과 사용시접. 금액 틈이 연구소의 수입 · 

지출내역과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동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정 의원의 선거 

캡프로 들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또는 정딩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안씨는 ‘·통장을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정 

의원이 거액을 입금한 것은 모르고 있다"떠 .. 왜 정 

의원이 내 통εk거1 돈을 입금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전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의정활동비룹 선거캡프에서 가꺼운 은행에 

서 찾아쓰기 위해 후원긍통ε새1 서 안씨 통징이1 입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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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것이며 선관위에 보고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출처와 

샤용처가 명확하다. 고 해명했다， 

정 의원의 비 서 강퀴섭씨는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 

이 선거캠프와 카까운데 있어 안씨에게 통장개설을 부 

탁해 지난 3월초 서울에서 전달받았다. 고 차명계좌 

사용을 시인했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대한매일이 2002년 4월 26임자 「정세 

균의원 차명계좌 운용』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시정요구 

인이 치병계좌콜 이용， 돈세탁을 하거나 비자금을 조 

성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힘 끄 있다]j 으1흰제기한 

부분에 대해 정쟁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 및 사과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6일자 사회떤 r정세균의원 차명계 

좌 운용』 제하의 기시헤서 정세균 의원이 차명계좌를 

이용. 비 까금을 세탁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월 제기한 바 있숨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급된 돈은 

국회의원 정세균 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모끔한 후원 



긍 가운데 정의원의 의정활동비조로 기부받은 돈이며， 

세비와 후원금 등이 입금되는 의정활동비 지출계좌는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 및 영수증이 

신고돼 자금흐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본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소기업은행 계좌는 정의원이 설립한 새시대 새전 

북연구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투명한 회계보고 

를 위해 정의원의 고교통εF이자 위 연구소의 이사이며 

회계책임자인 안열씨 명의로 개설된 것이며， 위 통장 

에 입금된 돈은 국회농협지점에 개설된 정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출통8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4차 

례에 걸쳐 3.500만원을 정의원 명의로 입금한 돈으로 

써. 비자금관리나 톤세탁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 

로 밝혀쳐 바무잡습니다‘ 

본지는 위 보도로 인해 정세균 의원이 명예를 훼손 

당하고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경선에 호H겨하는 선거 

인단은 물론 전북도민들에게 심대한 이미지를 실추시 

켜 정세균 의원의 경선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한 점 

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주 문 : 피시정요맨은 대한매일 2002년 5월 14일 

자 사회 l면 중앙하단에 별지 제 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대한매일에 별지 제 2목록 기재 정정보도 

문을 게재하라.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를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경선에 나서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세탁，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문제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에 입금된 돈은 국회의원 정세균 후원회에서 합법적으 

로 모급한 후원금 가운데 의정활동비로 기부 받은 톤 

으로 비자금세탁과는 무관한 깨끗한 돈이라며 시정을 

요한다는 것이다. 

판단컨대‘ 자금세탁이라함은 검은 돈을 다른 계죠써 

여러 차례 넣였다 뺏다 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출처 

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일을 띨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비록 시정요구인외 고교동창명의로 차명계좌 

개설하겨 자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애초의 출금 

저14부 심의의결사례 

계좌가 시정요구인의 국회비서 전소희 명의의 통장이 

었고 출금 후 입금인이 시정요구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위에서 본 자금세탁은 아닐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시정요구인의 「자금세탁의혹제기」는 근거 

없는 추론성 기사로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가 있어야 

할것이다. 

다만. 피시정요구인이 이 사건 기사의 매 판 보도 

시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혹빈해 이를 지면에 반영하 

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고 다음 일자에는 시정요구 

인의 단독 해명보도문을 게재한 점을 고려해 정정보 

도사효띨 「자금세투L이 아님」을 밝히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4항. 선 

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문 

대한매일 w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14 

일자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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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 

혹을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제가 된 자금은 정 의원 

측의 회계담당자에 의해 

국회내 농협지점에서 정 

의원의 실명을 사용. 타 

계좌로 입금되는 등 그 

돈의 출처가 투명하게 나타나 돈세탁과는 무관했음을 

밝힌다. 

피시정요구인이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 

재 심 청 구 인 대한매일 

접 수 일 2002. 5. 16 

처리결과: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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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이유 

대한매일 윤청석 부장이 지난 4월 26일자 『정세균의 

원 비자금관리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5월 3일 

열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해주기로 

합의한 것은 회사의 방침과 다른 것이다. 

대한매일은 정의원의 회계책임자 구좌에서 나온 

자금이라 할지라도 차명계좌에 입금돼 현금으로 인출­

된 것은 자금흐름의 추적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 

어 언론으로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충분히 비자금으 

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선심위의 정정보도 게재결정은 문제가 있 

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 

은 시정요구인， 정세균이 차명계좌를 이용. 자금을 헌 

금으로 인출하여 자금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한 이상. 

자금세탁의 의혹을 제기한 심의대상기사는 정당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자금세탁’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소득 원천을 위장하기 위해서 행하여 

지는 것이랴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비록 정세균이 고교 동창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때초의 출금계좌의 명의인이 정세균의 국회비서 

인 전소희였고， 전소희가 위 계좌에서 돈올 출금한 후 

차명계좌에 정세균 명의로 입금하였으므로，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거나 소득원천을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형적인 자금세탁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단지 정세균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세균에 대하여 자금세탁 

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정세균이 전북 

지사 후보경선에 나서고 있는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를 근거 없는 추론성 

기사로 핀단하고 선정인에 대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정 

정보도를 명한 원 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당 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시정요구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고소따여 구속시킨 

사람이라는 보도는 사쉴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5 

시정요구인 장성윤 
피시정요구인 ; 강원도민일보 

접 수 일 2002. 5. 27 
처 리 결 과 취하 

보도내용 

강원도민일보 r지선현장 철원 최종문 균수후보 옥중 

출마 강행」 제하의 기 사 (2002년 5월 27 
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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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 지난 2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崔鐘文 철원군수후보가 옥중출마 

를 선언해 눈길. 

崔후보는 구속 수감된 24일까지만해도 불출마틀 검 

토한 것E으로 알려졌으나 25일 참모진의 적극적인 권유 

를 받아들여 옥중출마를 선언. 

이날 崔후보는 “똘의를 일으켜 설원군민들에 게 죄송 

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옥중출마 결심은 본인의 의사 

보다는 밍고 지지하는 조직의 강력한 권유가 있어 출 

마를 결심했다 고 주장. 한편 崔후보 참모진행은 .. 張

모 후보의 내연관계를 녹음한 녹취서를 입수해 유포힌 



평창 공명선거 공중 홍보전 

ò .. 팽창딩내 공명선거잉 선거핑잠흥보품 위한l 

판침~~잔이 편치져 눈김， 

평안균선판우}는 25일 재12회 평상감~J속축셰어} 잊 
생임까èc.1 i써E↑이딘 

닫i:' f이텅 흉"_l:d.룹 전?나. 

홉보힐f논「은- 평창읍 삼씬사 고n러달ι10]딩{jon 
이 펀 Lrllc.1] 공맹선거 

η ε l씌 썩 

곧평션꺼되 선거콩참 꼴좋흘~~L환판플 전개할 겨1 

흰‘ <?f털〉 

철원 훌鍾:5c 군수후보 옥중출마 강행 

펄
 

저14부 심의의결사례 

나 사이인 이웃이 

고 선후배지간에 

최후보를 구속까 

지 시킨 행위는 

너무했다’라고 보 

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 

인 결과. 장후보는 

최후보를고소. 고 

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최씨가 이웃사랑 

을 실천했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자신의 

선거준비위원 등 

10여 평의 서명 

을 받아 2002년 

5월 25일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 

잉으커 설원~민둔다써1 죄 
“이번 옥숭출마 결심은 펀'2 1 0.1 

아는 딛고 지지o~는 조직의 강찍한 권유?’ 
끼어 측이릅 겸상했f+'’고 주장‘ 한펀 꺼;푸rι 
띔은 끼띤 노스듀보9~ 대떤관계룹 녹뜰한 느닥추)서픔 

입수üH 유한 짧느l의 행위는 나쁘지만 그휩다고 

한타리 하L，.} λ써인 이웃이고 선추써지τlo i] 짧추뇌 
를훌 구속까 시킨 행위는 너무렀다‘며 ‘Ì:l1~럭( 
와사 수간Slì 있지딴 J샤\:_!달 텅심으5:l 월」닝틀 렁쳐 옥 

중닫씬 시키겠다”고 71엮‘ 〈鐵原〉

고성 중 • 고교 동문회에 입지자 옳려 

ζ〉‘”고심츰 ，，~풍운호171별 체육대회가 개최된 
갚 고성중 • 고 운동~~써}는 6 . 13 지방선거에 나 
서는 잎지지듬이 대거 딸려 표심얻7]oll 주력‘ 
이날 개호1ι어}는 고성균수 선거어1 뚫따히는 뭘짧 

평 ‘ g잉ii]flL ‘ ?추릉(度 후보가 l~f권 한석썼으 
펴 회식 후 풍둔틀으1 자리훨 일일이 를며 

거구이1 

?선 거송략펼q. 

픔을 대싱ε로 일응을 일리 기C서 분~추 

이E팍한7l!l핀 2선써 

응특꽁문장l잠 
사월 나나-늠 

씨가 

崔후보의 행위는 나쁘지만 그렇다고 울타리 하나 사이 

인 이웃이고 선후배지간에 뚫후보틀 구속까지 시킨 행 

위는 너무했다”며 “비록 崔-후보가 수갑돼 있지만 부인 

을 중심으로 똘똘 등쳐 옥중당선 시키겠다 고 기염. 

시정요구이유 

강원도민일보는 2002년 5월 27일자 『지선현장-철원 

최종문 군수후보 옥중출마 강행」 제하의 기사를 동해 

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의 내연관계를 녹음한 녹취 

서룹 입수해 유포한 최종문 후보를 고소하여 구속서킨 

사합이라고 인용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최후보는 경찰의 인지수사에 의하여 구속 수감되었고. 

시정요구인은 최후보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밖에 없기에 정정을 요구 

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27일자 5면 『지선현장 I 제하의 기 

사에서 .. 장후보의 내연관계를 녹음한 녹취서를 입수해 

유포한 최후보의 행위는 나쁘지만 그렇다고 울타리 하 

니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高城〉

강원도민일보 ~철원 張성 윤 균수후보. 경쟁 崔후보 

선처 탄원」 저1하의 기사 (2002년 5월 29 

일자 15면) 

내 용 : <> ... 본보 27일자 5면 ‘지선현장 제하 

의 기사중 “張후보의 

한
 
유
 

읍
 --

녹
 
쉰
 

르
근
 이
님
 

계
 
르
己
 

「
」
서
 

연
 
취
 

내
 

녹
 
포한 崔후보의 행위 

는 나쁘지만 그렇다 

고 울타리 하나 사이 

인 이웃이고 선후배 

지간에 최후보를 구 

슈까지 시킨 행위는 

너무 했다”란 내용이 

아실과 다르다고 張

성윤후보측이 주장. 

이에 대해 사실 확 

張성윤 군수후보， 

경쟁 崔후보선처 단원 

ò .. 본닛1，일자 5떤 지선현 

상 저]o~의 기사숭 ‘댔후보의 L뀌 
연관계블 녹음한 판취서룹 입수 
해 유프한 뚫후보디} 행위논 나쁘 

지만 二L텅다고 울타리 하나 사0] 

인 이웃이고 서푸배지긴써1 최후 
구속기}지 이칸 행위는 너무 

나1월01 서쉰→과 다르rf.J:l 

폈성윤후보rκ1 주상‘ 

이에 데해 사실 ~안〕 썰고l 강후 

보L는 똘후보룹 그1::.L.. 고말한 아김 
이 없으며 오히려 지신의 성거준 

비위원 등 10여명의 서맹윌 면}아 

‘겸한사가 지역말~:l이1 이바지한 샤 
탑으포 선처를 바란f냐 는 내양91 

탄원서틸 지난 25일 경찰샤에 저1 

줄한것으괴날1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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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 張후보는 崔후보를 고소‘ 고발한 사실이 없으 

며 오히려 자신의 선거준비위원 등 10여명의 서멍을 

받아 “崔씨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25일 경칠서에 제출 

한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3자만의 대결구도 설정， 특정후보 지지도 과대 포장 퉁의 

여론조사 필의내용으로 시정 요구인이 불출마따는 것처럼 보이게 짜였고 

경쟁후보를 유리따게 마여 띠째를 입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6 

시정요구인:정흥수 
피시정요구인 : 주간 영광함평 내일신문 
접 수 일 ‘ 2002. 5. 31 
처리결과:기각 

보도내용 

주간 영광함평 내일신문 : 1f'6. 13 영광군수선거 여론조 

사』 제하의 기사(2002년 5월 

23일자 6. 7면) 

내 용 문 1) 귀하는 6월 13일 영광 

군수 선거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투표한다 

@가급적 투표한다 

@그때 가봐야알겠다 

@기권한다 

문 2) 귀하는 6월 영광군수 선거에 민주당후보로 김봉 

열 현 군수와 무소속으로 김규현 현 군의원! 장현 호 

남대 교수가 출마해 3자 대결을 벌인다면 누구를 지지 

하시겠습니까? 

@ 김봉열 현 군수 (현 영광군수) 

@ 김규현 현 영광군의회 의원 

(전 영광군의회 의장) 

@장현 호남대 교수 

(전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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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다/음답거부 

문 3) 귀하는 6월 영광군수 선거에 민주당후보로 김봉 

열 현 군수와 무소속으로 김규현 현 균의원， 김연관 

전 도의원‘ 장현 호남대 교수， 정흥수 전 행자부 방재 

국장이 출마해 5자 대결을 벌인다면 누구를 지지하시 

겠습니까? 

@ 김봉열 현 군수 (현 영광군수) 

@ 김규현 현 영광군의회 의원 

(전 영광군의회 의장) 

@김연관전 도의원 

(현 별정우체국연합회 이사장) 

@ 장현 호남대 교수 

(전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 정흥수 전 행정자치부 방재국장 

(백수읍 출신) 

@ 기타( ) 

@ 잘 모르겠다/응답거부 

문 4) 그럼 뀌하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영광균 

수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î)김봉열 현 군수 

@ 김규현 현 영광군의회 의원 

@ 김연관전 도의원 

@ 장현 호남대 교수 

@ 정흥수 전 행정자치부 방재국장 

@ 기타( ) 

@ 잘 모르겠다/응답거부 



문 5) 귀하는 6월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박태영 

후보와 무소속으로 송재구 후보， 송하성 후보가 출마 

해 3자 대결을 벌인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CD 민주당 박태영 후보 (전 산업자원부 장관) 
@ 무소속 송재구 후보 (전 전남도 부지사) 

@ 무소속 송하성 후보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기타( ) 

S 잘 모르겠다/음답거부 

문 6) 귀하가 지지하시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한나라당 @민주당 

@ 자민련 @ 민주국민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J) 지지정당 없다 

문 7) 귀하는 영광 • 함평 내일신문을 읽어보선 적이 

있습니까? 

CD 매주 읽어 보고 있다 
@ 한달에 한두번 읽어 보고 있다 

e 영광 • 함평 내일신문을 틀어 보았지만 읽어보지 
는못했다 

@ 들어 본적도 없다 

본지가 6 . 1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실시힌 여 

론조사 결과 김봉열 현군수가 35~38%의 지지율로 앞 

서는것으로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본지가 20~ 21일 양일간 전문여 

론조사기관인 서울의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토1üB 실 

시한결과밝혀졌다. 

조사에서 주민들은 현재 입지를 표명한 김훨열 군 

수를 비롯해 김규현 영광군의회 의원. 장현 호남때 

교수 등 3자 가상대결에서 김 군수를 38.1%로 1위로 

치지했고‘ 장 교수(27.6 1%) ， 김 의원 08.5%)을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녔다. 또 이블 3인과 정흥수 행자부 

전 방국재국장. 김연관 전 도의원을 포함한 5자 가상 

대결에서는 김 군수가 35.1%. 장 교수 21.4%, 김 의 

원 17 .3IVo. 정 전방재국장 7.7%. 김 전도의원이 5.9% 

틀 차지했다. 

또한 주민들은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 

인 김 균수가 장 교수 17.0%‘ 김 의원 ‘ 

정 전방재국장 4,70::1. 김 젠도의원 0.7%)로 

저14부 심의의결사례 

이와 함께 주민들은 전남도지사 선거 가상대결에 

서 민주당 박태영 후보를 38 .40;(J, 무소속 송재구 후 

보와 송하성 후보를 각각 7.7% , 5.8% 지지한다고 밝 

혔다.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각종 지표에 따르면 김봉 

열 군수가 현재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분석된디. 김 군 

수의 지지율을 응답자들의 지지정당별 조사와 비교해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35~39%대의 지지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군수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각종 지표에 따르면 김봉 

열 군수가 현재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군수의 지지율을 응답자들의 지지정당별 조사와 

비교해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35~39%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구도대로 선거국면에 접 

어들 경우 김 군수가 당선권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분 

석된다. 특히 당선 가능권으로 언급되던 김규현 의원 

과 장현 교수 등의 지지율 및 3자 가상대결 구도 등을 

살펴볼 때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이 같은 결과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 

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소속 후보군틀의 합종연횡이 

선거국면의 관전포인트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향후 무소속 후보군들의 행보에 따 

라 지지율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라는 전땀이 

지배적이다. 

L 지방선거 예상 투표율 

영광군민의 75.0%가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하 

겠다고 응답했으며.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7% 

로 나타났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응답은 14.2%, 기 

권하겠다는 응답은 1.1%였다. 

과거 선거조사에서 실제 투표율이 반드시 투표하겠 

다는 응답자 보다 약 5~ 1O%정도 낮았던 것을 감안한 

다면. 실제 투표율은 65%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탑은 연령이 

많을수록(50대이상:87.9%. 40대 30대 :62.4%‘ 

20대 학력은 중졸이하(84.7%). 직업은 자영업 

/사업 (93.20;':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영광군수 선거 3자 가상대결 

영광군수 선거 3자 가상 대결에서 영광군민의 

38.1%)가 차기 영광꾼수굳 민주당 후보인 김봉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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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훌톨 6 , 13 영항군수선거 어혼조사 

김봉열 군수 선푸， 장현 -김규현씨 둬야어 

(22.8(10)/30대 (2 1. 4%). 학력은 고 

졸(1 9.5%1)/중좁 이하(19.3%1). 직 

업은 농 · 임 · 어엄 (22.4%))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J:: I 한길리서치 입뢰， 3자 5자 가상대결에서 김 군수 앞서 
무소속 후보 합종연행 불가피할 듯 ‘ .. 도지사는 박EH영 후보 

<2002. 5. 23. 6면〉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무소속 장현 호남대 

교수를 지지한다는 음답은 27.6'1'0. 무소속 김규현 현 

영광군의회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 

나. 김봉열 현 군수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는 2.8%. 잘모름은 13.0%였다. 

김봉열 현 군수 치지자는 성은 여자( 41.4%) , 연령은 

50대 이상( 44. 8()ÝJ) , 학력은 중졸이하(44.3%). 직업은 

무직/기타(5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현 호남대 교수 지치자는 성은 남자(31. 3%) ， 연령 

은 20대 (36.2%)/40대 (35.6%) ‘ 학력은 대졸이상 

( 44.2(;{1) , 직엽은 자영업/사업( 46.5%) , 주부(37.1%)에 

서 싱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규현 의원 지지자는 성은 여 (20.2%) ‘ 연령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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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수선거 5자 가상대결 

영광군수 선거 5자 가상 대결에 

서 영광군민의 35 .1 o;(J가 차기 영광 

균수로 띤주당 후보인 김봉열 현 

꾼수를 지지힌다고 응답했으며. 

무소속 장현 호남대 교수틀 지지 

한다는 응답은 21.4%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소속 김규현 현 영광꾼 

의회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잡은 

17.3%. 무소속 정흥수 전 행정자 

치부 방재국장을 지지한다는 응탑 

7.7%. 무소속 김연관 전 도의 

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 9%로 5 

자 가상대결해 써도 김봉열 현 꾼 

수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기타는 0.8% 잘모를은 

1 1. 8%였다. 

현 군수 지지자는 연령 

은 50대 이상(40.9%)/20대 (39 .1 %)‘ 

직업은 무직/기타(57.8(/0)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현 호납대 교수 지지자는 성 

은 남자 1%) , 연령은 40대 

학택은 고졸(3 1. 2%) ， 직 

업은 자영업/사업 (3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김규현 의원 지지자는 성은 여자(17.8%) ， 연령운 30 

대 (22.2%)/40대 (2 1. 3%). 학력은 중졸 이하(19.9%)/대 

졸 이상(18.3%) 직업은 자영업 · 사업 (22.8(/0)/농 · 

임 · 어업(2 1. 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영광군수 선거 당선 예상 

영광군민의 39.7(%가 민주당 후보인 김봉열 현 군수 

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무소속 장현 호 

남대 교수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응핍은 17.0%로 나 

타났다‘ 그리고 무소속 김규현 현 영광군의회 의원은 

12.5%1. 무소속 정흥수 전 행점자치부 방재국장은 



고 응답했으며‘ 무소속 송재구 후 

보를 지치한다는 응답은 7.7%. 

소속 송하성 후보들 지치한다는 

응답은 5.8%로 나타나. 민주당 박 

해영 후보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티는 2.20;)), 잘 

모룹은 45.9%로 나타나 유보적인 

응답이 많았디. 

민주당 박태영 후보 지지자는 

성은 남자(46.2 1%) ， 연령은 30대 

(50.5%)/20대 (48.7%). 학력은 높 

을수록(대졸어상:62.7% ， 전문대 

졸 :44.6% ， 고졸: 43. 0% ‘ 중졸이 

하:30.0%) ， 민주낭 지지층 

에서 상대적a로 높게 나타났다. 

제4부 심의의결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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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함평 내일신문 열독율 

영광군민들의 37.5%는 영광 · 함 

평 내일신문을 매주 읽거나 

02.4%) , 한달에 한두번 읽어보는 

것 1 1%)으로 나타났다. 영광 · 

함평 내일신문을 뜰어보았지만 읽 

어보지는 못했다는 군민이 20.4%, 

아혜 틀어 본적이 없다는 군민이 

42.1%나 되는 것으르 니타났다， 

농촌얘 사항외 컬퓨터룰 보내셰요 

5 전닝토지사가상대경 

영광함평 내일신문이1 게재 

께하의 기사는 특 

물어 시전요구인이 붙-출 

보이게 하였고，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케 하였 

시정요구이유 

2002년 

된 『6 s ]3 영팡균수선거 

침 3지싼블 지침해 지 

<2002. 5‘ 23. 7면〉 

4.7%‘ 무소속 김연관 전 또의원은 0.7꺼로 나타나. 김 

봉열 현 군수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타났다. 한편. 잘모콤은 25.4%였다， 

김봉열 현 균수가 

20대 (46.4%). 투표 여 

(60.2%)에 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징현 호남대 교수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펀령은 

40대 (30.5%) ， 학력은 대졸이상 직업은 자영업 시정요구안여 g구한 브도문 

지난 5월 23일자 여론조사보도에서 3자만을 

젠 행자부 방재국장의 볼출마틀 간점 사 

쉰해 정후보의 지지도하락 등 심각한 

지지도틀 터 

/사업 (30.4%)에서 상태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전남도지사가상대결 

전남또지 사 선거 가상 대걸에서 영광군민의 38.4% 

차지 전남도지 사로 민주당 박태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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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 타 후보들 및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음 

을시인한다. 

^ T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문 ;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주간 영 광함평 )에 별지 제 1목록 

보도문을게재하라.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주간 영광함평) 2002년 5월 23일자 6, 7면에 

6 . 13 영광군수선거와 관련， 내일신문이 한길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김봉열 현 군수가 3자， 5 

자 가상대걸에서 지지율에 있어 앞서고 있다고 보도하 

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영광균수 민주당 후보경선 

에서 자신이 끈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후， 자신의 영광 

대안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무소속 출마 

를 선언한 시점에서 위 여론조사 두 번째 질의인 자신 

을 제외한 3자 가상대결구도와 자신을 포함한 세 번째 

질의인 5자 가상대결구도는 시정요구인의 지지도를 급 

락케 해 출마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특정 

후보의 지지도가 단기간 내에 급상승한 것은 여론조사 

폐 시정요구인이 여성당원을 엽박따여 적지 

체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쉴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7 

시정요구인:조영욱 

피시정요구인 가평신문 
접 수 일: 2002. 6. 3 

처 리 결 과 반론보도문 게재결정 

보도내용 

가평신문 . [i'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 당선 

죽여버리러 올 거야!”」 제하의 기사 (2002 

년 6월 1일자 l면) 

내 용 ‘ 이번 6. 13지방선거에 가평을 이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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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여론조사의 질의내용은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의 임의적 판0<게 의해 설정되고. 누구도 이 

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련 여론조사가 특정후보에 

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성이 가미되 

었고 이 결과가 언론에 공표된 경우는 불공정보도가 

될 수 있음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관련 기사의 경우.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 

인을 위 여론조사 2번 칠의에서 배제한 이유는 비록 

시정요구인이 민주당 경선 전에 지지도가 3강내에 있 

었다 하더라도 시정요구인이 민주당 영광군수 경선에 

서 패한 이후의 시점에서 조사한， 위 여론조사에서의 

질의내용 2번과 3번은 경선 전후의 상황변화를 감안한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 급등에 대한 의혹은 

여론조사의 조작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조작 여 

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사항으로 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요구는 당 위원들의 일 

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3 

제4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않E 따문을 

자로 나서는 사람이 일반 여성을 상대로 동네깡패 수 

준의 공갈협박을 하여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 

다. 

사건은 지난 5월 24일 가평경찰서 민원실에 전 한나 

라당 여성당원 최 모씨가 한나라당 가평군수후보 조O 

O 써룹 고소하며 드러났다. 본사는 지방선거와 관련하 

여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평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실관 

계를먼저 확인했다.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전 한나라당 여성 

회장으로 조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타후보를 지지한다 

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색을 

하며 “너 조심해， 장00을 시켜 쥐도새도 모르게 당 



기 

제4부 심의의결사례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오
 표 

죽역버려러 ‘g당신 
꺼1 다7" 잔 작 교 은자라는 원ìJP 샤 
-_런 맡을 하늠지 정 닫_ii!. ;q낄C↑ 

으} 심스엽다 r석/연멍둡 밤히는 일 
도 샤슴X‘ 않겠다며 ;특 히 사살 

골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한나얀당 홉파10) 지틀 비롯 까평 
1‘쩍 흔퍼、이지에는 이 문제룹 까 

슨한이 카열되-;; 었으며 특 

- 사건 당원 길은 장소에 한나 
--←긍정똥국의원이 동석했틴것 
으로 낡혀져 사건의 조기진화는 
려룹것으로보인다 

가영신문지방선거특별취재텅 
(2002년 5월 25일 카평경찰서 수 
사고}에 고소사실확인-편 집부) 

a1 “너 조싣 ot. 장oü을 λ「켜 쥐도 
새도 므딘자 긍선 축。 하고 시줬 

으니낀「” 하며 잎으호 조심하타며 

돋아가다 7,11 ι 당신 쭉~여 lil 터러 
월 꺼야 J 하며 협박렸다는 것끼 

다 
초i 1으씨"i~*. 굿}은이 。l 떻게 

갈등올 하다‘너무 불안한 마임: 
럼에 상을 자기룹 '-~" 칠 

산변익 의힘를 느끼」Ll ;fr; 
심혔다 터균다나 당λ;자는 3 ‘ 

후드가 ‘긴 \검운전으 s:. 

친 강력자터는 점에서 두겁덩→은 

이혔다고한다 

봉사여| 연라한 고소잎→ 1은 。l 떻 

게 둔월 대표타신다고 가￡이고 

ir; 났다 본사는 지덩{、 7’，나련 

하0; 만강한 사안인 만늠 평경 

찰서릎 방문하여 사사잔겨1 단~ 펀 

저확인렸다 

이번 6.13지항선까씨 가경올 이 
필 지드자로 나서는 사람이 질반 
여성뜰 상대로 등뇌l 강피{ 수준의 

공갈협박을 하성 적지 않은 피둔 

한나라당정병국국회의원도 
동행했던것으로밝혀져 

고소한 내용을 살IT:i보댄 ‘ 자신 
이 전 한나라당 C지칭회상므로 조 

후보를 X‘ 지하지 않고 S}i후강듬­

지지한다는 이유란으~0η J,} 

던。、 치;닌보판잎이 아 걱블 

을일으키고잊다‘ 
사건은 지난 5쩔 24일 기평검찰 
서 민원실에 잔 한1.-f2-}당여성당 
FJ 죄 모/시가 한1.-;타당 가평군 
균스후~~-~ 즈α 씨 를 그쇼등← 01 브 

신 죽이라고 시켰으니깐”하며 앞으로 조심하타며 돌아 

가다 재차 “당신 죽여버리러 올거 oF'‘ 하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최 모씨는 처읍에 어떻게 할까 갈등을 하다 너무 불 

안한 마음에 밤에 잠을 못 자기를 며칠， 끝내 신변의 

위힘을 느끼고 고소를 걸심했다. 더꾼다나 당사자는 

조 후보가 범법운전으로 두 사람을 친 경력자라는 점 

에서 두려움은 더했다고 한다. 

본사에 연락한 고소인은 어떻게 군을 대표하신다고 

나오시고 게다가 전직 교육자라는 분께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로 자질이 외심스럽다 며‘ 실멍을 밝히는 

일도 서슴지 않겠다며 꼭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 

하였다. 

한나라당 흠페이지를 비롯 가평지역 홈페이지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특히 사건 

당일 같은 장소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동석했던 것 

으로 밝혀쳐 사건의 조기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유구〕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L二;←--←- •••••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 및 사과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1일자 1면에서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이라는 저1목으로 가평군수선거 후보자 

인 한나라당 조영욱 후보캠프에서 한나라당 여성당원 

을 협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제목에 거론된 여성 

당원도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밝히는 

바입니다. 

기사의 도입부분에서 .동네깡패 수준의 공갈협박을 

하여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고 하여 마치 

협박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전체기사의 신빙성 

을 높이게 하였으나 당사자인 조 후보측에 사실확인 

취재조차 하지 않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게재한 

것으로서 불공정한 편향보도였음을 밝힘니다. 또한 정 

병국 의원도 동행했다고 게재함으로써 마치 정 의원도 

암묵적으로 상대여성을 협박하는데 함께 동조한 것처 

럼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임을 밝힘니다. 

본지는 선거기간중에 특정후보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본인에게 사실확인이 

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보자의 

주장만을 보도하여 조영욱 후보 및 정병국 의원의 명 

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시정요구이유 

가평신문은 2002년 6월 l일자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당신 죽여버리러 올 거야!퍼 저1하의 

기사를 통해 시정요구인이 여성당원을 협박했다고 보 

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정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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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자 

신은 결코 최모씨를 협박한 

시평신둔은 서넌 6윌 l 엘지 1변 「힌나라당 균수후보 여 성당원 협박) 제 히의 지샤륜 풍해 

선 한니라당 여성당원 최보써의 성갈 ι소내용을 보도힌바 있나 
사실이 없다며 정정을 구한 

다는것이다. 
二l라니 후보지 조영적-은 고소인 최씨판 지난 3월정헐 모 슈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웃으 

펴 시딪 농념했、을 쁜‘ 최씨의 인빵치인 주장처립 협 1)}한 껏이 아니다‘ 묘흘 얻으려는 후보 
/1 여렷이 다)화하는 곳에서 징써윤 하고 상대운똥원을 공갈협박해서 스스보 표플 떨구논 
행한을 싱삭끼으로 51 겠는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 

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 

시 말해 형사사건이 종결되 

지도 않은 시점에서 당 위윈 

최씨는 또 자선이 붓얀에서 며진응~안 빙검판 ~→ x.} ι1 겸국 고소했다고 하지만， 고소는 하 

루 뒤 안 5원 n익이1 접수되~ 3-1 ‘’} 말언은 진섣성이 없다‘ 

아올러 신기기사는 띤감힌 Ìl! 도인페‘ 선거관언 이해관계자의 양쪽 입장을- 공평히 띠루지 
않아 이 같은 잎이 빚어컸녀‘ 
운인륜의 현r생안 심판을 기대한다~ 

선거기사 시정요구인 7]평군수 후보자 조 영 욱 
회가 사건의 본질인 「협박」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내는 

것은어렵다고 본다. ( ’ ~Í건번호 2α}2 ，\‘ 1십 

" 

^ 기-

0 

ι 2 τ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문 ? 피서점요구인은 가평신푼 2002년 6월 8일자 

1면에 별지 제 2턱록의 반론보도문을 봐스 

기사로 게재하라. 

신청취지 피시정요구인은 피서정요구인이 띨행하는 

가평신문에 별지 제 1목록 보도문촬 거}재 

하라‘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피사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가펌 신문 2002년 6월 1일자 1떤어1 6 . 13지벙선거 가평 

지 

한나라당 조영뚝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 

타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전 한나라당 여 

성당원 최또씨를- 여러 사투;잉 l 지켜보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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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진 

따라서 정정여부는 수사기 

관의 수사가 선행된 후 관딘 

해야할것이다. 

다만. 피시정요구인이 시정 

요구인의 입장등에 대한 확 

인절차를 생략한 채. 고소인 

최씨의 소장과 그의 제보내 

용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 

했음뜰감안할때이사건보 

도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적 

정한 해명성 반론게재 요구 

비록 수사가 진행중일지 

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요구는 당 위원들의 일치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 4항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의견으로 

에 의해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 

가평신문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8일 

자 1면) 

내 용 ’ 가평신문은 지난 6월 1일자 l면 「한나라당 

균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 한 

니라당 여성당원 최모씨의 경찰 고소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나 후보자 조영옥은 고소인 최씨뜰 지난 5월23 

빌 모 슈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웃으며 서로 농담했 

최써으1 일방적인 쭈장처텀 협박한 것이 아니 

。려는 후보가 여랫이 대화하는 곳에서 정 



색을 하고 상대운동원을 공갈협박하여 스스로 표를 떨 

구는 행돔을 상식적으로 하겠는가. 

최씨는 또 자신이 불안해서 며칠동안 밤잠을 못 자 

다 결국 고소했다고 하지만. 고소는 하루 뒤 인 5월 

24일에 접수돼 최씨 발언은 진실성이 없다， 

제4부 심의의결사려 

아울러 선거기사는 민감한 봐도인데‘ 선거관련 이해 

관계자의 양쪽 입장을 공평히 다루지 않아 이 같은 일 

이 빚어졌다. 

군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한다 

선거기사 시정요구인 가평꾼수 후보자 조 영 욱 

시정요구인이 상대후보측 사람에게 심안 욕설과 암께 

행때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쉴이 아니다. 

인 건 번 호 2002시심8 

시징요구인 유숭열 

피시정요구인 : 대전매일 
접 수 일 : 2002. 6. 8. 
처 리 결 과 취하 

보도내용 

대전매일 ~군수후보 자질검증 필요』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7일자 20면 ) 

내 용 지난 3일 오전 8시 금산읍 상리 주공아 

파프앞 노상에서 군수후보인 유모(민주당)씨가 무 

소속 김행기 후보 캠프에 있는 배모씨와 만나 심한 

욕설과 함께 앞가슴을 잡고 본인을 도와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떤 

서 꾼수 후보 자질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 

론이 확신되고 있다. 공명 정대하게 선거를 치러야 

할 후보자의 이 같은 돌출행동을 접힌 급산지역 유 

권자들은 ‘마음가짐이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혀야 

할 둔수 후보기 큰형님 같은 윗사료애깨 그같은 욕 

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플 어떻게 믿고 문정월 

맡길 수 있겠느냐 며 분개했다. 

이번 6 . 13 지방선거가 붙법과 똑력으토 얼룩전 

타락 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할 

의무와 책입이 있는 후보자의 이 같은 돌출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감정을 앞세운 상대 후보의 비망이나 이성을 잃 

어버린 후보자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으며 결코 

자들로부터 지지 얻어낼 A、

「←←←

후보자들은 팽심해야 할 깃이다. 

더욱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월 과감히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테두리 속에 군접 발전 

에 대한 정책 대절로 일관된 선거전을 펄쳐 마지막까 

지 최선을 다하는 후보자의 모습을 봐여주는 마음 간 

절하다. 

두 번 다시 경거망동한 후보자틀의 돌출 행동은 유권 

군수후보자질검증펼요 

흉 πl작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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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틀이 절대 용납하지 앞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 

주일 밖에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금권과 폭력이 

난무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불법 · 타락선 

거가 아닌 정정 당당한 6 . 13 지방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 

시정요구이유 

대전매일은 2002년 6월 7일자 『군수후보 자질검 

증 필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금산군수 후보， 유모 

(민주당)씨가 무소속 김행기 후보 캠프에 있는 배 

모씨를 만나 심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며 군 

수후보 자질론에 대한 겁증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 

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7일자 20면 『군수후보 자질검증 필 

요』 제하의 기시에서 금산군수후보인 유숭열씨(민주 

당)가 무소속 김행기 후보 선거캠프에 있는 배동휘씨 

를 만나 심한 욕설과 함께 가슴을 잡고 자신을 도와주 

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 

니다. 

선관위는 “선관위가 배동휘씨에케 신문에 게재된 것 

이 사실이냐며 출두요구를 했고. 매씨는 유숭열 후보 

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문에 게재된 것 

처럼 욕설이나 앞가슴을 잡는 행동은 없었다며 출두요 

구에 대해서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출두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지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게재 

한 것은 불공정한 편향보도였음을 밝힘니다. 

활향훨콸뿔훌필 

시정요구후 보도문 

대전매일 !f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10일자 20면) 

내 용 ‘ 본보는 지난 7일자 20면에 ‘군수후보 자질 

검증 필요 제하의 기사에서 금산군수 후보 유모(민주 

당)씨가 무소속 김행기 후보 캠프에 있는 배모씨와 만 

다 심한 욕설과 함께 앞가습을 잡고 본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서 군수 후보 자질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 

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산군수 후보 유모씨는 배모씨를 만난 사 

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배모씨에게 상대 후보를 돕지 

말고 선후배간인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을 뿐 욕설과 행 

패를 부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확인결과 그러한 욕설과 행패가 있었다는 것은 

배모씨의 주장일 뿐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관위에 

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써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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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인이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마고 부천시의외 베스트 1 위 의뭔이 

아니라는 보도는 사쉴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2002시심9 

시정요구인 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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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정요구인 
저 스 QJ 
며 | 己

: 부천자치신문 
: 2002. 6. 11. 



처 리 결 과 주의 

보도내용 

부전자치신문 , (l )f선거 막판 상대방 비방 폭로전 ·‘한 

방에 끝내겠다; 제하의 기사 (2002년 6 

월 8일자 1면) 

내 용 : 며칠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후보자들의 일단 되고보자는 심리 

가 상패 후보를 한밤에 날리기 위한 비방 •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아울러 월드컵과 맞물린 시기적 요인으로 6.13 선거 

가 유권자들의 관심 밖 일로 되어버릴 위기 속에서 막 

판 ’돈’ 선거로 전락하치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고 있 

다. 

경기도지사 선거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측과 민주당 

진념 후보측은 7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관권선거 개 

선거 막판 상대방 비방 폭로전 

“한밤에 끝LH겠다’ 
ιi칠 엎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 
거의 열기7 ← 고조되면서 후보자들 

의 일단 되고쁘지는 심2-1가 싱대 
호보룹 한S닝1] 날리기 의한 닝 1 

강 , 폭로전으로 치닫고 다 

。}울러 월드컵과 맞물린 시7]적 

요인으로 6, 13 선겨가 유권X볕의 
감심 밖 일로 되어버힐 위 ;:1 속에 

서 막판 ‘돈‘ 선거로 전락하지 않 
울까 힌는 우려도 낳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꺼 한싸리탐 손획 
뮤 후보측꾀 민주당 진념 후보측 

읍 7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판 

걷 선거 개입잉혹과 안기부t:q긍 수 

수으!혹설에 따른 도턱성 문처를 

저기하때 콩방전딜- 벌였다 
우천에서는 원해영후브 운흥원측 
。{:}써호면 흉긴표 3ε보룹 겨냥 

써년 투천셔1도 q:건 당서 싼l럭J으 

로 있던 동샘의 써금갚취어1 ;;~한 

문세틀 짙중 공강탱으띠， 홍후보 
측은 부천 루꾀익이트가 터짙 7; 
0!71 보인ccj며 용적자급 44‘f석이 
κ까당~1εi끄 

또한 본지 선거특별취재팀이 확 

인설파 브천남루‘서 수아27;1에 도 

잉원으로 잉후보한 C씨에 써한 고 

발 ‘ 고소가 접수돼 현재 수아가 
진행중인 것￡로 일까켜지고 있으 
띠， 중1동 시의원후보 F씨가 상때 

호보 L씨를 상때로 허외λl실 등을 

폭로했다 P씨는 상대후보 1씨까 

서의원 활통 당시 시에서 모대학 

에 용역의퇴한 보고서롤 아심의 
선샤휠우1 논문으로 이용했다는 의 
혹과 합껴} 선고곰보여 꺼 찌된 i부 

천서민단싱가 뽑은 버스트 l‘이라 
는 내용이 혹엔결과 혀우|써실잉이 

드리7;;，1가그 폭로혔다‘ 

또 상동 시의원 후보 R씨는 &때 
후보 LJA]7\ λl유치를 사엽상으로 

일차해 샤용하그 일차료를 내7:' 

?응아 재i_101 가압휴된 싱해이며‘ 
불영증축할에 대해 시정조치훌 미 
루ι ’ i 결국 고때료흘 루는 등 자 

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히여 상 

::.lj후보룹 령릭댐썼다‘ 。뭔 가운영} 
앞으로 펼쳐실 선거 유세가 g씬 
또는 금웰1 의해 동원된 A힘들 
이 정형의 대우분일 것으로 
l님‘ 상f꺼후보에게 치영f'.f훌 
수 있는 비방 폭로전이 더옥 기 
승을부힐 것으로보인다 

ι〈잊섣관←7[잔 

<2002 , 6, 8,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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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혹과 안기부자금 수수의흑설에 따른 도덕성 문제 

를 제기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부천에 서는 원혜영후보 운동원측이 상대후보 홍건표 

후보를 겨냥 94년 부천세도사건 당시 공무원으로 있던 

동생의 세금갈취에 대한 문제틀 집중 공략했으며， 홍 

후보측은 부천 부패게이트가 터질 기미가 보인다며 공 

적자금 440억이 사기당했다고 맞섰다， 

또한 본지 선거특별취재팀이 확인결과 부천남부서 

수사2계에 도의원으로 입후보한 C씨에 대한 고발 · 고 

소가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l동 시의원후보 P씨가 상대후보 L씨를 상 

대로 허위사실 등을 폭로했다.P씨는 상대후보 L씨가 

시의원 활동 당시 시에서 모대학에 용역의뢰한 보고 

서를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선고공보에 게재된 ‘부천시민단체가 뽑은 베스 

트1 이라는 내용이 확인결과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 

고폭로했다. 

또 상동 시의원 후보 R씨는 상대후보 L씨가 시유지 

를 사업장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임차료를 내지 않아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이며. 불법증축물에 대해 시정조 

치를 미루다가 결극 과태료를 무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대후보를 공략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펄쳐질 선거 유세가 당원 또는 금품에 의해 동 

원된 사람들이 정중의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상대 

후보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비방 · 폭로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한방에 보내기 폭로전 극치」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8일자 4면) 

중1동 박종국시의원 후보는 상대 이강인 후보 선거 

공보에 게재된 내용 중 베스트 1위 내용이 허위사실이 

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이 부천시의 

회가 수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긴 대학교 해당교수 

자료와 동일하고 논문심사위원 또한 동일 인물인 점을 

들어 표절 의혹이 높다고 폭로했다. 

박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이 후보가 ‘부천시민단체가 

뽑은 부천시의회 베스트l 이라고 거1재한 것과 관련， 

부천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확인결과 이강인후보가 베 

스트 l위 의원이라고 밝힌 자료가 없다며 이 후보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의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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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f밤어l 보내기 
이강희후보， R후보 괴문서건 폭로하자 

류중혁후보， 핏핏골프장 억대 시세처l 납 지적 

b. ’3 션1'" 깐자 

회의 기능제고 방안에 판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이 부­

전시의회가 용역비를 주고 의뢰한 연구 자료 ‘부천시 

의회의 역할과 기능제고 방안’ 연구보고서와 같은 내 

용으로 표절한 사실이 드러났으떠. 더욱이 이 후보의 

논문심사교수 3명 중 2명이 시의회의 용역을 받고 제 

출한 연구보고서 작성자임이 밝혀져 이 후보가 시의원 

의 직분을 이용하여 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받은게 아 

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정요구이유 

2002년 6월 8일자 T선거 려판 상대 

빙 비방폭로전 “한믿}에 끝내겠다니‘ 『한방에 보GH 기 

극치』 제하의 기λ써1 서 시정요구인이 씌사희위 

논문을 표절하였고. 베스트1위 의원에 선정된 사실이 

없다는 상대후보 P써의 주상을~ 인용보도하였S나 01 

사설여 아니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 및 사과보도운 

본치 는 2002년 6월 8일 

‘·한밤에 끝내겠다 

전 극치』 헤하의 기사촬 통해 

보 L싸가 석사학위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192 . 제3호| 전국동시지 선거기사심의백서 

폭로전 극치 
‘시의회 용역보고서’ 가 ‘석사논문’ 이라니 ... 

박종국후보. 상대 이 강언후보 자질 폭로 

(2002. 6. 8. 4면〉 

여 마치 P씨의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흑번 결과‘ 박종국씨는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주장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본지가 박씨의 주장에 편승하여 그의 허 

위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여 이강인 의원의 병 

예를 실추시켜 피해를 입게 한 점 깊이 깊이 사과드립 

니다. 

?ζ 

T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문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한 부천자치신문 2002. 

6. 8.자 l면 『선거 막판 상대방 비방 폭로 

전 .. 한잎새1 끌내겠다"J ， 4면 『한밥에 보내기 

극치」 꿰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신청취지 , 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부천자치 씬둔어1 별지 제 l목록 보도문을 게 

재하리.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부천자치신문 2002년 6월 8일자 l면과 4면을 통해 부 

천시 중1동 시의원 후보 이강인씨에 대해 부천 서민단 

서 부천시의원 베스트1로 섣정한 사실이 없고. 이 

섣 사학위논문은 시의회 용역보고서(이하 .떤구 

。걷 는며나，1느 같은 지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자신은 부천경실련. 부천 

YMCA 등 부천시민단체들에 의해 부천시 ‘행정복지위 

원 중’ l위로 선정이 되었고，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은 

‘연구보고서’를 인용만 했을 뿐. 결코 표절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을 요한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우수위원 선정부분과 관련해 시정요구 

인은 부천시 시민단체가 2001년 12월 부천시의회의 3 

개 상임위별 베스트위원을 선정하면서 ‘행정복지위원 

중’ 시정요구인을 1위로 선정한 바가 있고， 피시정요구 

인은 시정요구인이 선거공보에 마치 ‘전체 시의원 중. 

1위인양 허위 게재했다는 주장인 바 이는 다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인식될 수 있으나， 시정요구인이 

사실자체를 있는 그대로 공보에 올리지 않은 점도 정 

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과장이 퍼시정요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정확한 

기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시정요구인의 석사학위논문 표절부분에 대해 

제4부 심의의결사례 

서는 문학적. 사회적 평가가 가미된 법적 판단이 전제 

돼야 하겠지만 시정요구인 입~벼1서는 논문의 서론과 

각주에서 분명 ‘연구보고서 를 인용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 피시정요구인 입장에서는 인 

용의 정도가 지나치고 거의 베꼈다는 느낌이 들 정도 

로 유사해 표절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판단컨대. 피시정요구인외 입εk거1서는 위 석사학위 

논문에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의 평가내용까지를 포함해 

서 상당부분이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하더 

라도 이러한 유사점을 적절히 지적하여 논문의 불왼전 

함을 공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정도를 넘 

어서. 논문이 전적으로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 역시 정도가 지나친 것야 

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요구는 당 위원들의 일 

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18조의 3 

저14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혔 특정후보의 선거꾼동뭔이 잊따라 구속되는 것E 시정요구인의 통샘인 
경찰에 의한 표적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쉴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 10 

시정요구인 이수선 

피시정요구인 한울일보 

접 수 일 : 20띠 6. 11 

처 리 결 과 취하 

보도내용 

한울일보 ‘ 「정찰선거개입’ 의혹』 제하익 기사 (2002년 

6월 11일자 15면) 

내 용 : 경찰이 6.13 지방선거의 끼초자치단체 의원 

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잇따라 구속하자 

마을 청년들이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 모후보의 선거운동원 

들이 최근 경훌애;1 3명이나 연달아 구속된 것은 “상대 

후보의 인척이 경찰이어서 표적수사를 하는 것 이라 

는 의혹을 제기해 선거전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8일 울주군 범서면 

제 1지구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모씨 (64)의 지지를 

당부하며 주민들에게 70만원의 금품을 건넨 선거사무 

장 김모씨(40)와 선거운동원인 주부 전모씨 (40)를 선 

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에도 이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학부형들에게 3차 

례에 걸쳐 40만원의 금품을 건네 박모씨 (47 . 유치원 

이사장)를 구속한 바 있다. 

그러자 마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은 

“시장 · 단체장. 광역의원도 아닌 일개 기초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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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훌훌 선거개입’ 의혹 
“특정후보 운동원 잇따라 구속 ... 표적수사” 

볍서 제1지구 주민， 구속자 석방 서명운동 

경칠이 6.13 지방선거의 71초 형;뜯어}셔J 3차i!ìl에 걸치 만씌 
자치단체 의원에 출마한 특정후 <21 긍품윌 건엔 따모씨 유 
보의 선거운동원을 잇따리 구속 치원 이사상)혈 구속한 바 있、냐 
하자 마왈 청년들이 탄원” 제 그러자 마융 창년판갑 중심으 
출옳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로 한 일부 주인휠은 ‘·시장 · 단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체장‘ 광역의원도 아닌 열7!Í 71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 초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이 대해 
모후보의 선거운동원물이 최근 서 경~J:이 이로확 j입요하게 
경찰에 3명이나 연달아 구속펀 사출 계속σ반 것유 이해한 
것은 “상대후보의 인척이 경찰 없다‘며 “01는 상nj 후 나선 
01어서 표적수사콜 하는 것“이 이모씨씨 등션이 경 '1 all까 
라는 의혹을 제기해 선거전을- 어1 색수사하 것으로뎌，l.('l! 이 
←올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되지 않는다”고 ι 띠 

똘산지방경찰청 수사펴쓴 지 속아올 우lì'f방웃응윌 꺼기J ‘ 
난 8일 울주군 범서면 제1지구 ]Q일 현쩌 링이 탄원서011 시 
기초의원 후보로 출따한 이모씨 명했다 
(64ì의 지지를 당부히여 주띤를 주1긴능에 따르1견 이 지역C써서 
01]꺼1 70민원의 금품을 건넨 선 기초의원 후여(로 나션 이뇌서 
거사무상 검모씨(40 )와 션거운 (45)의 향것 이 경 써、쓴 
농원인 주깎 전문씨 (40)활 선거 of 전?’}지 룹부경착시〔깨서 
염 우l반 혐의로 구속혔다 칠 8f나 초}끈 해 서거←↑ 

이어1 앞서 경살은 지난 2띨에 부갱찰서 상용김 낀좋딴( 임 
도 이 후보LOl ^J7]들 념탁6μ셔 침꾀 선거사무실펀 수ι 흐 

이에 대해 정참 판계자수이 

지역에서 선거운→현깐율이 금홉 

셔1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계 
수샤를 하고 있는 것 

않은혼 α}경사의 저]l년에 의한 표 

야고 있논 것은 아니 
나’고 만했다 /박태환기자 

라 구속되는 것이 시정요 

구인의 동생인 경찰에 의 

한 표적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서 정정을 요 

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울주군 범서 1지구 기초 

자치단체의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잇 

따른 주민구속사태가 벌 

어지는 것과 관련‘ “특정 

후보의 인척이 경찰이어 

서 표적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일부 마 

자신이 분영하는 유치원의 학부 짤고 5끼는 것요로 잉까 1 

을주민들의 주장을 실은 

본지 6월 11 일지. 15면 

『 ‘경찰 선거개입! 의혹』 

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경칠이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상대후보로 

나선 이모씨의 동생이 경찰이기 때문에 표적수사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구손자를 

위한 석방운동을 전개. 10일 현재 540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나선 

이모씨 (45)의 동생 이모 경사(43)는 얼마 전까지 동부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 최근 해당 선거구인 서부경찰 

서 상황실로 전출온 뒤 형의 선거사무실을 수사로 드 

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원 

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돼 수 

사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이경사의 제보에 의한 표적수 

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고 말했다. 

시정요구이유 

한울일보는 2002. 6. 11일자 ~.경찰 선거개입’ 의 

흑」 제하의 기사를 통해 특정후보 선거운동원이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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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의 기사는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 

졌다. 

이 후보측은 11일 “동-생이 경찰에 근무하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주민구속 사태와는 무관하다 

상대후보측의 금품살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의 직접 내사게 외한 것이지 고소 · 고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또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끝나 마을이 

예전처럼 펌온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함양신문 ‘ 『범서 l지구 기초의원 선거 “경찰개입 사실 

과 다르다꾀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12일자 

15면) 

내 용 ‘ 울주군 법서 1지구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 

운동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잇따른 주민구속 사태가 

벌어지논 것과 관련. “특정후보의 인척이 경찰이어서 

표적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이라는 일부 마을주민들 

의 주장(본보 11일자 15면)에 대해 확인결과 사실과는 



범서1지구 기초의원 선거 

“경 찰개 업 사설과 다르다” 
옳주군 범서l지구 기초자치단 

체 의원선거 운동 과정에서 경 

칠어} 의해 잇따른 주민구속 사 
태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 

후보의 인척이 경찰이어서 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이라 

는 얼부 마을주민들의 주장(본 

l 보 11일자 15연써 대해 훤결 
과 사실과는 일부 오해가 있었 
던 것으로 날1혀졌다 

이 후보측은 11일 “동생이 경 

칠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주민구속사태9뚫 무관 

하다”며 “상대후보측의 금풍살 
포에 때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의 직접 내사에 의한 것이 
지 고소·고발에 의한 것”이 아 
니라고말했다 
한편 이 후보측은 ”이번 선거 
가 공정하게 끝나 마율이 예전 
처렁 평온하게 지냈g연 좋겠 

다”고 덧불혔다/톡빽환기자 

저14부 심의의결시례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측은 11일 “동생이 경찰에 근무하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주민구속사태오}는 무관하다”며 “상대후 

보측의 금품살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의 

직접 내사에 의한 것이지 고소 • 고말에 의한 것 이 아 

니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측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끝나 마 

을이 예전처럼 평온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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